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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주제를 선정한 동기 
 
동신교회는 캐나다 토론토 서쪽에 인근 한 신흥도시인 미시사가에 위치하고 있다. 1997
년에 개척된 동신 교회는 지금 약 250여명의 성도에 이르고 있다. 북미에 있는 다른 초기 이
민사회의 상황도 비슷하겠지만 이곳 토론토를 중심으로 형성된 한인 이민사회에서는 교회가 
그 중심이 되어 형성되었다. 캐나다 이민교회는 한인들이 만나는 커뮤니티 센터요, 한글교육
의 터전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처음에 동신 교회에 첫 발을 들인 사람들도 
이런 서너 가지 요소들을 기대하며 모였다. 그래서 함께 교회생활을 하다 보니 서로 다른 기
대와 욕심에 이끌려 상처를 주고 받으며, 또한 자기 유익을 따라 상대편을 판단함으로써 공
동체에 위기를 초래하였다. 여기서 한 성도가 교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신앙 성숙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마치 결혼 초
기에 첫 사랑의 감격에 빠졌다가 2, 3 년 후에 서로의 모습 속에서 실망을 하고 이혼하든지, 
아니면 더욱 행복한 가정으로 상대방을 받아주는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느냐에 비교할 수 있
다. 이는 서로의 약점과 다른 모습을 극복하고 성숙한 가족관계로 발전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반면 그렇지 않으면 가정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와 같다. 그런데 이민자들이 
한 교회에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그들의 영성과 신학의 문제이다. 이민 와서 생활에 부딪히면서 그들은 보다 근본적인 
뿌리와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
인이다. 동신교회가 속한 미시사가는 특히 초기 이민자들이 많다. 그들이 한국에서 누린 신분
과 이곳 사회에서 받는 대접과 위치에는 차이가 많다. 이런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충격과 갈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교회이다. 이민 초기의 열악함을 극복하고 경제적 여건
이 상승되면서 그 동안 자기를 낮게 평가해준 기존 교회를 떠나거나, 처음 교회에 들어와서 





그래서 개척 초기의 한 사람이 궁하여 그들의 현실적인 도움을 채워주는 목회를 지양
하고, 보다 근본적인 목회철학과 성숙을 위한 목회시스템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교인
들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내가 우왕좌왕하며 끌려가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보다 그들의 영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하여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게 된
다. 이는 먼저 내 자신이 성숙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요. 또한 성도들이 점점 성장하여 성숙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이민사회 현장에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 성숙이 고려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양적으로는 성장하는데 질적으로는 개척 당시
의 신앙 수준과 조직을 벗어나지 못하여 나 혼자서 뛰어다닌다면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할 수
도 성숙할 수도 없다. 패러다임이 바꿔야 한다. 출애굽기 18 장의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조언
을 듣고 십 부장과 오십 부장과 백 부장과 천 부장을 세우듯이 소그룹을 통하여 내적으로 성
숙할 수 있도록 소그룹 리더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외형적인 조직의 변화와 함께, 무
엇보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 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내면적인 성숙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고 치유하면서도 그들이 스스로 그 상처
를 딛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성숙하는 길만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다. 
여기에는 이민목회의 현장을 이해하는 문화적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캐나다의 특수한 
문화적인 현상과 언어적인 차이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입장에
서와 영적이고 심리적인 입장에서 그 차이와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서 이민자들이 낯선 이방 
땅에서도 다니엘처럼 빛을 발하는 신앙생활의 모델을 만들어보려는 데 이 논문의 제목을 택
한 동기가 되었다. 
             
제 2 절 연구의 과제 
 
캐나다동신교회는 창립 정신으로 한국에 최초의 캐나다 선교사로 간 윌리암 존 맥켄지
(William J. McKenzie) 목사를 삼았다. 한국 교회와 한국 이민자들은 캐나다 정부와 국민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특히 맥켄지는 황해도 소래 땅으로 들어가 한국인들과 똑 같은 생활을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2 년도 채우지 못하고 순교하므로 소래 사람들은 
캐나다 장로교단에 요청하여 선교부에서는 5 가정의 총회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하게 되었다. 
무엇이 이렇게 그의 선교가 한국선교의 문을 활짝 열게 만들었는가? 이제 113 년이 지난 지
금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북미 땅 특히 캐나다에 들어와 살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된다. 그런데 캐나다 이민역사가 짧은 현 시점에서 한인 이민자들은 생존의 문제로 더 많이 
고통 받고 있다. 이민 온지 4-5 년이 되어도 경제적인 안정을 찾지 못하고 이민의 삶에 뿌리
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사회전반적인 분위기가 평화롭고 인종차별은 미국보다 적은 편이지
만, 왠지 진보적이고 사회주의에 가까운 경제원리는 한인 이민자들에게 익숙하지 않다. 이민
의 연수가 늘어나면서 더욱 인간 관계와 사회생활의 영역이 좁아지는 모습을 발견한다. 이는 
20 년간 이민생활을 하였어도 갓 캐나다에 이민 온 젊은 세대에 비하면 지적으로나 정서적으
로나 경제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적이고 사회 문화적인 
이질감은 동시에 신앙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게 일어난다. 이런 캐나다 이민자들에게서는 영
성과 신학의 문제를 좀 다르게 접근해야 하지 않냐는 의문을 던지게 한다. 자꾸만 자아와 자
신감을 잃어 가는 이민자들에게 신앙의 헌신을 강요하기 전에 치유와 성숙의 과정이 우선적
으로 필요하다. 외적인 요인으로 캐나다 한인 이민역사가 40년에 불과하여 뛰어난 성공한 이
민 2 세들이 아직 나오지 못하였고 미국만큼 제조업에 활기가 없는 캐나다의 경제규모가 그
만큼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적이고 언어적인 요인들이 이민자
들의 삶을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빈곤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만은 없다. 여기다가 
캐나다는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취하고 있다. 도덕적으로는 쉽게 음란과 마약에 노출
되고 있다. 종교적으로 탈 기독교 현상을 뚜렷이 보이며 예배당은 비어가고 놀이문화로 그 
공간이 대체되고 있다. 대표적인 교단인 캐나다 연합교단의 이슈는 개인구원에서 사회구원으
로 옮겨져 정의와 복지에는 많은 관심을 쏟지만 복음의 열정은 거의 식어가고 있다. 이제 그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에서 벗어나 예수의 신성을 공공연히 부인하며 모든 종
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 쪽으로 많이 선회하였다. 이곳에서는 이슬람교, 시크교, 
힌두교인들이 전통적인 자기의 복장을 자랑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동양의 선사상이나 불
교에 대해서도 높은 호기심을 보이며 책방에는 이런 다원주의적인 영성 분야의 책들이 홍수
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이민교회가 칭의와 성화의 신학을 정립하고 자리 매김을 하는 길은 시급한 
우리의 과제이다. 이런 캐나다 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성도들은 복음적이고도 건
강한 신앙과 신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느새 진보적이거나 세속적인 물결에 휩쓸려 정
체성을 잃고 한 쪽으로 치우치고 있다. 한인들이 이런 험한 이민의 삶에서 잘 정착하고 성장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의 온전한 성화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영성적이고 심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생업에 매달린 부모들은 자녀들과의 대화의 창이 없어졌




가 교인들의 성숙 방법과 사회 문화적인 선교전략을 찾아 이민자로서의 삶에 올바른 뿌리를 
내리게 할 사명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이민자들에게 건강한 신앙관과 구원관을 심
어주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예수처럼 완전한 믿음과 온전한 인격을 갖춘 성
도로 성숙하게 하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과 사람에 의해 흔들리는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느냐는 것이다. 이에 이런 성도들이 모인 성숙한 
교회의 모델을 만들어서 이민교회에 공헌하며 탈 기독교화하는 서구사회에서 한국 이민자들
이 사명과 자존심을 회복하려 한다. 그래서 이민교회가 그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보다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한인사회뿐 아니라 서구교회사에 하나의 성숙의 모델을 만들어 가
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이제 교인 스스로가 성도와 사회 속에서 잘못 맺었던 관계를 반성하
고 성숙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목회적인 전략과 시스템이 필요한지를 연구해 
보려 한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신자 개인의 영적 성숙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개인의 성숙은 
영혼의 성화와 개인적인 실천에 관계한다. 이는 교회의 영적 성숙과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
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화되고 성숙하는 길을 찾아보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논지
이다. 이런 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자연히 건강한 교회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제 3 절 연구방법론 
 
이 논문은 네 부분으로 이루어 진다. 첫 번째 부분은 이민 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
견하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적이고 신학적이며 영성적이고 심리
적인 성숙의 정의를 규명하는 일이다. 이는 곧 성화론을 연구하는 것이다. 한편 성도 개인의 
성숙이 건강한 이민 생활을 위한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 본다. 무엇
보다 신앙의 근원을 찾는 과정과 새로운 이민자의 삶의 터전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칭의와 성
화의 관계가 성도의 성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집중적으로 연구하려 한다. 여기에는 칭의
와 성화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영성적, 심리적 측면을 통하여 먼저 신앙 성숙을 정의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며 성숙의 동인과 결과, 측정 기준과 방법들을 제시해 보려 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먼저 성숙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성공한 교회들의 성숙방법론의 허와 실을 찾아보
려 한다. 즉 타 교회 성숙시스템 중 성숙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분석하며 
종합하여 평가하려 한다. 여기서 이민교회의 성숙시스템의 모델로 남가주 사랑의교회의 제자
훈련 프로그램과 북미교회의 모델로는 펜실베니아 베들레헴장로교회의 소그룹 목회를 심도 




볼 것이다. 특히, 동신 교회 성도들의 신앙성숙의 방해요인과 공헌요인 등을 면 히 살펴보아 
과거의 성숙 노력을 반성하고 그 성공과 실패, 장점과 약점 등을 분석해 본다. 여기에는 나의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관찰과 해석뿐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전 교우들에게 설
문을 만들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본다. 동시에 캐나다 이민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끼치고 있는 캐나다의 지역사회와 문화적인 주변 현황을 분석해 볼 것이다. 또한 캐나
다 동신교회가 직면한 미시사가 지역을 중심 한 토론토 인근 지역의 형편을 분석하고 이 지
역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연구해 본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숙의 신학적 바탕 위에서 먼저 성숙 프로그램에 성공한 교회들의 
경험을 참고하고, 동신교회 설문 결과를 포함한 캐나다의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현 상황을 고
려하여 앞으로 동신교회 성도가 취해야 할 성숙 방안을 창조적인 안목으로 새롭게 만들어 보
려 한다. 여기서는 어떻게 교인들을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첫 부분에서 고찰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성숙의 신학과 원리에 
일치해야 하며, 두 번째 부분에서 살펴 본 성숙한 모델교회의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결
합하여 현재의 동신교회의 상황에 맞도록 재편성해 보려 한다. 이는 동신교회 성도의 성숙도 
설문조사에서의 결과와 교회와 지역사회의 현황을 고려한 보다 통전적이고 창조적인 실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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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조직신학의 성화론을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이
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개신교회가 로마 가톨릭의 영성신학을 수용하여 영성에 관한 
논의와 관심이 활발해지면서 성숙은 영성신학의 주제가 되었다. 이런 분리된 논의가 요즘 영
성에 대한 신학적 반성과 함께 다시 성화론으로 회복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가톨릭
의 수도원적인 영성이 개인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변화시키기에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경향
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우선적으로 성숙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하
다고 본다. 거기에다 근래 개발된 영성신학 이론을 종합하고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이론을 보
완하여 전인적인 성숙을 정의하려 한다. 여기서 무엇을 성숙으로 보며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향하는 목회 시스템은 달라질 것이다. 우리가 성화론의 신학을 정의하는 이
유는 제각기 성숙을 다르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인격적인 
사람이 성경이 이해하는 성숙한 사람인가를 한 번 비판해보고 믿음과 성숙과는 어떤 상호 연
관이 있는지도 신학적으로 밝혀보아야 할 것이다.  
 
제 1 절 영적 성숙의 정의 
 
과연 영성을 개발시키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도 조명해 보기 위해 먼저 네 가
지 관점에서의 성숙을 정의해 보려 한다. 이는 진정한 성숙은 영혼 내면에 국한 되지 않고 
개인의 인격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함께 검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판단하
기에는 신앙이 좋고 영적으로 성숙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닌 경우가 있다. 그러므
로 우리는 보다 전인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성숙을 정의하기 위해 먼저 각각 다른 네 관점





                                                     
1. 성경적 측면에서의 성숙 
   
    성경에는 분명히 영적으로 자란다는 성숙의 개념이 있다. 이는 성경에서 신앙생활
을 마치 목수가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신자들은 두 종류의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셨다. 모레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사도바울은 성도들을 지혜로운 건축자들이라고 했다(고전 3:10). 베드로 사도
는 성도를 가리켜 산 돌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신령한 집을 짓는 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다
(벧전 2:5).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자신도 만물을 지으신 건축자임을 증거하고 있다(히 3:4).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집을 지어가는 목수이므로 그 집이 완성되어 사용될 때 그 
집이 잘못 건축되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고전 3:12-15). 그 
반면에 그 건축이 반석(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설계대로 완성되었으면 심판을 피
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마 7:25). 이는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점점 자
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할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자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성숙한 자들을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정의하
였다(벧후 1:4). 여기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신령한 집을 잘 짓는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하
나님 나라가 임하여 그분으로 하여금 나를 다스리게 할 때 가능해진다. 이에 김세윤교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전제한 하나님 나라의 내면적인 성장을 누룩의 비유에서 찾고 있다.1 
겨자씨 비유는 외연적인 성장을 말하지만 누룩의 비유는 점진적이며 영적이며 내면적인 성숙
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은 내면적인 성숙을 동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며 아담적인 불순종과 교만한 삶의 자세로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대열에 들어
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2 이정석교수는 신약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믿음의 성장을 
암시하고 있다고 전제한다.3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을 책망하셨고(마 6:30, 8:23, 14:31, 요
4:48, 14:9) 믿음이 큰 자들을 칭찬하시며 감탄하셨다(마8:10, 15:28, 눅1:45). 물론 예수님의 가
르침에는 단계적인 성숙의 개념은 보이지는 않지만 이만한 믿음, 큰 믿음, 말씀을 있는 그대
로 믿는 복 있는 믿음을 제시함으로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믿음의 성숙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에서 다루는 성숙의 주제인 ‘ά γ ι α ξ ω (거룩하게 하다)’이다.4 이 말
은 성숙은 인간의 행위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는 의미이
1 김세윤, 주기도문강해, (서울: 두란노, 2000), 160. 
2 Ibid., 158. 
3 이정석, 신앙성장론, (강의, Fuller Theological Seminary K.D..Min. 2005), 2장 6. 




                                                     
다. 박수암교수는 히브리서 3 장 4 절을 주석하면서 인간이 집을 세운다고 하지만 그 세우는 
재료는,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며 이런 의미에
서 만물의 건축자는 여럿이 아니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5 이상에서 
우리는 개인의 성장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그 비결은 창조주 하나
님과 그의 말씀의 현존인 예수님과 자신과의 연합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성도의 성숙이 가능
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룩하고 진실한 자(계
3:7)’로 부르고 있다. 이는 또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그의 대속적인 자기 희생(히 2:11, 14, 
10:10, 14)과 새 언약의 피(10:29, 13:12)로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이렇
게 그는 자신의 신적인 거룩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 구약에서는 성숙을 나타내는 ‘거룩’이라는 개념을 ‘카도쉬’로 번역하
는데 이는 ‘잘라냄 또는 분리함’을 의미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이는 하나님 자신이 ‘완전히 
다르게(wholly otherness)’ 구별되심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민족들 가운데서 이
스라엘을 구별하여 택하셔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백성과 그들이 차지한 땅의 성결을 요구하
셨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 그 율법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든 것은 아
니었다.6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통해 한 거룩한 백성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전달하셨다(신 7:26, 렘 2:3). 바로 이 언약의 표와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속죄함을 받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룩한 자신의 택한 백성을 모으려고 예수를 자기 땅에 보냈다. 구약은 제사를 통하여 하나
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속죄를 받으면 거룩하게 되었고, 신약은 구약에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의 죽음으로 이를 믿는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는 성숙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어 바울은 고린도교
회에 편지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와 성숙한 자를 구별하고 있다. “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
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고전 3:1).”  여기서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자를 육
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을 고린도교회의 경우를 좇아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자로 칭한다. 고린도교회는 많은 은사와 기적이 나타났지만 사랑이 없
고 파당을 지어 서로 싸우는 교회였으므로 영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한 성도로 분류되었다. 그
럼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성경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성
5 박수암, 신약주석 히브리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105-106. 




                                                     
숙한 사람으로 분류했다(행 26:18).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데 “ 성화된 사람들(ή
γ ι α σ μ ε ν ο ι )” 이라는 명칭을 즐겨 사용했다.7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들의 영적 미성숙의 상태를 놓고 책망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면서 거룩한 자라
고 인정하고 있다(고전 1:2).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지칭하고 있
다. 바울은 여기서 성숙을 칭의와 같은 선상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본다. 이어 그는 육에 속한 
사람과 대조하는 의미로 영에 속한 사람을 정의한다(고전 2:14).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육에 
속하여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바울은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롬 8:9). 바울은 여기
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성도들을 책망한다. 육신에 속한 일은 현저한데 이는 곧 음
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
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들이다(갈 5:19-21). 이에 반해 
영에 속한 사람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갈 5:22-23). 고린도교회는 육신에 속하여 당을 짓고 다투는 교회였으므로 그들이 지
금까지 믿음 안에서 쌓아온 공력이 불타버릴 것을 경고받은(고전 3:13) 영적 어린아이였다. 여
기서 열매 없는 은사와 능력은 초보요 결실은 성숙과 연결된다.8 곧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으로 유아기적 신앙형태를 극복하고 완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의 영적 성장의 시작과 끝은 결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음으로
만 가능하다(갈 2:20, 요 15:4). 둘째로 성경은 온전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헬라어의 ‘완전함(τ έ λ ε ι ο ς )’이라는 말은 ‘목적(τ έ λ ο ς )’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이는 성숙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흠이 없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
는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성화는 고정된 명사형이 아니고 목적을 향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사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고 계속 이루어 가고 있다고 
고백한다(빌 3:12-13).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 스스로 온전해지려는 자들은 어느새 교만
해져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온전해진다. 이는 산상수훈에서 요
구하는 예수님의 성숙의 개념과도 일치한다. “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
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사람이란 흠이 없는 자
7 이정석 신앙성장론, 128. 




                                                     
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온전함(τ έ λ ε ι ο ς )’이라는 단어가 희생제물(레 22:21), 사
람(창 6:9, 욥 1:1), 율법(시 19:7, 약 1:25), 외적 아름다움(겔 16:14), 무게(신 25:15) 등에서도 사용
되고 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한 궁극적인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목표로 달려가는 죄
인 된 우리 인간을 성숙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다. 셋째로 성경이 말하는 성숙
한 사람이란 믿음과 행위 즉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3)” 라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야고보 사도는 행위가 없는 믿음
은 죽은 믿음이라 하였고(약 2:17), 예수님은 “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7:21)” 라고 
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성숙이란 주 안에서 얻는 언행일치의 조화된 전인격을 말한다.  
또한 성경이 가르치는 성숙은 한 개인의 성숙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성숙으로 이어져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주의적 성숙은 비성경적이라고 규정한다.9 
이는 성경에는 단수적인 ‘성자(ά γ ι ο ς )’의 개념은 없고 오로지 복수만 사용되기 때문이
다.10 바울은 로마서 12 장에서 사회적인 성숙을 이렇게 정의한다. 그것은 한 인간이 교회 공
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세상 가운데서 분별하는 삶이다. 
올바른 문화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대로 살아갈 때 형성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문화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성숙에 관심
을 두는 것이다.11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세속화를 회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거룩
하게 만들어야 한다. 감정을 억제하여 현대 음악을 거부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정화하고 성숙
시켜야 한다. 정치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개혁하여야 한다. 가정을 파괴시킬 것이 아니라 에
덴의 모습으로 회복시킬 책임이 성도에게 부여된 큰 사명이다. 세상을 도피하지도 말고, 그렇
다고 세상 속에 같이 빠져 있지도 않는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취할 성경적인 성숙에 대한 올바른 정의이다. 여기서 공동체적인 성숙의 
모티브는 사랑과 공의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다. 사회적 성숙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완성된다. 또한 성숙에 있
어서 ‘정의’의 역할은 인간의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그 중심 된 문제 중의 하나이다. 김철영
9 이정석, 신앙성장론, 128. 
10 Ibid., 128. 




                                                     
교수의 지적대로 “정의의 문제는 인간의 공동체 생활이 어떤 당위성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 
묻는 사회 윤리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12라는 말에 공감한다. 이는 하나
님의 사랑은 공의를 전제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과 공동체의 성숙의 근
거인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만나는 지점이다.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 생활은 경제제도와 활동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경제 정의의 문제는 사회 정
의에 있어서 그 중심이 되고 있다.13 여기서 강사문 교수는 안식일법과 희년법은 구약성경을 
통해 본 공동체와 경제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14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일맥 상통하는 전인적인 인간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개인의 삶
과 공동체의 삶 속에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인간의 욕심과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인이 된다.15 이것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현 생애에서의 
유익만을 위하여 평화를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영원한 평화를 얻기 위해 살아
가는 삶의 스타일과의 차이이다.16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인 공동체의 성숙을 비세속화에서 
찾아야 됨이 더욱 분명해졌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뚜렷한 성숙한 삶의 양
식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세상에 대한 책임 있는 사명을 다하게 된다(롬12:1-2).  
이상에서 성숙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믿음의 성장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결심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어 성경적인 공동체의 성숙은 사랑과 정의의 회복이라는 보다 확장된 하나님의 속
성의 차원에서 다루어 보았다. 또한 사회적인 성숙은 한 개인이 공동체의 영성을 가지고 세
속화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개인의 성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에 
의해서 일어나듯이 공동체의 성숙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지체된 우리 몸이 연합될 때 완
성된다. 그러므로 가장 성숙한 인간의 모델인 예수를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진정한 목표로 
두고 따라간다면 성경적인 성숙은 미래형이 아닌 언제나 현재완료수동형이다.  
 
12 김철영, “성서에서 본 정의와 공동체의 회복”,  21세기의 도전과 기독교문화,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246. 
13 Ibid., 246-247. 
14 강사문, “희년법의 성서적 의미”, 장신논단 6집,(1990), 165-169. 
15 김철영, “성서에서 본 정의와 공동체의 회복”, 258. 




                                                     
2. 신학적 측면에서의 성숙 
 
칼빈(John Calvin)에 의하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를 받을 때 성화도 수용한
다고 말한다.17 그는 칭의론에서 “우리는 정말 성화되고 완전히 순결한 삶 속에서 주께 헌신
되며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어 율법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18 그것은 죄
의 용서와 성화를 동시에 취급하고 있다.19 이 두 가지를 말하면서 그는 특이한 순서를 말한
다. 즉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성화가 있다. 앞의 것은 칭의이고 뒤의 것은 
성숙을 의미하며, 그 둘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여기에는 칼빈의 의도적
인 모습을 볼 수 있다. 분명히 칭의를 먼저 경험하고 그 후에 성화에 이르게 되는 것이 성도
의 신앙생활의 과정이다. 그런데 그의 책 기독교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에서는 성
화론을 먼저 취급하고 칭의론을 나중에 다루고 있다. 이는 루터교의 오시안더(Osiander)가 칭
의와 성화를 분리하여 보다 가톨릭적인 전통에 입각하여 성화에 구원의 초점을 맞추는 경향
에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시안더의 칭의론인 ‘본질적인 의’즉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의
롭다는 이론은 칼빈이 보기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서만 칭의가 부여된다는 구원에 
대한 유일성과 확실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였다.20 그러나 웨슬리는 이와 같은 칼빈의 이
해에 반대하고 그 둘을 분리하는 루터 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이종성 교수는 이러한 웨
슬리의 주장은 칭의의 교리를 약화시키고 성화교리가 모든 신앙생활과 윤리를 지배하게 되었
다고 비판한다.21 그러나 이는 칼빈의 입장을 지나치게 옹호하여 장로교의 입장에서 웨슬리의 
견해를 너무 가볍게 처리하는 경향에서 나온 주장이다. 오늘날 장로교는 성화론에서 실패했
다는 감리교와 루터교의 주장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위기의 시대에 와있다. 이는 성숙
을 은총과 너무 쉽게 연결시키므로 행위의 열매로 이어지는 긴 훈련과정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칭의는 순간적이지만 성숙은 많은 시간을 요한다. 그러므로 성숙은 연단을 통한 
훈련을 거치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신학적인 과제이다.     
성숙에 있어서 감정의 요소가 중요함을 다룬 신학자는 슐라이에르마허(Schleiemarcher)이
17 John Calvin, 기독교강요요약, 이형기 역. 9판.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3), 51. 
18 John Calvin, 기독교강요(초판), 양낙홍 역. 2판.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2), 101. 
19 Ibid., 93-102, 104-112에서 사람의 행위에 공로를 돌리면 성경 전체를 오도하는 것이라는 칭의의 입장
을 강력하게 고수하면서도, 루터파 오시안더(Osiander)의 그리스도는 그의 신성에 의해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의 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에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칼빈은 신성과 인성은 서로 독
립적이지만 분리할 수 없듯이 칭의와 성화도 서로 다른 주제이지만 분리되어 취급할 수 없음을 그의 
전개 과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어 성령의 도움으로 성화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신학적인 윤리가 아니라 인간 개인이 심적 감정으로 느끼는 종교심과 양식에 
달렸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신앙론(The Christian Faith)에서 칭의의 주제를 다루면서 “은총을 
통한 자아의 변형”을 주장함으로22 칼빈의 전통적인 입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생
과 칭의와 회심을 다루면서 성화와 견인의 개념을 포함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23 그는 여
기서 예정론을 소개하고 있다. 그가 예정론을 설명하는 내용은 칼빈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는 “예정론을 칼빈의 본래적인 자리, 즉 구속론 아래로 복구시키므로”24 칭의와 성화를 함께 
다룬 칼빈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틸리히는 슐라이에르마허의 이런 주장을 “주관적 감정에 
치우친 해석”이라고 비판한다.25 이는 슐라이에르마허 역시 종교생활을 ‘무조건적 의존’이라는
26 강한 감정적 요소와 결합시킴으로 종교적 행위에서 다루어야 할 성화의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27 이어 등장한 리츨은 감정을 부정하고 ‘의지’를 강조하면서 “존재나 사건 자체가 중요
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이 곧 윤리학이 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
는 칭의론에서 성화의 분야를 독립시켜 기독교의 성숙을 문화적인 입장에서 깊이 있게 다룬 
최초의 학자이다. 이에 리츨을 가리켜 이종성교수는 “그리스도교 윤리는 교회를 중심 한 윤
리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사회와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범적 삶을 중심으로 윤리적 이상
을 달성하려는 문화적인 윤리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논평한다.28   
바르트는 칭의와 성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된 화해를 통하여 얻게 되는 하나의 사
건”으로 취급한다. 이정석교수 또한 바르트의 성화론을 다루면서 “칭의와 성화는 화해라는 
한 사건의 양면”이라고 주장한다.29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이 두 가지를 동시
에 완성했기 때문이다.30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 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다. 바
르트는 칭의와 성화의 존재론적 결과로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의 선고와 지시와 약속을 준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
고는 인간의 과거에 대한 판단이요, 하나님의 지시는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서 사는 현재에 
21 이종성, 조직신학 대계, 윤리학II,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562. 
22 Justo L. Gonzalez, 기독교사상사III, 이형기. 차종순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1988), 468. 
23 Schleiemarcher, The Christian Faith, 재판, (Edinburgh: T. & T. Clark, 1928), 528-578. 
24 Ibid., 578. 
25 Paul Tillich, 19-20세기 프로테스탄트사상사, 송기득 역, 9판,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124. 
26 Schleiermacher, The Christian Faith, 재판, 12. 
27 Ibid., 130. 
28 이종성, 조직신학 대계, 윤리학II, 571. 
29 J. S. Rhee, Secularization and Sanctification, (Amsterdam: VU University Press, 1995), 147. 




관계되며, 하나님의 약속은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다.”31라고 주장
한다. 그는 하나님의 판단과 지시와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시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 안에서 동시적으로 칭의와 성화가 나타난다고 보았다.32 같은 맥락에서 그는 복
음과 율법도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것들은 복음이 일차적인 것이고, 기
쁜 소식이 먼저 나타나고, 그 자체로서 율법을 포함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이다.”33 라고 동
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부룬너 역시 칭의와 성화의 교리 면에서는 바르트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 그는 루터의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의인의 취득과 격려 안
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옆에 믿음과 함께 항상 같이 있으면서 성화를 요구한다. 하나님
의 약속은 하나님의 요구의 명령이다.”34 이와 같이 그는 그리스도교인의 윤리는 의인과 성화
라는 두 가지 요소가 변증법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바르트와 부룬
너는 루터와 칼빈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와 칭의와 성화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차원에서 동
일하게 다룸으로서 성숙에 대한 진정한 신학적인 초석을 놓게 되었다. 이는 칭의와 성화를 
단순히 믿음과 행위라는 두 가지 주제의 다른 지붕 밑에 두지 않고 칭의와 성화를 예수 그리
스도의 죽음의 뿌리에서 자라난 같은 나무임을 밝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윤리학자인 니버는 성화가 웨슬리처럼 현세에서 성취된다고 말하지는 않고 있다. 
그의 설교에서는 성화나 교회 같은 제목이 별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의 많은 서적
은 칭의와 성화의 교리에 기초하고 있다.35 그의 복음의 핵심은 여기에서 벗어난 적이 별로 
없다. 니버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그의 모든 신학적 체계에서 변증법적 관계에 있는 중요한 
교리로 취급하고 있다. 니버는 이것을 사랑과 법(정의)의 관계에서 적용을 하고 있다. 그는 
“법의 한계점에 사랑이 있으며, 또한 그 한계점을 넘어 있다.”36고 주장한다. 완전한 사랑 안
에서 법이 극복되며 사랑은 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을 성취한다고 보았다. 우리가 형제를 용
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것은 은총의 빛 아래에서 나오는 것
이지 절대로 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이것을 더욱 확대하여 사랑과 정의의 
관계로 해석하고 있다. 사랑은 정의를 지배하고 극복할 수 있으나 정의는 그렇지 못하다고 
보았다. 정의가 사랑의 도움을 받을 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양자는 언제나 
변증법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와 같이 은총과 요구를 동
                                                     
31 K. Barth, Church Dogmatics, IV /1, 99. 
32 Ibid., IV/2, 569. 
33 Karl Barth, 칼 바르트 교의학 개요, 신경수 역, 중판,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1), 27. 
34 E. Brunner, The Divine Imperative, (1947), 80. 
35 이종성, 조직신학대계 윤리학II, 624-626. 




시에 담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 그는 감상적인 낙관주의에 빠져 제 1 차 세계대전을 지지했으
나 그 결과를 알고부터는 환멸을 느꼈다. 이어 불황이 엄습하면서 자유주의가 약속한 이상적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인간이 개인으로 있을 때는 도덕적이지만 사회 속에서는 비도덕
적인 역할을 한다는 중요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37 그래서 부도덕한 인간이 만드는 사회이
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선보다 악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지만, 그는 그리스도가 이런 악한 역
사 안에 현존한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니버의 윤리관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미래에 희망을 
두고 오늘의 사회 생활에서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니버는 오늘날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윤리의 방향을 한 차원 높게 분명한 길을 제시하였다. 그는 개인의 성숙뿐 아
니라 한 공동체와 사회의 성숙도 은총과 요구라는 두 가지 요소를 변증법적으로 접목시키지 
않고는 완성해 낼 수 없다고 보았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성숙하고 완전한 개인의 인격과 공
동체의 윤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칭의와 그 이후 계속적인 성화의 과정을 통
하여 맺히는 선물이며 동시에 관계인 것이다. 그의 윤리는 현세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이라는 
입장이며, 개인적이며 동시에 사회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칭의와 성숙은 하나의 개념으로 
한 사람의 인격과 사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완성되어 가는 것으로 보았다.   
이상에서 우리는 칭의와 성화의 문제는 곧 윤리학의 문제요 신학의 문제임을 다루었다. 
동시에 그것은 인간 개인의 문제요 사회의 문제이며, 동시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과제임을 
알게 되었다. 사도 바울을 시작으로 해서 어거스틴으로 이어지고 루터와 칼빈을 거쳐 바르트
와 니버에 의해서 완성된 칭의와 성숙의 신학은 반드시 칭의론과 성화론을 함께 다룰 때 풀
려지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생활의 처음이요 마지막
으로 중요시 되기 때문이다. 계시의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입장을 취하는 바르트나 부룬너도 
성숙의 부분에서는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칭의와 성화는 신학적인 체계에서 변증법적인 관
계에 있는 하나의 연관된 고리로 취급하였다. 특히 니버에 와서는 이것을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적이고도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현대신학으로 넘어 가면서 상황윤리가 등장하여 성숙의 기초가 되는 ‘아가페’ 사랑을 
부정하고 도덕적 상대주의로 변모되고 말았다. 또한 해방신학의 윤리가 등장하여 20 세기 후
반에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것은 사실이나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회혁명의 방법을 취하여 
과격한 행동주의가 되어 성화에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칭의를 빼어 버리는 누를 범하게 되
었다. 더 나아가서는 요즘 사회적으로 만연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신학계에서도 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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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pluralism)가 등장하면서 성경과 기독교의 본질인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칭의의 요소를 버리고 성화만 취하는 경향을 보게 된다.38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개인의 칭의
와 성화 없이는 진정한 사회 개혁이 불가능한 성경적인 신학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있다. 그
렇다고 우리는 오늘날의 다양한 사회적인 현상을 무시한 칭의의 교리만을 고집하는 것이 성
숙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칭의를 무시하고 인간관계의 성
숙으로 가는 길이 성화를 이루는 길도 아닐 것이다. 칼빈의 일반계시의 차원에서 보면 성화
에 있어서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 앞설 수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다 훨씬 도덕적일 수 있다. 그러나 도덕적인 불신자들에게서는 그들의 삶 속에서 적어도 
칭의와 성화의 일치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칭의가 없는 성화는 도덕적일 수는 있어도 복음은 
아니다.39 성화가 없는 칭의는 한 인간과 공동체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의 실체가 없는 
성도라는 이름만 존재할 뿐이다.40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신학적인 성숙을 규
명할 수 있다.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회심은 그에게 칭의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성화의 사건
이다. 그의 궁극적 사명은 이방인들을 성화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며(행 26:18) 그렇게 되는 
방편은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다. 그는 여기서 죄사함 즉 칭의와 성화를 자연스럽게 연
결시킴으로써 믿음을 통한 성화(faith sanctification)의 개념을 확립했다.41 여기서 우리는 칭의와 
성화가 조화된 하나된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연약한 상태에 그냥 
머물러 두지 아니하시고 통합된 곳으로 인도해 감을 보게 된다. 이 둘은 결코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남아 있지 않고 마침내 하나로 통합하게 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의 사역이다(롬8:26-28). 
우리는 여기서 웨슬리의 성화론이 실제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집고 넘어가
야 한다. 칼빈은 성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율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웨슬리는 칼빈의 이런 행동주의적인 성화신앙을 상당부분 수용하여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에 의한 의인됨을 말하는 동시에,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실천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다.”42 그의 성화론은 칼빈과 다르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다. 바르트와 다르
게 이론적이라기 보다 실천적이다. 그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함께 순종과 실천을 더 
38 J. Richard Middleton & Brian J. Walsh, Truth Is Stranger Than It Used to Be: Biblical Faith in a Postmodern Age, (IVP, 
1995), 4-6. 
39 이방인 고넬료는 경건과 구제가 있는 도덕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런 상태에 머물러두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청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에 이르게 해 주었다(행10:1-48). 
40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칭의를 덧입은 헌신된 성도였지만 정직한 고백을 하지 못하고 
주의 영을 시험했을 때 부끄러운 최후를 맞게 되었다.(행5:1-11)  
41 이정석, 신앙성장론, 127. 




                                                     
강조함으로 칭의와 예정의 교리에 치우친 칼빈의 신학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어쩌
면 바르트는 성화론에서 예수님의 화해의 사건인 십자가에 집착함으로 방법론적으로 순종과 
성령의 역할을 소홀히 다루게 되어 성도들의 실제 생활에서의 성화를 약화시켰다. 칼빈과 바
르트와 니버로 이어지는 성화론은 신학적으로 훌륭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면에 있어서 오늘날
의 장로교는 칭의 중심으로 치우쳤다. 바울이 제시한 ‘믿음을 통한 성화(faith sanctification)’가 
되지 못하고 ‘믿음을 통한 칭의(faith justification)’에 머무르게 된 것이다. 현대 기독교가 사회
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현실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웨슬리의 현실적 성화론을 다시 한번 주목
하지 않을 수 없다. 웨슬리언들을 방법론자(Methodist)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칭의와 성
화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구원의 단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개를 통한 관계적 성화
인 칭의가 곧 초기의 성화인 중생과 점진적인 성화의 단계를 거쳐 온전한 성화의 단계로 나
아가 마침내 그리스도인의 완전성화로 이어지는 구원의 5 단계를 말한다.43 이렇게 그는 행함
이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과 실천이라는 방법론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
았다. 칼빈의 성화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인간 속에서 행하는 행동으로 인간은 노예의 
신세라고 주장한다.44 거기에 반하여 웨슬리의 성화는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역사하지만 거기
에 대한 인간의 자유의지의 응답, 곧 신인협조로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45 웨슬리는 칭
의는 성령의 내재의 은총으로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믿음(하나님의 선물)과 사랑(인간의 선행
적 참여)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선행을 가능케 하는 자유의지는 
본성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재적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46 그는 
성령의 선재적 은총으로 믿는 성도나 안 믿는 자연인들 속에도 부분적인 자유의지의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의롭다 함을 얻고 거듭난 성도라도 자유의지 때문에 타락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성령의 은총의 주도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적 응답과 참여에 의해
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보았다.47 이는 칼빈주의의 예정과 구원의 확실성인 성도의 견인을 비
판하며 성도라 할지라도 자유의지 때문에 타락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렵
고 떨림으로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책임적인 존재로 서게 된다. 그래서 웨슬리는 루
터가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의인화만을 강조하다가 성화에 무관심하였다고 비판한다. 또한 웨
슬리는 로마 천주교가 성화를 강조하다가 의인화에 무관심하였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를 강조한 나머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평가절하 하였으나, 웨슬리는 로마
43 박길송, 웨슬레와 칼빈의 성화사상 비교연구, 82-93.  
44 기독교강요, 상권(Vol. II), 3장 14절. 
45 김홍기 외, 존 웨슬리의 역사신학적 조명,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1995), 224. 
46 Ibid., 225. 




                                                     
서의 신앙과 함께 야고보서의 선행을 동등하게 중요시 여긴다.48  동시에 웨슬리의 성화는 개
인적인 뿐 아니라 사회적이다. 그는 사회적 성화 아닌 성화를 모른다고 말하며 사회적 종교 
아닌 기독교를 모른다고 말한다.49 알버트 아울러(Albert Outler)는 개인적인 성화만을 강조하는 
것을 불건전한 복음주의(Unhealthy Evangelism)이라고 해석하고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성화를 
모두 강조하는 웨슬리의 사상을 건전한 복음주의(Healthy Evangelical)라도 풀이하였다.50 이상에
서 우리는 웨슬리의 성화론이 인간의 성숙에 보다 적극적인 양상을 띠게 하는 면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장로교는 성화론에서 실패했다는 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다. 여기서 성결은 소극적인 성화의 방법이고 사랑은 적극적인 성화의 방법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사랑의 에너지로 채워진 믿음은 산 믿음이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과 
실천이 인위적인 명령이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때 
이 둘은 하나가 되어 완전한 조화를 만들게 된다. 이는 율법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과 순종 아래에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어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과 같다. 따라서 성경과 신학
이 말하는 성숙은 죄사함이라는 칭의가 자기 희생과 순종이라는 실천을 통하여 오직 성령의 
빛 아래에서 성화와 만날 때 완성되는 하나된 은혜의 산물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화를 
십자가라는 화해의 빛 아래에서 칭의와 성화가 하나되고 조화된 사건으로 다루어야 하지만, 
오늘의 상황적인 면을 고려해 볼 때 과거에 종교개혁이 성화에 치우친 로만 가톨릭을 비판하
면서 칭의를 강조한 것과 대비하여 지나치게 칭의를 강조하면서 사랑의 실천적인 행위를 잃
어버린 현재의 개신교회는 보다 웨슬리의 성화를 경청하여 전체적인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
다.  
 
3. 영성적 측면에서의 성숙 
 
성경적인 성숙을 신앙과 삶의 일치에서 찾고, 신학적인 성숙을 칭의와 성화의 일치에서 
찾는다면 목회적인 측면에서 신자가 갖는 영적인 성숙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이는 
목회자의 영성에 따라서 성화의 기준과 각도도 달라질 것이다. 기도와 영성 분야의 대가라 
할 수 있는 리차드 포스터(Richard J. Foster)는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혹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51 이런 사람은 상대방을 외모
48 김홍기 외, 존 웨슬리의 역사신학적 조명, 229. 
49 John Wesley, The Works of John Wesley, XIV,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86), 321. 
50 Albert Outler, Evangelism in Wesleyan Spirit, (Nashville: Tidings, 1971), 25. 




                                                     
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들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는 이런 사람
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래서 그는 초기에 내면적 훈련, 외면
적 훈련, 단체적 훈련으로 나누어 성화의 각 단계에서 필수적인 영적 훈련을 주장했지만 상
호연관성을 찾지 못하고 단편적인 정의에 그쳤다. 그는 여기서 성도에게 요청되는 것이 우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 인생의 깊은 골방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인가에 암시를 느끼며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성숙한 인간의 삶은 “종교적 의무실행의 삶이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즉 하나
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친 하게 교제하는 것”이라 말했다.52 그런데 그 후 포스터는 라틴
어로 renew를 의미하는 Renovare라는 영성훈련 단체를 만들어 새로운 영적 형성 방법론을 제
시하였다.53 그 동안 내려오던 전통적인 방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교회사적으로 내려오는 6
가지 대표적인 영성운동을 영적 성장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6 가지 사역과 연결시켜 균
형 있는 방법론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1)하나님께 헌신(Devotion to God)- Antony of Egypt의 
명상운동에서 찾음. 2)생각과 말과 행동의 덕목(Virture in thought, word, and action)- 존 웨슬리의 
Methodist 운동에서 찾음. 3)성령에 의한 능력부여(Empowerment by the Spirit)- George Fox의 은사
운동에서 찾음. 4)모든 사람들을 향한 동정심(Compassion toward all people)- Francis of Assisi의 사
회 정의 운동에서 찾음. 5)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Proclamation of the good news of the gospel)-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에서 찾음. 6)신앙과 행위의 조화(Harmony between faith and work)- 
모라비안 교도인 Zinzendorf의 성육신적 운동이 그것이다. 그 동안 신학자들이 성화를 조직신
학적인 입장에서 거룩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만 찾았고 영성가들은 수도원적인 명상이나 성
령의 은사운동에서만 찾아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제 후기 리차드 포스터에 이르러 균형 
잡힌 영적인 성숙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대두되었다. 이는 전인적인 영성 이해의 새로운 포
문을 연 예수님의 영성과 가장 근접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이정석교수의 성화에 대
한 정의인 “하나님 나라의 전적이고 완전한 성숙을 이루기 위한 영적 발전의 긴 과정”과 일
맥 상통한다.54 이런 주장은 필리스 티클(Phyllis A. Tickle)이 주장하는 영성에 대한 정의인 “거
룩함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 살기 위한 일련의 인격적인 선택과 훈련 과정”이라
는 것과도 일치한다.55 또한 헨리 나우웬은 성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찾았다. 그리
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실례로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52 Richard J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19. 
53 이정석, 신앙성숙론, 9장-45. 
54 Ibid., 123. 





                                                     
의 자기 비움에 두었다.56 그래서 그는 실제로 하버드대학의 교수직을 사양하고 캐나다 온타
리오주의 데이브레이크 정신지체아들과 함께 노년을 보내게 되었다. 나우웬의 영성은 무엇보
다 관계적이며 실재적인 성육신적 영성이다. 그는 현대인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친 함을 갈
망하며, 서로 관계 맺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믿었다.57 그의 데이브레이크의 삶은 자신의 친
함을 형성하는데 많은 약점을 보충해 주었다. 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달리 그가 진실하지 않
을 때 정직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 공동체 안에서 매우 착된 친 한 
삶을 통하여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성화란 
“담대한 정직성으로 내적 자아에 도달하고, 냉철한 관심을 지니고 동료 인간에게 도달하며, 
끊임없는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께 도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라고 한다.58 이상에서 티클과 나우웬이 내면적인 성숙에 대하여 진일보한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보다 종합적인 면에 있어서 성숙을 정의하는 개신교 영성신학자가 등장하게 되었다.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가 말하는 영적 성숙이란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 속에서 하
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달라스 윌라드의 초기의 영성이 의문에 
속하고 침묵하는 수도원적인 영성이었다면 후기의 그의 영성은 일상생활을 통한 삶 속에서 
내면에 들려지는 경험적인 영성이다.59 초기에 그는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그의 임재를 깨닫고 그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는 예
수님의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눅 17:7-10)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의 가장 소중한 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말한다. 사랑이 있으면 자연히 합당한 순종이 따라오기 마
련이다.60 그가 말하는 영적인 삶이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61 그래서 그는 강
압적이고 의무적인 행위가 영성에 가장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반면 사랑이 넘치는 자발적인 
순종을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참된 길이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음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그는 이것이 로렌스가 말
56 Deidre LaNoue, The Spiritual Legacy of Henry Nouwen, 유해룡 역, 헨리나우엔과 영성, (서울: 예영커뮤니케
이션, 2003), 110. 
57 Henri Nouwen, Making All Things New: An Invitation to the Spiritual Life, (San Francisco: Harper SanFrancisco, 1981), 
36. 
58 Henri Nouwen, Reaching Out: The Three Movements of the Spiritual Life, (New York: Doubleday, 1975), 13-14. 
59 달라스 윌라드가 그의 영성 훈련의 모체로 삼고 있는 구절은,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
(고후3:6)” 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모두 하겠다는 강박관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부
르시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60 Dallas Willard, 하나님의 음성, 윤종석 역, (서울: IVP), 11. 




                                                     
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라 부른다.62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그분이 우리의 행동과 연합하여 역사하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꾼다고 말한다. 그런데 윌라드는 여기서 로렌스가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 빠뜨린 
것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신자들이 제사장이며 왕이라는 성경적인 개념의 본질을 저버
렸다는 것이다.63 그는 «하나님이 인격체라면 반드시 우리와 말씀하신다»라고 주장한다. 이는 
우리의 성품과 영성 개발의 틀이 되는 것도 바로 대화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윌라드
의 초기 영성의 특징인데 이는 가톨릭의 영성인 묵상과 함께 가는 대화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만남으로서의 성숙의 영성 이해이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런 대화가 진정한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화가 교제로 발전하며 교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발전해야 함을 역
설한다. 이는 ‘내 것’, ‘네 것’의 인식이 없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연합은 두 배우자가 
진정 하나가 되는 결혼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친 한 대화를 주장하는 
리차드 포스터의 영성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래서 윌라드의 초기의 영성은 포스터의 
것과 유사한 전통적인 두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절제의 훈련으로 고독, 침묵, 금
식, 순결, 비 성, 그리고 희생훈련이 그것이요. 둘째는 참여의 훈련으로 학습, 예배, 축제, 봉
사, 기도, 교제, 자백, 그리고 순종이 그것이다.64 그런데 윌라드는 후기에 가면서 점점 확산되
는 외형적인 훈련에서 맺어지는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의 한계를 본 것이다. 영성이 예수님의 
본질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 편협주의에 머무르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그래서 윌라드는 영적 
성장의 목표를 외형적인 성자화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
장하게 되었다. 외적 성숙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면의 참된 변화를 일으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전인격적이고 
통전적인 영적인 변화만이 진정한 영적 성숙이라고 정의하고 6 가지 분야의 균형 있는 성숙
과 이들의 상호 관련을 통한 상호협조를 성숙의 기본적인 틀로 제시하였다.65 1)사고(thought, 
이미지와 개념과 판단과 추리) 2)감정(feeling, 감각과 느낌) 3)선택(choice, 의지와 결단과 인격) 
4)몸(body, 활동과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의 상호행위) 5)사회적인 상황(social context, 다른 사람
과의 개인적이고 구조적인 관계) 6)영혼(soul, 하나의 삶을 형성하기 위해서 위의 모든 것을 
종합하는 요소)이다. 이런 전인격적인 성숙은 성도에게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과 영이 유입되
어 6 가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형성되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62 Brother Lawrence,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Old Tappan, N. J.: Revell, 1958, 37-38. 
63 Dallas Willard, Hearing God, 72. 
64 이정석, 신앙성숙론, 9장-46. 




                                                     
발전시켜 나감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영적 성숙에 대한 리차드 포스터(Richard J Foster)와 달라스 윌라드
(Dallas Willard)의 후기 이해에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비인격적이
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성숙하게 되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실재
적이요 내면적이며 행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 한 
교제를 하게 되면 통전적이고 전인격적인 성숙을 이루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경고한
다. 현대인들은 물질주의적 기반이 너무도 팽배해 있어서 물질적인 세계를 초월한 다른 세계
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든지 아니면 영적인 묵상의 세계에 머물러 현실을 
외면하는 수도원적인 편협한 영적 외골수로 빠지는 것이다. 포스터와 윌라드는 사람들이 일
반적으로 진정한 묵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피상적인 데 머무는 것은, 묵상을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으로 생각하지 않고 심리적인 조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
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66 많은 뛰어난 학자들은 우리 인간이 시공의 세계인 물질세계를 
초월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 인
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67 믿지 못하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 한 교제를 나누지 못
하는 것은 우리의 이런 뿌리 깊은 불신앙의 습관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기 안에 또 다른 악이 자기를 죄의 법 아래로 몰아감을 발
견하며 통탄하고 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의하면 선과 악은 노아의 홍수 때 함께 방주 안에 
들어간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쌍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내적인 의와 성숙은 
은혜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새로운 인식의 문 앞에 서게 된다.68 바울은 로마
서에서 하나님께로 난 의를 35 차례나 사용하였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칭의의 교리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많은 신자들이 오해를 한다. 그것은 인간이 할 바가 아무것도 없다
는 말이 아니다. 농부가 자신의 힘으로 곡식을 자라게 할 수는 없지만 그가 해야만 하는 일
은 곡식이 자라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은 우리
의 몫이다. 그러면 땅에서는 자연의 힘이 씨를 맡아서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이는 성숙
을 말할 때 인간의 노력과 훈련이 꼭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66 Richard J. Foster,영적 훈련과 성장, 18. 
67 히 11:3 참조. 여기서 창1:1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과 인간이 지어진 것을 믿고 고백하게 





                                                                                                                                                               
인간의 노력은 하나로 역사하듯, 영적 성숙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인간이 결코 분리될 수 없
으며 조화와 균형이라는 틀 속에서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영적 성숙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찾아 이
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영적 훈련의 과정이다. 영적 훈련 그 자체 만
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은 영적 삶의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내적 성
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데 그 초점이 있다. 그러므로 영적인 측면에서의 성숙이란 인간 
내면의 악과 갈등을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극복하여 하나님과의 친 한 관계로 나아가 하나
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과정이다.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은 친 한 관계를 가지고 
세상 사람과 자연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정직하고도 진실한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 그들의 
연약한 점을 오히려 담당하며 그들을 섬기는 자기 비하의 자리로 내려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결국 영적인 측면에서의 성숙이란 곧 주님의 삶을 따라서 전인격적으로 훈련되는 종
합적인 영성의 조화를 말한다. 수도원적인 영성은 세상 속으로 나가면 갈등과 분리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피동적이요 강요된 영성이다. 포스터나 윌라드는 후기에 들어오면서 가톨릭의 
영성을 뛰어넘어 유기체적인 상호협조와 접한 대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하면서 영성
에 대한 이해의 폭이 역사적이며 전인격적이며 실천적으로 바뀌게 되어 통합을 이루어 한 쪽
으로 치우치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개신교의 성경적인 성숙인 신앙과 삶의 일치와 신학적인 
성숙인 칭의와 성화의 조화의 터전 위에 영적인 성숙인 묵상과 실제 생활의 연결 속에서 예
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된 영성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
하기 쉬운 것은 한 공동체의 영성은 그 지도자의 영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토록 훌륭한 사도로 성숙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에 
직접적인 동참으로 인하여 사도에 합당한 영적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넘
어질 때 마다 성령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보충해 주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였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영성과 목회 철학이 일반 회중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영성에 있어서 인간의 훈련과 아울러 성령의 역할의 조화가 
얼마나 큰 지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영적인 측면에서 교인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행위의 모델이 따르는 영성 훈련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하며 이는 목회자와 함께 삶
을 통하여 체현되어야 가능하며 성령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완전한 성숙에 도달하게 된다. 그
러므로 완전한 성숙이란 신앙과 삶의 일치인 성경적인 성숙과 칭의와 성화의 통합이라는 신
학적인 성숙의 터전 위에 영성 훈련이라는 묵상과 실천이라는 유기체적인 관계의 긴 훈련과




정을 통하여 지도자의 모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삼위일체적인 융합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4. 심리적 측면에서의 성숙 
 
로렌스 크랩(Lawrence J Crabb, Jr.)은 인간이라는 존재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숙의 문제
를 이해하려 할 때에는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나는 사람을 직접 관찰하여 그 
결과로 나오는 개념들을 모우는 ‘심리학’이요, 다른 하나는 성경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정리
해 놓은 ‘신학’이다. 하나님은 자연과 성경이라는 두 권의 책을 썼다. 계시를 바로 알려면 이 
두 가지 다 공부해야 한다. 이 둘은 인간 이해와 성숙 이론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서
로 보완적인 학문이다.69 그러므로 우리는 신학적인 성화에 대한 이해 못지않게 심리적인 성
숙의 이론에 접근할 필요성을 배제할 수 없다.70 현대심리학의 시조라 할 수 있는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숙을 건강한 자아(Ego)에 두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아를 무의식적으로 보호하
려고 여러 가지 방어기제를 사용하므로 자아 성숙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초자아(Super Ego)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인간의 본능을 극복
하고 자신의 열악한 환경과 인격을 극복하는 ‘승화’의 단계로 나아가 신적인 훌륭한 일들을 
해낸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집에 들어와 가정생활을 할 때에는 여전히 옛 자아의 미성숙한 
면을 버리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프로이드는 이런 현상이 구강기와 사
춘기 때에 거쳐야 할 단계를 밟지 못한 연고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발달
이론을 만들어 내놓게 되었다. 심리학 분야의 공헌도에는 동양의 사상을 간과할 수는 없다. 
공자는 최초로 발달 심리 이론을 자신의 삶에 비유하여 논했다. 기원전 500년 전쯤 중국에서 
활동한 그는 인생 주기에서 여섯 개의 단계를 확인하고 있다.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30
세에 자립했으며, 40세에는 더 이상 유혹당하지 않았고(不惑), 50세에는 천명(天命)을 알았다. 
60세에는 남의 말을 순순히 들어도 귀에 거슬리지 않았으며(耳順), 70세에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좇아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71 이는 현대 서구 심리학에서 발달단계를 다룬 에릭슨
(Erik H. Erikson)의 것과 비슷하다. 에릭슨의 분석양식은 자신과 세계 사이의 상호 연관성에 
                                                     
69 Larence J. Crabb, Jr., 인간이해와 상담,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1993), 53. 
70 Ibid., 53. 크랩은 그림2-1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두 권의 책인 특별계시인 성경과 일반계
시인 자연은 각각 해석학적인 연구와 심리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입장이 서로 다른 신학적인 결론과 심
리학적인 결론을 내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상담은 이 두 가지를 종합하여 인간의 삶을 통전적으로 다루
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관심을 두고 있다. 그가 제시한 8 단계의 각 단계들은 외부 세계와 관련되어 있고, 동시에 자
신을 위한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의 ‘친 감/고립’의 단계는 20 대 
초반에 시작되어 30 대까지 계속되며, 그 다음 단계인 ‘생성감/침체감’은 마흔 살 무릎에 시작
하여 중년기를 특징짓고 있으며, ‘통합/절망’은 성인 후기의 자아 단계이다.72  
이처럼 심리학자들은 다분히 성숙의 일차적인 초점을 개인의 심리와 정신 안에서 찾고 
있다. 각 단계의 속성은 개인의 경험과 깊이 연루되어 있다. 비록 에릭슨이 다른 어떤 학자보
다도 자아 발달에 대하여 광범위한 사회 문화적인 영향력을 묘사하고 있지만 더 직접적인 초
점은 자신(Ego)과 세계 사이의 경계지역에 맞추어 인간 내면의 심정을 논하고 있다. 이는 그
가 루터나 간디의 전기에 대하여 깊이 연구한 업적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는 인간의 성숙을 논하는 데 있어서 일반 심리학의 도움과 연결고리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러
나 문제는 이 둘이 서로 상충할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에 있다. 로렌스 크랩
은 심리학과 성경의 갈등을 이렇게 묘사한다. “심리학에서는 아이에게 매질을 하면 그것이 아
이의 인간관계에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길러 주게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 해석가들은 잠언 22:15 을 근거로, 매질은 반항심을 없애는 효과적인 훈련방법
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73 여기서 우리는 어떤 쪽을 따라야 할
까? 심리학이냐, 신학이냐? 그는 여기서 양쪽의 결론 체제를 다 재평가해 보아야 한다는 입
장을 취한다.74 심리적인 연구든 신학적인 연구든 거기에는 인간의 유한하고 타락된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에서 온 것이든 성경에서 온 것이든 우리 인간의 마음에 
떠오르는 개념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잘못 제시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그렇다고 성경이 무오하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우리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심리학에서 제시하는 인간의 발달단계
를 통한 성숙에 대한 이론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신학에서는 은총을 통한 칭의와 성화
를 성숙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심리학과 교육학에서는 각 단계를 통하여 요구와 필요
가 헌신과 교육으로 채워지는 훈련 과정을 성숙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로렌스 
크랩은 우선 관찰한 것을 모두 접수한 후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75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의 권위는 성경에 있다. 성경
을 기초하여 양쪽의 이론을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해낼 때 우리는 보다 아름다운 결론에 이르
                                                     
72 Daniel J. Levinson,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500. 
73 Lawrence J. Crabb, 인간이해와 상담, 55. 
74 그는 범사에 성경이 우리의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상담가들이 가




                                                                                                                                                               
게 된다. 이런 심리학의 성숙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잘 승화한 사람이 고든 맥도날드(Gorden 
MacDonald)이다.  
그는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성장 이란 책에서 영적인 무질서에서 오는 내적 평온의 
결핍을 다루면서 영적 성장을 얘기하고 있다.76 그는 내면의 영적인 영역, 즉 말로 형용하기
에는 너무도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중심부를 정원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정원은 바
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지혜를 주시며, 칭찬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
시며, 격려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곳이다.”77 그는 한 인간의 마
음이 공허한 이유를 그 내면의 정원을 소홀히 하여 내버려 둠으로 하나님이 그 정원을 거닐
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내면세계의 영적 차원에 질서를 잡는 것은 바로 영적인 
정원을 가꾸는 작업이다.78 정원사가 땅을 갈고 잡초를 뽑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가지치기를 하면서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처럼 인간의 성숙을 위해서는 훈련이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 맥도날드는 그 예를 다윗에게서 들고 있다. 다윗이 시편 23 편 같은 아름
다운 시편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내면세계가 영적인 질서와 성숙으로 아름답게 정돈되
어 있기 때문이다.79 다윗은 세상 군왕들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제도와 경영을 올려놓지 않았
다. 다윗이 보좌에 앉으셔서 이 모든 헛된 술책을 보고 웃으시는 영원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에 대한 견지를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열왕들과 그들의 경영으로 인해 많이 위축되었을 것이
다.80 영원에 대한 시각을 갖지 못한 사람은 사람과 경영에 대하여 두려워한다. 이처럼 다윗
의 중심부에 영적인 풍요함으로 단련되어 있을 때 그는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와 교
제하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 또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마음은 어떠한가? 모든 사
람이 그를 떠났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다.81 그것은 수년에 걸친 영적 훈련에
서 그 마음의 정원에 평온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82 맥도날드는 또한 ‘영적 성
장의 길’이란 책에서 성숙한 사람을 영적 근성이 있는 사람으로 묘사한다.83 이는 주로 인생
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 갈렙을 들고 있다. 그는 85세에 “이 산지를 내
75 Lawrence J. Crabb, 인간이해와 상담, 58. 
76 Golden MacDonald,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성장, 홍화옥 역, (서울: IVP, 1990), 150. 
77 Ibid., 151-152. 
78 Ibid., 153. 
79 Ibid., 151. 
80 시2:1-3에서 열방과 민족들과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헛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심령
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대적행위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깊숙이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하
고 있다.(시2:7-9)  
81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의 셋방 감옥에서 있으면서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는 디모데후서에서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가 다 자기를 떠나고 단지 누가만 그와 함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담대히 요구할 수 있었다. 이런 그의 성숙한 신앙의 자세는 우
리 모두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그는 약속을 붙잡고 소망 중에 인내하였다. 무엇보다 그는 인
생의 목표를 알았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꾸준히 달리며 자신을 절제하며 훈련을 통하
여 잘 다스렸다. 자아훈련을 통하여 지성과 영성과 끈기를 길 다. 그는 인생을 보수공사에 
비유한다.84 서구의 집은 나무로 짓기 때문에 콘크리트 집에 비하면 허술한 것 같지만 집을 
수리하는데 시간을 잘 활용하면 더 오래 사용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은 잘 고쳐놓
은 상태로 있어야 한다. 또한 그는 인생은 장거리 경주이고 따라서 인내와 결단, 그리고 라스
트 스퍼트가 필요하다고 본다.85 이처럼 인생에서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절제와 훈련
이 따른다. 따라서 맥도날드는 «성숙은 영혼의 관리와 보수를 통해 끊임없는 완전한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소극적이라 할 수 있으나 자기를 지
키고 관리하는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 결코 성숙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여기
서 그는 영적 친구인 행복한 소수를 얻음으로 내면의 성숙에서 사회적인 성숙으로 나가는 온
전한 길임을 제시하고 있다.  
내 마음의 벽을 쓴 부르스 탐슨(Bruce Thomson)과 바바라 탐슨(Babara Thomson) 부부는 
심리학적인 성숙의 개념을 선교신학적인 개념과 잘 조화시킨 상담학자이다. 그들은 이 책을 
통해 ‘거절’과 ‘반항’이라는 마음의 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교를 통하여 익힌 전인성과 치료
에 대한 성경적인 접근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벽(wall)은 인간의 개성을 가리킨
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심한 상처를 받게 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음의 벽을 또 쌓게 
된다. 그런데 이 벽은 우리들의 개성의 한 부분을 가두어 두기 때문에 사랑과 신뢰와 의미 
있는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86 탐슨 부부는 거절과 반항이라는 인
간의 심리를 다루는 가장 신빙성 있는 문서로 성경을 들고 있다.87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
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아 질 때 우리의 정서는 깊은 반항과 거절의 
벽을 넘어서 사랑과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88 그러나 탐슨 부부는 너
무나 자신의 선교적인 경험에 입각하여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를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결하려
는 경향이 짙다. 그들은 성숙의 개념을 영적인 승화의 개념으로 이해함으로 보다 인간 내면
의 깊은 죄의식과 열등감을 간과하고 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은 외로움과 하나님으
83 Gorden MacDonald, 영적 성장의 길, 홍종락 역, (서울: 두란노, 2005), 6. 
84 Gorden MacDonald, 영적 성장의 길, 140. 
85 Ibid., 186. 
86 Bruce Thompson & Babara Thomson, 내마음의 벽, 허광일 역, (서울: 도서출판예수전도단, 1993), 81. 
87 잠20:27,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로부터의 거절이라는 불안한 심리를 갖고 살아간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의 기초 틀을 통해서만 풀려질 수 있다. 우리가 성숙을 이해하
려면 영적인 교훈과 아울러 한 인간의 연약함을 향한 예수님의 진정한 섬김과 사랑과 긍휼한 
마음과의 조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로렌스 크랩의 인간 이해는 보다 통전적이며 
관계중심적이다. 그는 인간을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한다. 하나는 관계를 맺기 위한 존재로 보
며, 다른 하나는 인정받기 위해 존재로 본다.89 그는 이런 관계적 인간이 가지는 성숙한 삶이
란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증거된다고 주장한다.90 그가 말하는 사랑의 행위란 사랑을 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열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속에 
경건을 자라게 하기 위한 열망이 동기가 되어 나타나는 행동이다.91 이런 성숙한 행위는 결코 
인간관계를 통해서는 채워질 수 없는 인간 내면의 깊은 갈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성숙에 대한 정의는 “언젠가 모든 것이 본연의 자리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하나
님 안에서 확신하는 것이다.”92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은 과거(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가능케 된(칭의) ‘영광스러운 미래(성화)’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쁨으로 현재를 인내하게 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측면에서 정의하는 성화의 개념과 일치한다. 바울
은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소명(calling), 칭의(justification), 성화(sanctification)를 동시에 다루
고 있으며 모두 과거 동사로 사용하고 있다.93 여기서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부
르심과 더불어 이미 이루어진 과거적 사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헨리 나우웬이 인간의 
성숙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가져다 주는 칭의와 관계를 통한 성화를 연결시키는 것과 같
은 논리이다. 또한 맥도날드가 말하는 성숙의 개념인 영적 훈련과 절제를 통한 내면세계의 
정돈된 질서와 일치한다. 결국 심리학적인 성숙이란 하나님과 인간을 동시에 관계적으로 이
해할 때 가능한 내면세계의 정돈된 질서의 회복이다. 이는 결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불가능
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절제하며 훈련하는 과정과 동시에 은총을 통해 자신을 성화시키는 성
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작품이다. 
 
5. 종합적 측면에서의 성숙 
 
89 Lawrence J. Crabb, Jr., 인간 인해와 상담, 122-123. 
90 Ibid., 307. 
91 Ibid., 309. 
92 Ibid., 317. 
93 롬8:30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




                                                                                                                                                               
    이상에서 우리는 네 가지 측면으로 성숙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보았다. 성경적 측
면에서의 성숙이란 깊은 믿음과 삶의 일치를 통한 예수님과의 연합, 사랑과 정의의 회복 선
상에서 정의해 보았고 이는 미래형이 아닌 과거완료수동형임을 확인했다. 신학적인 측면에서
의 성숙이란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은총인 칭의가 곧 거룩함의 은총인 성화로 이어져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순종과 실천이라는 방법론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faith justification) 칼빈의 전통에만 머무르지 말고, 믿음을 통하여 
성화되는(faith sanctification) 웨슬리의 전통을 적극 수용하는 즉 칭의와 성화의 하나됨을 말한
다. 영적인 측면에서의 성숙이란 칭의와 성화의 일치의 터전 위에 실제 생활 속에서 요구되
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대화와 교제, 묵상과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전인격적인 
조화와 균형의 자리로 나아가는 영적인 훈련을 말한다.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성숙은 
하나님과 인간을 동시에 관계적으로 이해할 때 가능한 내면세계의 정돈된 질서의 회복을 위
해 자신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기나긴 과정이며 이는 반드시 자신을 성화된 존재로 인정하는 
신학적인 칭의의 작업을 포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숙이 일반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
적인 노력과 수고에 그칠 경향이 있다. 이 네 개를 종합한 포괄적인 의미를 담은 성숙이란 
단순하게 정의하기가 힘들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네 가지는 결코 분리되지 않고 유기체
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야 한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얻어지는 수동적인 차원의 
칭의의 개념과 훈련과 보수와 절제를 통해 얻어지는 능동적인 차원의 성화의 개념이 하나가 
되어 만나는 지점이다. 성숙의 길은 하나가 될 수 없는 다른 두 종류인 신앙과 삶, 칭의와 성
화, 묵상과 실천, 심리와 행위가 조화를 이루어 이미 의롭게 된 성도를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완성을 말한다.  
 
  제 2 절 영적 성숙의 단계와 필요성 
 
이제 우리는 성경적인 거룩에 대한 근거와 신학적인 칭의와 성화의 조화의 바탕 위에
서 영적인 묵상과 실천적인 거룩한 삶을 위한 실재적인 훈련과 심리적인 내면세계의 질서의 






                                                     
1. 신앙 성숙의 시기 
 
신앙 성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접촉점은 회심이 일어나는 순간부터이다.94 웨슬리는 성
화의 시기에 대하여,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 그 후에 성화가 시작된다.”고 말한다. 이는 우리
의 칭의가 시작되는 순간이다.95 그래서 웨슬리는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인 칭의를 논하
면서 성화의 시작을 다루고 있다. 그는 성화의 단계를 다루면서 초기성화와 점진적인 성화와 
웨슬리 성화론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성화 즉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어거스틴(Saint Augustine)은 그의 고백론에서 주님 안에서 나의 안식을 발견하기 까지는 
참 안식이 없었다는 말은 신앙 성숙의 접촉점이 어디인지를 증거한다. 이것이 외형적으로 나
타나는 것은 세례 사건이다. 주님은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기를 주저할 때 그렇게 함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다.96 이 세례 사건을 시점으로 주님
은 공생애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메시야성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그
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세례는 중요한 성숙의 전환점이었다. 바울로 말하자면 그가 다메
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시점부터 신앙의 단계를 밟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97 특히 
사도행전 26 장 18 절은 칭의와 성화인 거룩함이 동시에 시작됨을 확실히 보여주는 구절이다. 
바울신학의 중심인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는 성숙의 5단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것
은 1)예지 2)예정 3)부르심(소명, calling), 4)칭의(justification), 5)성화(영화, sanctification)이다. 그런
데 특이한 점은 성화를 다루면서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과거시
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점진적인 성화를 인정하면서도 그 미래의 영광인 그리스도와의 완
전한 연합이 이미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는 바울 자체가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도행전 26 장 8 절에서는 칭의와 성화를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의 통
일된 사건으로 다루고, 로마서8장29절에서 30절에는 성화의 5단계로 나누고 있다. 이는 구
약의 이스라엘 선민이 가나안을 차지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
었노라고 과거형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
의를 덧입게 되었고 실재로는 나중에 아들 이삭을 바치는 헌신의 행위를 통하여 칭의의 증거
94 John Wesley, The Works of John Wesley, Vol8, third edition, (Peabody: Hendrikson Publishers, 1986), 279. 
95 Ibid., 285. 
96 마3:15, 막1:9, 눅3:21, 요1:32-33. 이상 4복음서는 공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기 전에 세례요한에 
의해 세례 받는 장면을 중요하게 먼저 다루고 있으며 이를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성부 하나님의 아들
로서의 인정함을 의미 있게 포함하고 있다.  
97 행9:1-19, 행22:5-16, 행26:12-18. 여기서 바울은 세 번이나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는지를 간증하는 가운데 아나니아에 의해 세례를 받은 사실을 분명히 간증하고 있다. 그는 부르심




                                                     
인 영화로움, 즉 성화를 누리게 되었다. 실재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구원의 완성인 성화가 점
진적으로 진행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택할 때 성화될 존재로 보았다. 다윗은 이 
구원의 비 을 맛보고 시편을 노래한 성화된 모델이며, 바울은 이 구원의 놀라운 비 의 단
계를 깨달은 대표적인 사람이다. 사실 이 때부터 바울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 복
음을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율법의 노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 하는 자로,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자의 영광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시
작한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그 내면을 보면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는 의지적인 작업이었
지만, 그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에 의해서 성숙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성화의 과정도 자신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총이 통합된 선물임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
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세례 시에 하늘의 문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98하는 음성은 그의 공생애 사역에 초두에 칭의와 영광스러움인 성화가 동시
에 나타나는 사건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화의 단계를 거쳐 마지막 십자가에 못박힘으로
써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된 구원의 완성인 완전성화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숙의 밑바닥에는 회심의 사건이 있고, 회심 후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희생과 훈련을 통
하여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과 단계를 부인할 수 없다. 여기서 성화에 이르는 단계의 존재
나 설정을 필요로 한다. 
다음으로 우리의 과제는 그러면 회심의 사건이 없으면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이다.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장성한 후에도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인격과 삶
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야단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맺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계의 설정이 모호함을 반영해 준다. 그렇지만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로 만나는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므로 성화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본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애굽왕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어 왕궁에서 배운 학문과 그의 유모가 된 어머니 요게벳
을 통해 배운 히브리인의 신앙과 민족애는 이미 그를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게 했다.99 그렇지
만 그가 출애굽기 3 장에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회심을 경
험하기 전까지는 아직 모세는 성화되지 못했다.100 회심과 회개는 단순히 지난날의 죄를 자백
하며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다. 헬라어로 회개에 해당하는 
98 마3:17, 막1:11, 눅3:22.에서 공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을 기록하고 있다.   
99 이는 애굽사람과 히브리사람이 싸울 때 그는 두 사람의 상태를 능히 파악하여 한 쪽을 심판하는 권
세를 부여 받았다고 생각할 만큼 스스로 리더십을 가진 성숙한 청년으로 여겼을 것이다.   




                                                                                                                                                               
‘메타노이야’ 라는 뜻은 군사적인 용어로 “뒤로 돌아 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때부터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속한 성화된 사람이 된다. 요한복음 3장에 등
장하는 니고데모 역시 유대인의 관원이요 율법학자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아는 신
앙인이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101 처음에 그는 이 말을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
건을 경험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성화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실재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숙하고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오순절 성령강림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
후이다.102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바울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도 저절로 외가
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수 있게 된 것은 아니었다.103 문제는 여전
히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참된 인격과 영적인 성숙은 일어나기 어렵다. 그렇다고 우리는 영적
인 체험만을 중요시 하는 신비주의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 성숙이란 감정의 변
화가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이 새롭게 조명됨으로 지.정.의를 동반한 온전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어떤 형태로든 주님을 만나 자아의 깨어짐이 없으면 
신앙의 성숙은 시작되기 힘들다. 그러므로 모든 성장에는 고통을 동반하며, 성장의 고통을 피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혼돈과 고통과 상실의 아픔이 없이는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발전
하는 성숙을 이루기는 불가능하다는 제임스 파울러(James W. Fowler)의 의견에 공감하는 바이
다.104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던 한 인간이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과정
에서 성숙에 이르게 되며 여기에는 고통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한 단계로 성숙하게 되므로 
단계의 존재와 설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믿는 사람 못지 않게 성숙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 기독교적인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불신자에게도 일반 은총적 차원의 성화는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본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 회심하기 전에도 이미 루스드라와 이고니
었다.  
101 요3:5에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성숙에 이르는 길임을 밝히 가르치고 있다.  
102 행2장에서 성령강림을 체험한 사도들은 행3장에서 앉은뱅이를 일으키며, 행6장에서 자신을 핍박
하는 자들에게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은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며, 이후에 사도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
며 그리스도의 믿음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103 딤후1:5에 의하면 바울은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의 유산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가 사장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온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칭찬을 받고 있는 자였다.105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전
에 배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지만, 과연 그의 회심 이전의 풍성한 옛 경험과 엄격한 
율법의 훈련 없이 영향력 있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비근한 예로 그가 태어
날 때부터 얻은 로마시민권은 그의 이방선교에 둘도 없는 필요충분 조건이 되었다.106 이런 
일반 은총의 면에서는 크리스천이 불신자보다 성화의 면에서 뒤떨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바울이 되고, 디모데가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회심 이후의 그리스도
의 독특한 인격을 본받고,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점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화를 이루어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버트 뱅크스(Robert Banks)는 바울의 공동체
의 이상을 평가하면서 “그는 어떤 문화적인 선례를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 자신의 본에 의한 
것이다.”107라고 진술하고 있다.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문화적 배경을 거부하는 강렬
한 회심의 사건이 없었다면 선교 훈련을 통한 완전성화에 이를 수 없었고, 그 이후 이런 아
름다운 기독교 공동체의 발전과 성숙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2. 신앙 성숙의 여러 동인 
 
우리는 칭의의 빛 아래에서 인간의 의지와 결단, 그리고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신앙은 
성숙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 속의 필요한 변화는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
의 일이 아니다. 우리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이
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할 바가 아무 것도 없다면 우리의 의지적인 모든 노력을 포
기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자신이 값없이 주는 은혜를 받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적 삶의 훈련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훈련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킬 수 있게 하신다. 농부 자신의 힘으로는 곡식을 
자라게 할 수 없다. 농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단지 곡식이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
해 주는 것뿐이다. 농부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린다. 물을 주고 거름을 준다. 그러나 오직 자라
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교회의 신앙 성숙을 이야기 하면서 
이와 같은 인용을 한다.  
 
105 행16:2을 참고하라. 
106 행16:37에 빌립보 감옥에서 나올 때 자신은 로마시민권자임을 밝히며 사죄를 요구했고, 그의 로마
행도 로마시민권자만이 할 수 있는 가이사에게 직접 재판을 호소함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내가 가르치거나 전도할 때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나
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
도 아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108
 
내적 성숙도 이와 같다. 내적 성숙은 성령이 내 속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씨를 뿌
리는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훈련으로 은혜 받는 길”이라는 말에 공감한다.109 ‘훈련’이란 우
리가 어떤 완성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무엇인가 할 바가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전통적으로는 성숙의 방법론은 구원론 중 성례론에 들어가며 이는 ‘은혜의 방편’인 
성화론에서 다루어 왔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영성신학과 목회학 분야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는 단지 ‘은혜의 방편’으로 다루기보다 ‘훈련’과 ‘생활의 적용’ 면에서 
더욱 중요하게 취급하게 되었다. 영성신학에서는 성숙을 일으키는 세 가지 동인을 말한다. 첫
째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를 들 수 있다.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는 “기도-은 하고 열렬
한 믿음의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밑뿌리에 있다.”110고 한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
한 것은 지속성과 그 깊이에 있다. 가끔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마라톤에 나갈 수 없다. 근육
이 생기다가 말 것이다.111 그래서 주님은 습관을 좇아서 기도생활을 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일정한 시간에 끝임 없이 교제한다는 것은 기도훈련의 지속성과 친 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것은 기도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하
는 법과 점점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모델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
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여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게 하시는 통로로 기도를 사용하신다. 리차드 포스터(Richard J. 
Foster)는 영적 훈련을 다루면서 내적 훈련으로 묵상의 훈련, 기도의 훈련, 금식의 훈련, 학습
의 훈련을 소개한다. 그는 기독교의 묵상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
력”이라고 정의한다.112 토마스 아켐피스는 묵상을 “예수님과 친한 친구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라고 정의한다.113 묵상할 때 우리는 정서적 영적 공간을 만들어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성소
                                                     
108 고전2:4-5, 3:6-7. 
109 Richard J.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24. 
110 E. M. Bounds, 기도의 능력, 이정윤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23. 
111 눅18:1-9에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할 예로 불의한 재판관에게 번거럽게 호소하는 
원한 맺힌 과부를 들고 있다.  
112 Richard Forster, 영적 훈련과 성장, 33. 




를 건축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성경은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했다.114 
이는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묵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성숙을 가져다 주는 지를 확인하는 
구절이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데 사용하시는 중요한 수단이다. 기
도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게 되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
게 된다. 헨리 나우웬(Henry Nouwen)은 기도훈련을 얘기하면서, “기도의 패러독스란 기도가 진
지한 노력을 요하는 한편, 또 선물로 그저 주어진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115 그는 기도생
활에서 인간의 세심한 노력 없이는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기도의 은총과 함께 설명함으
로 기도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16 금식훈련은 더욱 강도 높은 영적 훈련이다. 성화를 
강조한 웨슬리는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시킨 가운데 하나님을 위
하여 금식하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의도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만 
있도록 하자” 라고 주장한다.117 금식은 음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118 리차드 포스트는 학습을 “진상
을 자세히 살핌으로써 사고가 일정 방향으로 움직여 갈 수 있게 하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정
의한다.119 인간은 책이나 말없는 책인 자연의 음성을 겸허하게 듣는 학습훈련을 통하여 성숙
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책 속에는 길과 체험이 있으며 자연에 대한 겸손한 관찰은 확실히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게 한다.  
영적 성숙에 이르게 하는 또 하나의 동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증명해 주는 것 중의 하나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
냐 하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바울은 자신의 견해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형제들아 너희
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
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120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때에는 고린도교회로부터 받았던 서신 
속에서 문의된 특정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으로 기록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바울은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서 무질서가 있음에 대한 보고를 들었음에 틀림이 없다. 바울의 개인적
인 편지를 통한 해석이 바울의 주장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하나님의 영감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내 안에서 성숙이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은 보이는 
만물을 보이지 않는 생명력 있는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믿음이란 바로 이 생
                                                     
114 시1:1-3을 보라. 
115 Henry Nouwen, 발돋움하는 사람들, 이연희 역, 재판. (서울: 성요셉출판사, 1991), 137. 
116 Ibid., 137-138. 
117 John Wesley, Sermons on  Several  Occasions, (London: Epworth Press, 1971), 301. 
118 마4:4, 신8:3을 보라. 




                                                                                                                                                               
명력 있는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임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바로 기록되
고 선포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인간을 온전케 한다고 주장한다(딤후 3:16-17). 음식을 잘 먹고 
활동하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
하여 그 말씀을 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자가 영적 성숙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요한 아른트
(Johann Arndt)는 하나님께서는 단지 겉으로 종이 위에 죽은 글자로 남아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을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121 성경은 그 말씀이 신령과 믿음으로 우리 속에 
살아 있게 하여 온전하고도 새로운 성숙한 인간이 탄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외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 형상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
에 이루어져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122 그에 의하면 성경의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만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며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성숙과 성장은 내 안에
서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인은 내 마음의 밭에 떨어진 생명의 씨앗인 ‘말씀’
이다. 그래서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네 가지로 나타낸다. 그것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위와 좋은 땅이다.123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일으키
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 성경의 말씀을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124 
몰트만(Jürgen Moltmann)은 성화의 부분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구약의 말씀은 
그리스도교에도 역시 적용된다.”라고 밝힌다.125 그래서 그는 성령의 영향과 임재를 경험한 성
도들을 가리켜 복음의 빛을 온 민족에게 전할 “성도들의 공동체”가 된다고 역설한다.126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생활로 실천하는 성도들을 가리켜 성화의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성화의 주체들이라고 말한다.127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렇게 실천하려 할 때 성령은 우리를 성숙의 단계로 점점 인도하게 된다.  
세 번째 성숙 동인은 ‘섬김’과 ‘순종’의 훈련이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기간에 병자들
을 고치며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도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에게 제자도의 모습을 보이
고 가르치는 일을 더욱 귀하게 여기셨다. 이는 신앙 성숙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120 갈5:13을 참조하라. 
121 Johann Arndt, 진정한 기독교, 노진준 역, (서울: 은성, 1988), 75. 
122 Ibid., 78. 
123 마13:1-23을 보라. 
124 이는 사도바울이 로마서 7-8장에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일맥 상
통한다.  
125 Jürgen Moltmann, 생명의 샘, 이신건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68.  
126 Ibid., 68. 




                                                     
아님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이다. 김세윤교수는 바울의 리더십을 한 마디로 섬김이라고 표
현한다.128 그는 바울의 섬김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종이라는 표현과129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어머니 노릇에서 찾았다.130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말에 있지 않고 행위에 있다. 섬김과 
순종이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유이다. 주님이 그토록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
종한 것이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자리로 내려와 약하
고 악한 우리를 오히려 섬기신 분이기 때문이다.131 여기서 ‘섬김’은 자기 의가 되지 않고 진
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생활 방식이어야 한다. 이처럼 진정한 개인의 섬김은 공동체를 세
운다. 길버트 빌지키언(Gilbert Bilezikian)은 “개인의 구원 및 공동체의 하나됨은 분리될 수 없
다. 두 가지 중 하나가 없으면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은 상실된다.”고 본다.132 김세윤교수는 
이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져오는 적극적인 제자도의 원리로 사랑의 이중계명이란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133 이런 섬김과 순종의 제자도를 버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소극적인 경건주의로 
가면, 결국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134 성숙은 결코 바리새인들처럼 세도를 부
리고 권위를 주장하는 종교적인 제도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의 역
사로 내 안에서 십자가의 도인 제자도가 서면 성숙은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 이를 가리켜 로
버트 뱅크스(Robert Banks)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만남을 성인이 된 자녀들이 그들의 아
버지를 만나서 가장 친 한 관계를 맺으며 점진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가족 안의 만남
으로 비유한다.135 사도들이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참된 섬김
과 순종의 삶이 그 몸 안에서 체현되지 않음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의 도를 통한 제자도의 훈
련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숙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영성신학의 입장에서 신앙성숙의 동인으로 기도와 말씀과 섬김 훈련
을 들었다. 여기서도 온전한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셋이 각각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작
용해야 한다. 말씀과 섬김이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로 화하기 쉽다. 기도와 섬김이 없는 말씀
은 이성주의로 빠지기 쉽다. 기도와 말씀이 없는 섬김은 과격한 사회운동이나 자기 의에 머
128 김세윤, “크리스천 리더십의 모델로서의 바울”, 1997, 17. 
129 고후4:5에 바울은 주의 종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종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130 김세윤교수는 갈4:19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을 고전4:14
의 아버지 노릇을 한다는 말과 대조시키면서 섬김의 도를 말하고 있다.  
131 빌2:5-11은 그리스도의 섬김과 순종의 극치를 보여주는 종의 신학을 대변한다.  
132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101, (서울: 두란노, 1998), 76. 
133 김세윤, 신약성경신학I, Fuller Theological Seminary K.D.Min.강의안, (2000), 24. 
134 Ibid., 23-26. 




                                                     
무르고 말 것이다. 이처럼 성숙을 이야기 할 때 우리를 서로를 향한 견제와 조화와 균형을 
관계를 항상 염두 해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성화를 성례론에서 다루어지는 ‘은혜의 
방편’임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적인 면에서의 훈련과 씨 뿌림의 노력의 중요성을 동시에 의미
한다. 현대인들의 요구는 신학적인 이론의 논쟁보다는 실제 자신의 삶에 실천적인 도움이다. 
즉 어떻게 하면 성숙할 수 있느냐는 영적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단계의 설정을 통하여 낮은 단계에서 보다 성숙한 단계로의 발전 방법을 도입하게 된다. 
 
3. 신앙 성숙의 과정 
 
지금까지 나는 성화는 회심과 더불어 시작되지만 성화의 과정은 일평생을 통하여 점진
적으로 이루어져 마침내 완전성화에 이른다고 보았다. 성도의 성숙의 목표는 바울의 고백처
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다. 한 인간이 태어나면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하
듯이 신앙의 성숙도 하나의 유기체가 가지는 과정과 단계를 밟으면서 발달한다. 여기서 영적 
성장 단계의 존재나 설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제임스 파울러나 아이스노글 같은 이는 이 이
론을 바탕으로 신앙의 단계를 논하고 더 나은 단계로 올라가는 성숙시스템을 제시하였다. 이
에 반해 영적 성장의 단계의 존재나 설정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다. 이는 칼빈의 수동적인 칭
의론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성화론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 정통주의자들에게서 나타난다. 그렇
지만 오늘의 교회가 성화론의 단계를 받아들일 때 회심 이후의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수준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현재 침체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상태를 보다 높고 
새로운 차원까지 도달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성화의 단계를 통해 칭의와의 단순한 일
치를 넘어 칭의와의 구별을 통과한 칭의와의 조화를 이루면서 혼탁한 현대인들에게 완전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 특히 이민자들에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신앙의 본질인 성
화의 회복이 시급한데 이는 개인 영성뿐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의 회복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요구하는 삶이 성도들에게 너무 완전함으로 이에 신앙을 포기하는 도
피적인 현상이다. 여기에 한 번에 십 리를 가는 완전성화를 제시하기 보다 단계적 신앙의 훈
련을 통한 점진적인 성숙을 다루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목회가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영
적 성숙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앙 발달 단계를 다룬 파울러(James W. Fowler)의 이론을 
사용할 수가 있다.136 첫 단계는 ‘최초의 신앙’(Primal Faith)이다.137 여기서는 유아기의 발달 단
136 James Fowler, Faithful Change, (Nashville: Abindon Press, 1996), 68-324. 
137 이정석교수는 Spiritual Growth of Congregation 이란 과목에서 이를 ‘0단계’로 소개하며 ‘미분화된 신앙’




                                                     
계에서 일어나는 분리와 부정의 위협으로부터 초래되는 걱정을 차감하기 위하여 능력 있고 
신뢰할 만한 궁극적인 어떤 것을 형상화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138 둘째 단계는 ‘직관적-영상
적 신앙’(Intuitive- Projective Faith)이다.139 여기서는 믿음에 대한 보다 깊고 지속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그 결과로 신앙에서 감정적이고 인식적인 부분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140 어떤 목
표를 염두에 두고 신앙 안에서 자신의 지각이 모아지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신화적-문
자적 신앙’(Mythic-Literal Faith)이다. 아직까지도 전 단계에서 일어났던 감정적이고 상상적인 
요소가 남아 있지만 논리적인 작용이 첨가하게 되어 신앙적인 경험과 의미를 형성하는데 있
어서 의식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자신의 관점을 분리시키며 
선에 대한 보상과 악에 대한 심판을 분별하게 된다. 141  네 번째 단계는 ‘종합적-관습적 신
앙’(Synthetic-Conventional Faith)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것 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거울 보여주기’(mirroring)을 통하여 자기 
안에 통합 능력이 생겨나는 단계이다.142 다섯 번째 단계는 ‘개인적-회고적 신앙’(Individuative-
Reflective Faith)이다. 믿음과 가치의 세계가 보다 의미 있고 내면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기 안에 조직 체계가 생성되어 타인의 
사고나 사회의 인습에서 벗어나게 되고, 스스로를 조절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하는 가운
데 책임을 지려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여섯 번째 단계는 ‘접속적 신앙’(Conjunctive Faith)이
다. 이는 그의 마음과 경험 가운데 일어나는 반대 방향의 것들도 소화하여 결속하는 길을 찾
아내는 사람이다.143 여기서는 영과 존재의 흐름을 파악하여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균형
을 잡을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를 말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는 ‘우주화된 신앙’ 
(Universalizing Faith)이다. 독단적인 깨달음과 양극의 긴장을 끌어안고 궁극적인 것 안에 놓여
있던 정체성과 참여성을 가지고 ‘사랑’과 ‘가치’의 세계로 나아가는 통합이 이루어지는 단계
이다.144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일 것이다. 이상의 파울
러가 주장한 인간의 성숙 단계는 다소 복잡한 듯하나 크게 세 묶음으로 나눌 수가 있다. 1단
계에서 3 단계는 믿음 안에서 자신이 홀로 서는 독립의 단계이다. 이는 10 대의 청소년 수준
의 독립성을 말한다. 어린 아이의 의존을 극복하고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스스로 책임지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어 4 단계에서 6 단계는 상호 의존에 이르는 단계이다. 이는 
138 Craig Dykstra & Sharon Parks, Faith Development and Fowler, 28. 
139 James Fowler, Faithful Change, 217-218. 
140 Craig Dykstra & Sharon Parks, Faith Development and Fowler, 28. 
141 Ibid., 29. 
142 Ibid. 
143 Ibid., 30-31. 




                                                     
어린 아이로 돌아 가는 것이 아니고 더욱 고차원적인 신앙의 발달로 나아가는 것이다. 인생
의 성공이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라 나와 당신이 함께 이길 수 있는 관계와 조직의 중요성
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가 이길 수 있는(Win-Win) 길을 생각해낸다. 여기서 나와 
너의 생각이 아닌 창조적인 공동체의 전혀 새로운 생각이 나오게 된다. 마지막 7단계가 성숙
에 이르는 길이다. 이는 위의 6 단계의 내용을 계속 날카롭게 훈련시키는 단계이다. 철이 철
을 날카롭게 하듯이145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로 향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자기를 우주 안으로 던지는 작업이다. 그러나 파울러의 이론을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너무나 서구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세분된 경향이 있어 동양적인 감성의 
정서와 한인 이민상황에는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고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는 것을 성숙이라고 정의함으로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가치관에서도 상당한 
비판의 여지가 남아 있다. 여기에 보다 목회적인 경험을 가미한 베들레헴장로교회의 아이스
노글목사의 성숙의 5 단계는 성숙의 과정을 신앙의 전이로 이해하는데 좋은 재료가 된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 아무튼 그 어떤 것 하나 만으로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공동체적인 성도 개인의 구체적인 성숙의 정도를 설정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보완한 보다 종합적인 성숙의 과정을 탐구할 가치
를 지닌다. 
 
4. 신앙 성숙 단계 설정의 필요성 
 
신앙 성숙의 단계를 나눌 필요성은 신앙 안에서 세상의 문화를 진단하고 변혁시키는데 
있다. 개인 신앙의 성숙과 사회 문화에 깊은 뿌리를 둔 영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
는 물론 건강한 사회를 창출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한국 기독교 내의 자성의 소리는 
결국 성숙을 요구하는 소리이다. 외적인 성장이 결코 내적 성숙을 대치할 수 없다. 질이 양을 
대치할 때 기독교는 타락의 길을 걸어왔다.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는 신학이 세속화 되어야 
한다. 이는 신학이 타락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처럼 성육신 
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앙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이 문화화 되어야 한다. 이것이 
신앙의 성육신이다. 또한 기독교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
독교적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이나 시, 성화나 성극, 찬송가나 복음송을 제외하고는 그리스도
인이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문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목회




                                                     
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문화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146 죄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
괴하는 힘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147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회피할 것
이 아니라 죄와 불순종으로 함께 엉망이 된 피조계를 회복할 책임과 사명을 부여 받게 된 것
이다.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빼내어 구원함을 입은 성도의 문화적 책임이다. 우리는 사회적 성
숙을 위해서 개인적인 성숙의 단계를 재조명해 보아야 한다.148 이처럼 일상성의 회복이 그리
스도의 구속을 통한 창조의 회복으로 보았다. 유감스럽게도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이원론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바뀌어 
신앙과 삶, 교회와 세상이 하나가 될 때 기독교 문화가 이 땅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신앙 성숙의 단계를 점검해야 할 또 하나의 필요성은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인 ‘사랑’
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다. 이는 주님이 걸어간 자기 부인의 길이요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감
수하는 길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절대불변의 진리는 누군가가 희생됨으로 누군가가 
행복과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
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마 7:12) 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남에게 섬김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섬겨라. 이것이 새 계명인 ‘서로 사랑’의 길로 나아가 완전해지는 방안이다. 이런 
서로 사랑과 섬김의 삶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가정도, 교회도, 어떤 공동체도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 갈 수 없다. 사랑은 성령의 은사이면서(고전 13 장) 동시에 성령의 열매이다(갈
5:22-23). 성숙의 정도는 사랑의 정도이다. 여기에는 많은 훈련과 희생이 필요하다. 우리가 완
전한 성숙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이미 완전한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이 바로 예
수님이시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단계별로 제자들을 훈련했다. 사실 사도들
은 의도된 주님의 리더십에 의해서 점점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다. 우리에게는 이런 
성경적이고도 역사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다. 주님의 의도와 방법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149 우리가 세상
을 변화시키고 상대를 감동시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기독교 문화를 심는 길은 성도의 완
전 즉 사랑에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신앙 성숙의 시기와 과정, 단계 설정의 필요성과 추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46 임성빈 엮, 현대문화의 한계를 넘어서, (서울: 예영, 1997), 11. 
147 Ibid., 26. 





                                                     
제 3 절 영적 성숙의 측정 방법론 
 
신앙 성숙도 하나의 유기체이므로 회심을 통하여 태어나서 하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
라나기까지 변화 무상한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고된 훈련과정과 긴 고
통의 기간을 반드시 통과하는 연단의 시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제 한 사람의 지금의 상태
가 어느 정도 성숙했는지를 측정하는 기준을 세워 자신을 점검하여 완전에게로 나아가는 길
을 만들어 본다. 
 
1. 웨슬리의 영적 성숙 측정 장치 
     
성화의 모델이 되는 웨슬리는 5 단계로 영적 성숙을 측정하고 있다. 첫째는 관계적성화
(Positional Sanctification)이다. 신학적으로 칭의가 바로 이 단계에 해당한다. 누구나 예수를 구
주로 영접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
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관적 변화라기 보다는 객관적 변화이며 내적 변
화라기 보다는 외적인 변화이다.150 칭의란 죄인이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이제 그(그녀)는 용서받았다는 의미에서 거룩해진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그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다. 이것이 전가된 의(imputed righteousness)이다. 
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모든 물건과 사람에게 해당되며 주님은 이런 것과 사람을 가리
켜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다. 이는 실제로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
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한영태교수는 이를 의식적 성화라고 말하며 이는 반드시 점차 윤리적 
내적 성화로 발전되어야 함을 주장한다.151 그러므로 관계적 성화는 최저의 의미에서의 성화
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성화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웨슬리는 “우리가 칭의 되는 것과 동
시에 바로 그 순간에 성화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다시 나며, 위로부터 나며,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152 라고 서술한다. 웨슬리는 이 순간에 진정한 변화가 생기며 하나님에 의하여 새로
워지는 시기라고 주장한다153 두 번째 단계는 ‘초기의 성화’(Initial Sanctification)이다. 의롭다고 
불러지고 구별되었다는 것은 실제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이제 실제로 의로워지는 
내적 변화인 중생을 얻게 된다. 웨슬리는 중생 이전과 이후를 어린아이의 출생으로 비유하고 
150 박길송, 웨슬리와 칼빈의 성화사상 비교연구, 82. 
151 한영태, 성결의 단계와 종류, 조종남 회갑기념 논문집, (서울: 기성출판사, 1987), 240-241. 
152 John F. Walvoord, Doctrine of the Holy Spirit, 3rd, ed. (Findlay: Chioi Dunham Publishing Co. 1958), 208. 




                                                     
있다. 출생 전의 아이와 출생 이후의 아이는 외모에서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그 기능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예전에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으나 지금은 듣고 말하고 본다.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보고 듣고 말하게 된다.154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물
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요 3:5). 중생은 죄로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생은 성화의 시작이며 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는 ‘점진적인 성화’(Progressive 
Sanctification)이다. 웨슬리는 말하기를 칭의와 중생은 그 자체가 완전한 성화가 아니며 완전 
성화까지는 계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생한 자는 물론 성화된 자임에 틀
림없고 따라서 죄가 그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며 정죄도 없으나 그에게는 아직 죄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자는 비록 성화되었다 하나 그것은 부분
적일 따름이요, 그 속에는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육체는 성령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상
태이다. 바울은 로마서 7 장에서 이런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이 때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 육체 안에 또 다른 법이 그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일치하지 못하는 갈등의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칭의와 중생을 경험하고 온전한 성화로 나아가는 중간 과정을 점진적인 성화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성도들은 영적인 싸움을 무수히 겪게 되며 승리와 패배를 교대로 맛보게 된다. 여
기에서 신앙 성숙의 열매로서의 선행의 필수성과 중요성이 요구된다. 웨슬리의 점진적인 성
화는 개혁교회(Reformed Church)의 성화의 교훈과 일치한다. 그 차이점은 개혁주의에서는 완
전성화를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155 네 번째 단계는 ‘온전한 성화’(Entire Sanctification)이다. 온
전한 성화는 곧 온전한 사랑을 말하며 이 사랑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
랑하며 온전히 헌신하게 된다. 이들은 거듭남을 경험한 후에 이차적인 순간적인 체험으로 
‘제2의 축복’, ‘제2의 은혜’, ‘온전한 성화’를 맛보게 된다. 이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며 베드로
가 요한복음 21 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한 
만남의 사건으로 변화된 것과 같은 원리이다. 완전 성화는 원죄에 대한 이중적 견해를 이해
할 때 가능하다. 웨슬리 역시 거듭난 신자 안에도 죄가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이 죄는 
행동으로서의 죄가 아니고 원죄라는 것이다. 칭의에서는 자범죄의 죄책이 용서받고, 성화에서 
원죄의 부패성이 변화된다.156 이를 가리켜 원죄에서 씻음 받는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것은 
죄를 추방하는 사랑이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순수한 사랑이다. 비록 성도는 완전하지 못
154 박길송, 웨슬리와 칼빈의 성화사상 비교 연구, 85. 
155 Ibid., 88. 




하지만 이것이 성도의 신앙에 목표가 되어야 한다. 목표가 있으면 완전해질 수 있다. 이는 
‘온전함’(텔레이오스)이라는 헬라어가 ‘목표’(텔로스)에서 나온 것을 보면 증명이 된다. 바울은 
빌립보서 3:8-16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자들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이지 이미 잡고 이
룬 자들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인의 완전’(Christian Perfection)이
다. 웨슬리는 ‘성화’, ‘거룩’, ‘완전’을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는 같으나 약간의 개념 상의 차이
가 있다고 보았다. 성화는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과정을 의미하여 
체험적인 성격이 강하며, 거룩은 온전한 성화의 경험을 통해 거룩하게 된 상태를 말하며, 그
리스도인의 완전은 신앙인의 인격적인 성숙을 주로 의미한다.157 웨슬리의 주장은 육체 가운
데 있는 성도는 죄의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나 영화의 단계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함
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성경에서 바울이 롬 8:30에서 “의로운 자들은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과거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 그러나 현세에서의 완전은 끝이 아니며 
계속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최종적인 칭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최
종적인 완전, 즉 영화(glorification)라고 한다. 웨슬리의 완전은 하나님이나 천사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연약성을 인정하는 “인간적 완전”이라고 할 수 있다.158 이 ‘완전’이라는 용어
로 웨슬리는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그의 사상의 핵심에는 변화가 없다.   
 
2. 에릭슨의 심리적 성숙 측정 방안  
 
지금까지 우리는 영적 성숙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먼저 살펴본 신앙 발달 단계를 
다룬 파울러(James W. Fowler)의 7단계 이론과 웨슬리의 5단계 성화이론을 살펴보았다. 이제 
여기서 에릭 에릭슨(Eric Erikson)의 심리사회적(psycho-social) 인간 발달의 8 단계 이론을 살펴
본다.159 이는 영성과 심리에 조화를 이루기 위한 길이며 앞장에서 본 네 가지 측면의 성숙의 
정의에도 합일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에릭슨의 이론은 지금까지 나온 많은 인간 발달 이론 
중에 가장 학문적이고 대중적인 지지를 받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그는 자아가 형성 
발달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심리적인 요인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문화적 요인이 
같이 작용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에릭슨의 자아 발달 이론을 심리사회적(psycho-social) 발달이
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160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곧 영적 신생아와 같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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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Ibid., 92. 
159 Eric Erikson, Insight & Responsibility,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59). 




아이가 건강하게 성숙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한 단계를 건강하게 밟아야 하듯이 신앙성장은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마침내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인이 된다.  
1 단계는 신뢰 대 불신의 단계이다 부모의 따뜻한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계이다. 
이런 신뢰가 다음 단계로 이동하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다. 만약에 이때 기본적인 신뢰가 
유아기 때 생기지 않으면 평생에 관계의 아름다움을 맺기가 힘들어진다.161 그래서 신앙생활
의 입문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 우리는 이를 첫사랑이라고 말한다. 이때는 무조
건 자신이 용납됨을 경험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자주성 대 수치의 단계이다. 생후 1년 반부
터 2 살에 해당하는 이 시기는 화장실을 사용하고 걷기를 배우는 단계이다.162 이때는 매우 감
각적인 시기이다. 여기서 안정과 성취감을 경험하지 못하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갖게 된다. 
여기서 그가 비판을 받고 정복을 당하게 되면 그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판단하며 
결국 스스로를 세워 나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기대하게 된다. 그렇지만 신앙 생활에서 용
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누구의 돌봄이 없이도 스스로 주일을 지키며 성경을 읽고 
기도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하게 된다. 여기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활 가운데서 맛보게 되면 그는 점점 자신감을 갖고 교회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위의 1, 2 단계는 신앙생활로 말하면 회개의 단계에 해당하는 신앙의 입문의 단계라 볼 
수 있다. 3단계는 주도성(Initiative) 대 죄책감(Guilt)의 단계이다. 3-6세 해당하는 이때는 호기심
과 모험을 갖고 과업을 시도해보는 단계이다.163 이때 부모가 그에게 용기를 주고 지속적인 
훈련을 시킨다면 그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세상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이때 그가 하
는 일이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면 그는 깊은 죄의식에 갇혀 부끄러움과 상처를 받게 된다. 결
혼생활로 말하면 달콤한 첫사랑의 감정은 사라지고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와 성격의 차이가 
확언하게 드러나는 단계이다. 영적으로도 혼란을 일으키는 비율이 가장 높은 단계이다. 신앙
생활과 봉사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실패와 상처를 경험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좋은 멘토와 
신앙의 선배를 만나 아름다운 인도와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4 단
계는 근면성(Industry) 대 열등감(Inferiority)의 단계이다. 6-12 세에 해당하는 이때에는 학교생활
에서 주어진 학업과 운동경기를 성취해냄으로써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161 오인탁 외, 기독교교육론, 102. 에릭슨은 1단계에서 성적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으로 입을 들고 있으
며 여기서 구강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성장한 후에도 이 단계에 그대로 고정되어 버릴 수 있다. 
162 Ibid., 에릭슨은 2단계에서는 성적 에너지가 입에서 항문으로 옮겨지는 단계로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게 된다고 본다. 
163 Ibid., 에릭슨은 3단계에서 성적에너지가 항문에서 성기 부근으로 집중되면서 오디프스 콤플렉스를 




                                                     
묻기 시작하는 단계이다.164 “나는 우리 학급에서 최고야!”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경험을 통
하여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단계이다. 위의 3, 4단계는 신앙생활로 말하면 회복의 단
계이다. 거듭되는 상처와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의 관계가 접한 친구와 부자의 관계로 회복되는 기간이다. 5 단계는 정체감 대 역할혼란
(Diffusion)의 단계이다. 13-18 세의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자기가 누구이며 어디서부
터 왔는지 정체성을 확인해보는 단계이다.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통찰력과 새로운 관계를 통
하여 자신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단계이다.165 여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집을 나가거나 학업을 그만두거나 마약이나 범죄나 성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므로, 주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는 영적 경험이 필요하다. 모세는 
그의 나이 80 세가 되어서야 호렙산 기슭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
성을 듣고 자신의 정체감을 새롭게 확인하였다. 그는 주님을 향하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라는 주님의 정체성을 확인 받으며 출애굽의 역사를 주
도하는 인물로 쓰임 받게 된다. 여기서는 모방을 통한 성장이 크게 일어남으로 지도자의 모
델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기이다. 6 단계는 친 감(Intimacy) 대 고립감(Isolation)의 
단계이다. 19-40 세에 해당하는 나이로 결혼과 가정 그리고 사회 생활을 통하여 관계의 친
함을 발견하는 단계이다. 이런 관계를 잘하지 못하면 공동체가 깨어지며 자신은 고립되거나 
상실감을 깊이 맛보는 단계이다. 그러나 관계를 통한 협력과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공동체가 
회복되며 사랑이 크게 일어나는 시기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서로의 관계에 두
려움을 느끼며 혼자 만의 세계로 물러나 버린다. 위의 5, 6 단계는 신앙생활의 성숙도로 말하
면 새로운 자유를 맛보는 구원의 단계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경험적인 지식(야다)을 말
하는데 이는 어느 정도 훈련된 참된 자유를 말한다.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과 성화가 말
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여기서는 성령이 깊이 개입하여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의 관계 속에서 교통하는 영적 은혜를 덧입는 시기를 말한다. 7 단계는 생산성(Generactivity) 
대 자아탐닉(Stagnation)의 단계이다. 40-65 세의 나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내. 외적으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는 신앙의 성숙도로 말하면 제자도의 경
지에 이르러 한 알의 알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단계이다. 예수님이 십자
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부유하게 하는 희생의 단계라 할 수 있다. 마지
164 오인탁 외, 기독교교육론, 104. 에릭슨의 발달단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개념인 ‘정체성의 위기’는 하
나의 ‘갈등-해결’의 과정을 통하여 한 평생을 두고 일어난다고 보았다. 
165 Ibid., 103. 여기서 에릭슨은 프로이드를 넘어서서 리비도(libido)의 역동성을 강조한다. 이는 자아 형성




                                                                                                                                                               
막 8 단계는 자아통합(Integrity) 대 절망(Despair)의 단계이다. 이는 자신의 삶을 하나의 큰 거
울 아래에서 반영해 보는 것을 말한다. 지난날의 많은 삶의 경험들이 하나의 큰 목표 아래 
통합을 이루어 풍성한 열매와 상급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관계를 통한 깊
은 용서를 경험한 사람으로 자신과 사람들 가운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으로 존경 받는 원로들
에게서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예비하며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마지막을 준비하
게 된다. 이들에게는 여전히 영적 활력이 넘치며 마음 속 깊은 곳에 평화와 안식이 있다. 그
러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아름답고도 친 한 관계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노년에 인생에 대한 깊은 절망으로 나타난다. 위의 7, 8 단계는 신앙생활의 성숙도로 
말하면 재생의 단계이다. 에릭슨(Erikson)은 8 단계 이론을 말하면서 한 단계는 다음 단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유기체적 위계질서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166 그는 심리적이고 사
회적인 인간의 발달과정을 말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성숙과 연관시켜 통합적인 측정 
기준으로 삼아 볼 수 있다. 신앙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도 한 단계는 다음 단계에 큰 영향력
을 미치며 서로가 유기체적 관련과 질서를 가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한다. 
 
3. 통합적인 측정 방법의 필요성 
 
위에서 우리는 신학적, 영적, 심리적, 사회적인 성숙 단계를 살펴봄으로 이제는 통합적
인 방법을 통하여 신앙 성숙의 단계를 설정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어떤 각도에서 사물을 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측정 방법 만을 
고집할 수 없다. 이는 한국 대중가수 서태지의 성공과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들은 “억압에의 저항, 다양성의 추구, 전통에 대한 새로운 강조 등으로 대표되는 이
른바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 현상에 적절하게 응답을 함으로써 대중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
킨다.”167 또한 이런 문화적 욕구를 상품화하는 소비 문화의 기본 형식을 간파하였기에, 앞선 
광고술과 매니지먼트로 막대한 수입과 인기를 동시에 획득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음미할 필요가 있다.168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
서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를 동시에 요구한다.169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현실이며 
사회 문화적인 관계가 형성된다고 본다.  
166 오인탁 외, 기독교교육론, 103-104. 에릭슨은 신체의 각 기관은 생겨날 시기가 있는 것처럼 자아발달
도 일생동안 8개의 발달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167 임성빈 엮, 현대문화의 한계를 넘어서, (서울: 예영, 1997), 216. 
168 눅16:1-13절을 보라. 




                                                     
세상이 이토록 급속도로 변화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문화적인 요구에 보다 구체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는 세상 문화를 본 받아 그들에게 끌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다.170 이는 세상을 자신의 
눈과 안목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합함으로 잘 분별하기 위해서 이
다. 그것은 곧 측정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잘 조화하여 균형과 질서를 잃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통전적인 측정을 위해서도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필요하다. 그렇
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매력과 공감을 일으키는 기독교가 되지 못하고 시대
에 뒤떨어진 낡은 유물처럼 취급 당하게 된다. 루터와 칼빈의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현대인들
의 옷에 걸맞은 문화적인 옷을 입어야 한다. 이는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171 복음을 담는 그릇
인 문화는 새롭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성숙의 측도를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경건에만 둔다면 우리는 발랄하고 개성적인 오늘의 젊은이들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
의 가르침이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새로운 것이었음을 기억한다.  
한편 성숙과 성장은 다양한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리더십이란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종합하고 표현하는 능력이다.172 멘토링도 
엄격히 말하면 의미상 상호 의도적인 관계이다.173 이는 나와 다른 것을 적으로 만들지 않으
면서 그것을 통합하는 능력이다. 이런 의미에서 목회는 종합 예술이다. 크리스천 공동체는 독
특한 은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한 편만을 고집하기에는 너무도 다양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공동체는 여러 면에서 교회보다 앞서가며 
성숙된 면모를 보여주면서 무섭게 교회의 존재를 도전하고 있다. 교회가 영적인 권위만 내세
워 세상을 미숙하게 보기에는 세상은 도무지 측정할 수 없는 복잡한 위치에서 자리매김을 하
고 있다. 맥스 디프리는 “리더십은 예술이다(Leadership is an Art)”에서 리더십을 포괄적인 관점
에서 보았다.174 다양성은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닌 것을 예술의 세계에서 보여주고 있
다. 그것은 갈등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비전을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다양성은 크리스천 공동
체의 필수적인 요소이다.175 이는 성숙에 대한 측정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측
정의 방법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공동체와 개인의 성숙에 갈등을 가져다 주
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망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성경적인 측면과 신
170 롬12:2을 보라. 
171 히13:8에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172 Walter C. Wright, Jr., 관계를 통한 리더십, 양혜정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2), 77-78.   
173 Ibid., 83. 
174 Max Depree, Leadership is an Art,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1987), 61. 




학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을 모두 연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성숙의 단계를 
만드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이 될 것이다. 
 
4. 영적 성숙을 위한 통합적인 측정 방안 
 
이제 우리는 신앙의 성숙 정도를 파악할 영역을 설정하고 측정 방안을 마련할 시점에 
이르 다. 그래서 우선 1, 2 차에 걸쳐서 신앙성숙도를 설문 조사하였다. 1 차에서는 일반적인 
기초 성숙도를 물었다. 이는 외형적인 신앙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포스터와 달라스
의 초기 수도원적인 신앙의 틀로 질문을 만들어 보았다. 2 차에서는 심도 있게 개인의 내적 
성숙도를 물었다. 이는 후기의 종합적이고 전인격적인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
들로 구성되어 있다. 1차에 응답해 온 교인은 130명이었고, 2차에서는 1차에 응답한 사람 중 
무작위로 60명을 뽑아 샘플로 조사해 보았다. 2차 설문조사에서는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내적 성숙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측정해 보았다. 신학적인 성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웨슬리
의 5 단계 성화의 이론을 도입하였고, 성경적인 성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아이스노글의 5 단
계 이론을 반영하였다. 영적인 성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파울러의 7단계 이론을 활용하였고, 
심리적인 성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에릭슨의 8단계 이론을 도입해 보았다. 그리고 이 네 가
지를 성숙의 정도를 5등급으로 구분하기 위해 앞에 단위를 표시하였다. 1)완전 성숙 단계(400
단위로 표시) 2)높은 성숙 단계(300단위로 표시) 3)중간 성숙 단계(200단위로 표시) 4)초기 성
숙 단계(100단위 표시) 5)미성숙 단계(000 단위)로 구분한다. 이는 각 단계에 해당하는 성도들
이 얼마나 되는 지를 측정하여 보다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는 어떤 분
야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어떤 분야의 성숙이 미약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좋은 자료가 될 것이
다. 여기서 단위를 주목하여 살펴보아야 종합적인 성숙도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 4가지 측면
에서의 성숙에 대한 질문은 영역별로 따로 분리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각각의 단위인 000 단
위, 100단위, 200단위, 300단위, 400단위를 종합하여 통합적인 성숙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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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숙시킬 것인가를 연구해보아야 한다. 먼저 여
기서는 동신교회 성숙의 정도를 분석하기 전에 이미 성숙한 교회의 프로그램을 분석해보려 
한다. 성숙한 교회와 성숙한 성도는 어떤 과정을 거쳐 완전성화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분석하
여 그런 성숙에 이르는 방법론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민교회의 성숙의 모델로 제자훈련을 성
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남가주 사랑의교회를 선택하였고, 북미교회의 성숙의 모델로 소그룹 
운동을 통해 건실하게 성장한 펜실베니아 베들레헴장로교회를 선정하여 이 두 교회들의 성숙 
방법을 위한 프로그램과 성숙 정도를 연구해 보기로 한다.   
 
제 1 절 남가주 사랑의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자타가 제자훈련으로 성장한 교회라고 한다. 이제 우리는 그 제
자훈련의 핵이 되는 제자훈련반과 순장반과 다락방의 운영 프로그램을 분석함으로서 어떤 면
이 성숙에 도움이 되었으며 어떤 면이 성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를 찾아 성숙의 모델
을 새롭게 세워보려 한다.  
 
1. 남가주 사랑의교회 현장분석 
 
2006 년으로 교회 탄생 18 주년을 맞는 남가주 사랑의교회는 일반 이민교회들이 겪는 
어려움을 여전히 겪으며 꾸준한 성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 미국 한인 이민의 역사가 100년에 
이르는 시점에, 불과 18 년 만에 이민교회 중에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오른 것이 나의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아직도 이민교회가 1 세들의 신앙의 헌신과 1 세목회자들이 중심이 된 이 시
점에 남가주 사랑의교회는 짧은 교회 역사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2세목회자를 지도자로 과
감히 영입하는 모험적인 결단을 하기에 이르 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다. 또한 현지 지역사회로의 진출과 이민 1, 2세간의 보다 원활한 교제의 장과 세대교체를 성
공적으로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교회의 꾸준한 성숙에는 목회적 근본 철학인 
제자훈련을 중심 한 목회적 전략을 수정함이 없이 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큰 연
고이며, 2세 목회자로 세대교체가 되어도 제자훈련 중심의 목회는 계속되고 있다는 데 그 비
결이 있다. 많은 이민교회들이 성장에 목표를 두다 보니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성과 인내가 
부족하다. 새로운 것이 나오면 기존에 하던 모든 것을 바꾸고 새롭게 시작하다가 또 식상해 
버리는 경향이 많다. 남가주 사랑의교회를 뒷받침하는 핵은 순장을 중심 한 다락방 조직이라
는 자체 분석은 소그룹 중심의 목회 철학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서울 사랑의교회 창립 9주년 기념으로 당시 협동목사이던 오정현 목사를 LA에 파송하
여 12명의 헌신자들이 피아노가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1988년 4월 16일에 탄생하였다. 오
목사는 14 년간 남가주 사랑의교회를 목회했는데 그의 사역은 크게 2 기로 나눌 수 있다. 
1988-1995년 까지를 사역1기로 정하고 4대 비전을 제시한다. 1)평신도를 깨우는 교회 2)이민
2 세를 책임지는 교회 3)이민 가정을 치료하는 교회 4)선교 명령을 순종하는 교회이다. 그는 
안식년을 남아공화국으로 가서 선교학으로 학위를 마친 후에 돌아와서 1996-2003 년까지 사
역 2 기의 꿈을 펼쳤다. 사역 2 기의 비전은 1)복음으로 영향을 끼치는 교회 2)일편단심 은혜 
받는 교회 3)천국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4)온 세상을 품고 빛을 비추는 교회이다. 이런 그의 
목회철학의 근거는 남가주 사랑의교회의 사명선언문에 두고 있다. 그것은 “ 예수의 제자 되
어 세상을 변화 시키는 생명의 공동체” 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목회철학을 뚜렷이 볼 수 
있다. 그의 목회는 평신도를 훈련시켜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며, 그래서 이민 성도들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요, 참된 신
앙은 자신의 영혼구원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남의 생명을 구원하는 공동체적인 사명을 감
당하는 것이다. 남가주 사랑의교회가 이렇게 짧은 역사를 가지고 그런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된 배경에는 사역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그를 실행하는 데에 남다른 열정과 헌신을 이루어가
고 있기 때문이다. 남가주 사랑의교회의 5대 사역목표는 1)역동적인 예배(Dynamic Worship) 2)
하나되는 교제(Unifying Fellowship) 3)변화되는 훈련(Life- Changing Discipleship) 4)열매 맺는 사역
(Fruitful Ministry) 5)열정적인 전도(Passionate Evangelism) 이다. 여기서 성숙을 위해서는 분명한 
철학과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함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한 공동체의 성숙의 밑받침에는 
목회자의 뚜렷한 비전이 없이는 그 공동체 전체를 어떤 일정한 성숙의 자리로 인도할 수 없
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리더십이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산으로 불러 8




도 온전해지는 것이다(마 5:48). 주님은 제자들의 완전한 모습을 이미 바라보면서 미숙한 그들
을 한 목표로 인도하였다. 남가주 사랑의교회의 성화에는 지도자의 목회 철학과 비전이 성도
들에게 성숙의 열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도들의 성
화의 단계를 분석해 보려 한다.  
 
가. 평신도훈련의 체계와 훈련 프로그램 분석 
 
남가주 사랑의교회의 평신도 훈련체계는 삼각형의 세 가지 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제자훈련반, 순장반, 그리고 다락방이다. 이 세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어 아름다운 조화
를 이루어 남가주 사랑의교회를 바치고 있다. 제자훈련을 졸업한 사람이 순장이 되고 순장은 
다락방이라는 소그룹의 리더가 되어 평신도를 지도하고 있다. 제자훈련반은 10-15 명의 소그
룹으로 진행되며 부교역자들이 가르치고 있고. 사역반은 약 20 여명이 모여 지도자로서 갖추
어야 할 점들을 훈련하는 것으로 담임목사가 인도한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문제는 소그
룹은 12 명이 넘어서면 그 생명력을 약화시키며 리차드 포스터는 8 명이 넘어가면 효율이 떨
어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순장반은 300여명의 다락방 리더들인 순장과 총무로 구성되며 매주
일 오후 담임목사와 함께 그 주간의 다락방 모임에서 나눌 교제를 공부하며 순원들의 사정을 
보고하고 리더들이 재충전을 받는 시기이다. 남가주 사랑의교회는 이 세 가지 훈련 프로그램
이 축이 되어 하나의 유기체로 움직이므로 교인들의 성화에 공헌하고 있다. 2001년 3월 통계
로 훈련 프로그램 중 제자반 11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10기까지의 수료자는 885명이며, 사역
반은 6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5기까지 591명이 수료를 하였다. 이는 2001년 성인 출석 3,100
명의 29%에 해당한다. 통계적으로 1/4 이상의 평신도들이 주일예배 외에 말씀과 삶에 대한 
제자 훈련을 받고 예배와 각종 봉사에 헌신하고 있다.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질 때 자연히 서
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민교회의 한계를 뛰어넘어 서로를 세워주고 섬기는 사람들이 늘어
나 교회생활은 점점 성숙하고 은혜로운 분위기로 변화된다. 목사와 교역자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 안에서의 크고 작은 일들이 이들로 말미암아 다루어져 나갈 때 교회공동체는 건
강해질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제자훈련은 성화에 큰 몫을 차지한다. 성화된 사람들이 늘어나
면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예배가 변한다. 성숙한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 매주일 새로운 다른 예배를 드리며 예배에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다. 예배의 질
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드려 온 수요예배와 주일 저녁예배는 없다. 대신 




                                                     
함께 나누어 준다. 1년에 3차례 절기예배인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예배는 중. 고등부 학
생들과 함께 연합으로 드려지고 있다. 이렇게 온 성도들이 세대를 초월해 예배를 통하여 하
나가 되고 있다. 성화된 공동체는 건강한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제자훈련이 가져다 
주는 열매는 교회 모임이 생동감과 영성이 커지므로 주일학교와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이다. 요즘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다. 그런데 남가주 
사랑의교회는 찬양의 문화화를 통해 젊은이들을 교회 안으로 모우고 있다. 이 교회의 영적 
회복, 중보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진원지는 바로 젊은이들의 사역이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통하여 훈련 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전도 및 선교사역에 헌신하는 것이
다. 매달 선교국가를 선정하여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다. 미전도종족 입양운동으로 다게스탄 
종족을 입양하여 매년 단기선교팀을 이곳에 파송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적극적으로 실천하
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훈련이 예배의 변화와 선교에 그치지 않고 삶을 변화시키는 원
심력으로 나가느냐는 것이다. 이 교회의 제자훈련의 모토가 되는 제자훈련 교제가 철저히 칭
의에 입각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176 여기서 더 나아가 칭의
에 그치지 않고 작은 예수가 되어 행동에 열매 맺는 성화된 사람으로 이어지는 것을 강조하
고 있다.177 그런데 이 제자훈련 교제는 성화를 얘기하면서도 칭의의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성
화를 말하고 있다. 저자 옥한흠목사의 신학적 배경이 칼빈주의의 영향이 강하다. 그래서 남가
주 사랑의교회는 칭의의 부분에서는 열매가 크지만 성화의 부분에서는 역부족이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이는 그의 신학 자체가 성화를 칭의의 선상에서 다룸으로 자연히 성화를 약화시
키는 장로교 전통의 신앙생활을 하게 한 것이다. 이는 대형교회의 약점이며 이것을 보완하는 
길은 소그룹을 통한 삶의 나눔과 성령 안에서 서로의 삶을 보완하고 점검하는 것이다. 이는 
성화의 과정에 입각한 단계적인 훈련과 삶과 인격의 나눔을 위한 장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보다 성화된 사람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칭의 이후의 성화의 단계를 만들어 그것을 훈련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영적인 훈련과 심리적인 훈련도 첨가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개인적인 
성숙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인 성숙으로 이어지게 하는 작업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176 제자훈련 교제 2권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다. 여기서는 주로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데 
제11과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를 다루고, 제12과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연결시켜 다
루면서 칭의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성화를 얘기하고 있다.   
177 제자훈련 교제 제3권은 ‘작은 예수가 되라.’인데 제5과 “영적 성장과 성숙”을 다루고 제8과 “신앙
인격의 연단”을 다루면서 성화를 강조하지만 제9과에서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나.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한계와 그 방향 
 
1988 년 4 월에 한 개의 다락방으로 시작한 남가주 사랑의교회는 그 해말 13 개의 다락
방, 54명의 다락방 출석, 다락방 출석률 59.3%, 주일 성인출석 인원 91명으로 늘어났다. 그래
서 남가주 사랑의교회는 1기 사역이 끝나는 7년 후인 1994년에는 다락방수 80개, 579명의 
다락방 출석, 57.6%의 다락방 출석률, 1,005 명의 주일 성인출석으로 늘어났으며, 2 기 사역이 
끝나는 2003 년에는 다락방수 152 개, 다락방 출석 1,937 명, 다락방 출석률 64.1%, 주일 성인
출석 인원이 3,020 명으로 고속 성장했다. 남가주 사랑의교회의 자체 분석에 의하면 성장 원
인으로 1)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2)제자 훈련의 결과 3)담임목사의 설교 4)시대의 요청 5)창조
적이며 역동적인 사역들을 들고 있다. 여기다가 남가주 사랑의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서울 사
랑의교회와 긴 한 연관을 맺고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마
련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오정현목사가 서울 사랑의교회의 협동목사로 있으면서 몸으로 익
힌 큰 영적 재산인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이민목회 현장에 접목하여 소그룹 운동인 다락방 운
동이 정착됨으로 교회 내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하여 아름다
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 성장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하고 싶다. 또 하나의 성장의 
원인으로 밝고 건강한 교회상을 가꾸고 추구하는 자세라고 평하고 싶다. 왠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한번 출석하면 그 밝은 분위기와 생동감이 넘치는 사역과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의 모
습에 매료되어 등록하게 된다. 그들은 이것을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나 그 
속에는 성숙한 사람을 통하여 받는 교회의 인상이 그 교회의 풍성한 사랑의 이미지가 되어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큰 교회가 된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성장의 그늘에는 
성화를 위한 또 하나 고통이 몸부림치고 있다. 그것은 먼저 성숙되고 성장한 교회가 중소 이
민교회들을 위한 맏형의 노릇을 감당하는 것이다. 성화된 교회는 자체 교회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이웃교회와 사회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담당해야 한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환경 친화
적인 교회로 거듭나는 것이다. 건강한 교회상은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가정
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성
숙의 단계를 점검하고 이를 성숙시키는 영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2. 평신도를 세우는 소그룹 훈련모임  
 




훈련반을 연구함으로 성숙의 모델을 찾아보려 한다. 한 가지 훈련을 잘 함으로 또 다른 훈련
을 가능케 하고 그래서 쌓인 훈련이 한 두 사람을 헌신과 성숙으로 이끌어감으로 다락방이라
는 소그룹 운동이 정착하여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을 이끄는 핵심 멤
버가 있듯이 남가주 사랑의교회는 순장이라는 헌신된 리더들이 교회전체의 가장 큰 축을 형
성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리더들은 제자훈련반에서 탄생되고 있고, 졸업 후에는 순장반에
서 계속 교육을 받으며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있다. 
 
가. 순장과 다락방 순원의 성화 진단 
 
남가주 사랑의교회의 순장반은 제자훈련반을 마치고 다락방을 인도하고 있는 순장들을 
위해 마련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담임교역자는 생활 현장에서 평신도 지도자로 뛰고 있
는 순장들이 영적으로 약해지거나 지적으로 무지해지는 위험을 사전에 막아주는 전교회의 구
심력을 강력하게 유지하기 위해 순장반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현재 남가주 사랑의교회는 
150여명의 순장들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모인다. 합심기도와 영적인 교제 그
리고 다락방 교재 예습을 주로 한다. 그리고 비 정기적으로 유익한 특강을 마련하여 순장의 
자질향상에 보탬을 주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다락방 교재는 서울 사랑의교회 옥한흠목사 
만든 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전 교인에게 성경공부만 아니라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효
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본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QT 책을 적
극 보급하고 있다. 따라서 순장반에서는 어떻게 경건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며 어떻게 각
자 받은 은혜를 다락방에서 나눌 수 있는가를 겸하여 지도하고 있다. 순장들이 가르쳐야 할 
성경본문에 대해서는 지도자가 세 하게 연습을 시킨다. 여기에는 본문해석, 적용, 지도요령 
등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그런데 문제는 다락방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순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성숙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를 측정하는 일이다. 그 안에는 웨슬리가 
말하는 아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불신자도 있고, 회개를 경험하고 칭의의 단계에 
이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듭남을 경험한 초기의 성화를 맛본 사람,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을 밟고 있는 사람과 완전성화에 이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다락방을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는 문제가 등장한다. 교회가 진정으로 성화를 원하고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모델이 되
기를 지향한다면 성화의 단계를 따라서 다락방이 신앙의 단계와 은사에 따라 재조직 되어야 
한다. 동시에 심리적인 상태와 수준에 따라서 치유그룹에도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큰 역할이 될 것이다. 여기서 순장에게는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목회철학이 뒷바침 되어야 할 
것이다.    
 
나. 제자훈련과 성화 
 
남가주 사랑의교회의 제자훈련은 제자훈련반과 사역훈련반으로 나누어진다. 제자훈련반
은 부교역자가 맡아서 훈련하고 있으며 전체 10 개월 코스이다. 현재 16 개의 제자반을 16 명
의 부교역자들이 담당하고 있고, 한 반에 약 10여명이 모인다. 사역반은 약 20여명이 모이며 
담임목사가 8 개월간 지도하며 제자반을 수료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약 18 개월 동안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통하여 삶을 나누고 인격을 나눌 때 훈련생들의 삶에 도전과 변화가 일어나
고 있다. 교제는 각각 3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원리와 교리편과 실천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인 옥한흠목사는 칼빈 신학교와 웨스터민스트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제자훈련에 
대한 신학적인 이론을 정립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연구에 몰두했다. 그에게 제자훈련의 
결정적인 전기를 가져다 준 것은 구내서점에서 한스 큉(Hans Küng)의 교회론 (The Church)을 
발견한 일이다. 옥목사는 나중에 큉의 신학은 다원주의로 빠졌지만 그러나 초창기 그의 교회
론에 관한 한 그의 책은 놀라운 역작이었다고 고백한다.178
 
한스 큉은 나에게 교회론의 본질 중 사도성이 무엇인가를 명료하
게 가르쳐 주었다. 그에 의하면 모든 평신도는 사도의 계승자로서 
예외 없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의 제자요, 소명자라는 것이
다. 나는 소위 유명하다는 신학자들의 교회론을 꽤 읽어 보았다. 
그러나 모든 평신도가 소명자라는 사실을 교회의 본질에 비추어 
속 시원하게 풀어준 책을 찾지 못했다. 한스 큉 덕분에 내가 왜 
평신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깨워야 하며, 이것을 나의 목회 철학
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해 확고한 신학적 답을 얻게 되었으니 그
때의 환희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교회론에 바탕을 둔 이 교제는 훈련에 초점이 맞추므로 많은 숙제들을 요구한다. 사실 
매주 숙제로 주어지는 과제를 성실히 함으로 생활에 말씀이 스며들어가 변화를 일으키게 한
다. 우선 성경을 일독하게 하며, 성경암송 60 구절을 외우며, 주일예배는 물론 새벽기도와 꾸
준한 경건생활을 요구하며, 전도와 봉사를 위한 체크도 매주 스스로 하게 함으로 온전한 신
앙인으로 성숙하게 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그가 일반 장로교회의 전통을 따라 




                                                     
교회론의 본질 중에 성례론의 하나로 진지하게 반영 되어야 할 성화론을 단계별로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칼빈의 개념을 따라 칭의론의 연장선상에서 성화를 다룸으로 그의 제
자훈련 교제가 지적인 성경공부의 한계를 벗어나 생활로 이어지는 부분에 취약점이 있다. 성
숙에 한계를 인정한 이 교회에서는 영성훈련의 방편으로 성령운동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성장
해온 순복음교회의 조용기목사와 손을 잡고 상당부분 지성과 영성의 조화를 통한 제자훈련으
로 나가고 있다. 순복음교회에서도 역시 자신의 영성훈련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랑의교회의 
제자훈련 교제를 구역공과로 접목하는 대변혁의 역사는 성숙을 향한 큰 변화의 몸부림이 아
닐 수 없다. 이는 양 교단의 약점을 단순히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완전한 성화에 이르려는 
신학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성화의 문제는 한 교단이 갖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 다른 교
단과의 교류와 조화를 통해 좀더 온전함에 가까이 도달할 수 있는 통전전인 작업이다. 왜냐
하면 이단을 제외한 모든 교단은 그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성도들은 공히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나가기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요즘은 전
통적인 교단의 색갈이 많이 희석되어 가고 있다. 장로교는 자유의지를 인정하며 감리교는 예
정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다. 개신교단은 수 천년 내려온 가톨릭의 영성을 많이 수용하며, 
토론토대학 안의 7 개의 신학교에서는 가톨릭과 성공회와 개신교가 공동으로 학점을 교류하
며 교리와 사상을 공유하고 있다.179 그리고 요즘은 교단의 색체가 강한 전통적인 교회보다는 
오히려 독립(Independent) 교단이나 지역(Community)교회가 각광을 받는 실정이다. 여기서 중
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서로가 인정하는 것이다(빌 3:15-16). 그리고 자
신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앞에 보이는 푯대를 향하여 서로를 받고 보완하여 공동의 목표
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빌 3:12-14). 그러므로 현 상태에서 우리 교단과 교회와 개인에 대
한 영적 성숙의 진단이 필요하며 더 나은 단계를 향한 훈련과정을 통한 통합과 성숙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3. 남가주 사랑의교회의 목회철학 
 
목회철학이란 목회자의 교회관이다. 목회철학이 교회 본질에 근접하면 성경적인 목회를 
할 수 있다. 오목사는 평신도를 제자화하는 일은 어떤 일시적인 신학사조나 방법이 아니라 
성경말씀이 보여주는 교회의 본질과 그 소명에 일치하는 근본적인 과제로 이해해야 한다고 
179 토론토대학 안에는 7개의 신학교가 연합하여 TST(Toronto School of the Theology) 라는 한 지붕 안에서 
동일 학점으로 공유하고 있다. 7개의 신학교는 장로교파인 Knox College 와 Emmanual College, 가톨릭에 




                                                     
주장한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이며 왜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어떠한 해답을 얻느냐
에 따라 우리의 목회철학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목회철학이란 다름아
닌 목회자 자신의 교회론에서 나온 목회신념을 말한다. 그런데 그의 목회의 뿌리는 다분히 
서울 사랑의교회 옥한흠목사에게 두고 있다. 옥목사는 교회의 본질을 전교인의 사도성에서 
찾았다. 이러한 교회의 사도적 본질을 확실히 정리할 때 평신도가 교회에서 어떠한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다. 옥목사는 이런 목회철학에서 목회전략을 세운
다. 여기서 목회전략이란 목표와 방향을 말한다. 그의 목회전략은 제자도 이다. 제자도는 교
회의 본질에 일치하는 평신도의 자아상을 발견하는 성경적인 기본전략이다. 그러므로 그는 
이상적인 평신도상을 제자도에서 찾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평신도를 어떤 표준에 맞추어 교
육하고 훈련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예수님 자신의 대답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도는 평신
도 훈련의 방향과 목적을 뚜렷하게 제시하는 전략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나온 목
회방법론이 제자훈련이다. 그는 제자훈련은 자기 안일과 자기 방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목
회자는 감히 시작할 수 없다고 말한다. 자기 희생과 자기 노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복음사역에 미친 사람이 아니면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광인론을 펼친다. 
평범한 사람을 제자화하는데 미친 자를 가리킨다. 그래야 목사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몇 
사람을 데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제자훈련을 시킬 수 있다고 역설한다. 그는 목회라는 영
역은 우리 인간의 능력과 지혜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한다. 제자훈련 역시 성령
께서 책임질 때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성령의 손에 얼마나 잘 맞는 도구가 되
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옥목사의 목회철학을 가지고 이민교회에 적절하게 접목시킨 분이 오
정현목사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평신도상인 제자도가 성경이 말하는 
완전성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제자훈련의 목표는 전 교회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타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소명을 다하는 데 두었다.180 이는 교회의 
체질을 갱신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가진 존재로 세상 앞에 나타나면서 교회의 본질과 소명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또한 제자훈련을 통해 잠자는 평신도에게 정체성과 소명을 일깨
우고 실현케 하는 가장 성경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자도를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제
자도는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성숙을 위한 훈련 작업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훈련은 소수를 정예화하는 소그룹 
운동으로 전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의 본질의 회복운동이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신학
적이고 성경적인 주제들을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는 큰 공헌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영




적이고 심리적인 면의 성숙을 동반하지 못하므로 인간의 인격 전체에 대한 통전적인 완전성
화의 경지에 도달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4. 소그룹 리더의 성화와 성령의 역할 
 
성화에 있어서는 모델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감히 완전성화를 논할 수 있는 것은 예
수님이 그 모델이 되셨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마 5:48). 하나의 
소그룹은 그 그룹의 리더 이상으로 성숙할 수 없다는 말은 의미심장한 말이다. 교회 안에서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십의 형태는 그 그룹이 모이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남가주 
사랑의교회가 추구하는 리더십은 평신도를 제자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담임목사가 주도한다
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실 소그룹의 건강과 생명은 어떤 유형의 리더가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 담임목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소그룹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그것이 평신도를 훈련하는데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이 안 되는 큰 원인은 담임목사가 소그룹
이 요구하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데 있다. 일반적인 교회의 현실은 소그룹은 존재하
지만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공부를 중심으로 모이는 제자훈련반이라는 소그룹
은 그 자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신앙인격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
러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가정이라는 환경을 중시하듯 리더는 자신이 인도하는 그룹의 
환경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그룹 지도자는 리더십에 관한 연구를 게
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리더와 그룹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리더십의 유형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 그룹은 성숙하는데 리더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소그룹에 몸 담은 그룹원들은 
더 이상 성숙할 수 없다. 리더가 그룹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마침내 모든 권위를 그들에
게 넘겨주지 않으면 훈련 받는 개인도 교회도 결코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 리더가 편한 곳
에 제자훈련 사역을 맞추면 안 된다. 섬기는 사역 대상의 성장과 성숙의 상태에 따라 리더의 
역할을 끊임없이 바꾸어주어야 한다. 그 예로 제자훈련 중에 소그룹 리더가 점검하는 요소 
중의 하나인, 성경암송을 했나? 하지 안았나? 하는 항목이 있다. 여기서 가부를 묻는 것보다, 
훈련생들이 성경암송을 통해 어떤 느낌을 받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중
에 그들이 훈련의 주체가 되어 그들 스스로 이런 느낌과 변화를 고백하게 함으로 자신이 또 
하나의 리더로서 점점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제자훈련이 점점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서는 나눔과 고백이 필수적이다. 여기서 남가주 사랑의교회는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원인은 이런 기본적인 이론을 등한시하고 실리적인 기법만을 배우려 들
기 때문이다. 이론적인 바탕을 먼저 닦고 지도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노력과 경험을 쌓으면서 
개발하지 않으면 귀납적이라는 방법은 얼마 가지 않아 그 매력과 능력을 상실할 것이다. 귀
납적인 접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을 열어 그 사람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끄집
어 내는 일이다. 열어야 할 세 개의 문은 말씀의 문과 훈련생의 마음의 문과 지도자의 마음
의 문이다. 지도자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 저도 훈련을 같이 받아가는 사람이다. 
지도자가 문을 열 때 훈련생도 문을 열게 된다. 지도자가 질문을 만들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면 제자훈련은 결코 성공할 수도 없고 훈련생들의 삶의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 귀납
적 성경공부의 양극단은 강의로 빠지거나 지나치게 풀어주어 토론과 잡담으로 빠지는 경우이
다.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는 인간의 상상과 능력을 뛰어넘는 독
특한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좋은 지도자는 경험과 영성의 결합을 통하여 만
들어지는 것이다. 먼저 지도자는 훈련생의 형편을 파악하고 그들이 기대감과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돌봄이 있어야 한다. 훈련생의 성격이나 가족의 영적 상태, 건강 상
태, 훈련에 방해될 사항이나 기도제목을 잘 챙겨 보라는 것이다. 훈련 중에 오는 여러 시험들
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제자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습관성 지
각생, 결석생, 숙제를 안 해오는 학생, 괴팍한 성격의 학생, 진행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종합예술이라는 표
현을 쓴다. 여기서 사랑의교회는 성화와 성령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것은 제자훈
련 자체를 성령의 일로 의심하지 않고 분명하게 믿고 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등한
히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
서 성령과 제자훈련과 성화는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충만은 제
자훈련을 통한 완전성화의 필수요건이다. 이 교회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
한 은혜 없이 제자훈련을 통한 성화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란 곧 
기도의 역사이다. 성경공부만 하고 기도를 등한시 하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 일반
적으로 제자훈련을 받은 자들이 아는 것은 많으나 성령의 영감이 부족한 경우를 많이 본다. 
제자훈련의 끝 손질은 반드시 성령이 하셔야 성숙으로 나아가게 된다.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





                                                     
제 2 절 펜실베니아 베들레헴제일장로교회의 소그룹목회 
 
다음으로 우리는 이민교회에서 북미교회로 눈을 돌려 또 하나의 모델을 찾아보려 한다. 
펜실베니아의 베들레헴장로교회를 13 년간 목회한 게르쓰 아이스노글(Gareth Icenogle) 목사는 
소그룹 목회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인들을 성숙시킨 대표적인 목회자이다. 그의 교회는 주
일예배 출석교인 보다 평일 소그룹 모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181 그의 목회 철학
은 제자를 만드는 교회이다. 나는 그의 소그룹 목회를 분석해 봄으로 성숙의 모델을 찾아 보
려고 한다.  
 
 1. 삼위일체적 공동체 신학 
     
아이스노글 목사의 소그룹 목회의 배경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 그는 공동체의 눈으
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다. 성경은 공동체적 사건을 기록한 책으로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다원성으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창조사
역 역시 단일성 안에서의 셋으로 이해하고 있다.182 기독교적 결혼관도 단순한 남녀의 결합으
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의 세 존재가 함께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결혼의 
성패는 창조된 남녀가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다. 남
녀가 하나님과 삼위일체를 이루어 책임 있는 존재가 되면 그 가정 공동체는 세워지지만, 남
녀가 세상 창조물에 더 관심을 두어 창조주를 잊어버리면 그 가정은 깨어지기 쉽다는 결론이
다. 그래서 아이스노글 목사는 소그룹의 목적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를 위한 삶을 
지양하고 공동체에 무슨 유익을 줄 것인가에 두고 있다.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에서 나무에 대한 관심으로 그 생각이 옮겨질 때 일어
난다. 남녀가 하나님 안에서 만물과 삼위일체적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상태를 가
리켜 “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183 하셨다. 성경은 이 상태를 완전한 상태, 즉 성숙으로 본
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성경은 공동체의 성숙의 사건을 기록한 책으로 본다. 엘리야의 갈멜
산의 바알 제사장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왔다. 그런 그가 아합의 아
181 펜실베니아 베들레헴장로교회는 주일 출석교인이 1,200명인데, 평일 소그룹 모임에는 1,500명이 참
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182 Gareth Icenogle, 소그룹목회 강의노트, Fuller 신학교 D. Min 과정, 3-5. 여기서 그는 창조를 하나님의 단
일성 안에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세계와 인류의 삼위 일체 안에서 이해하고 있다.  




                                                     
내 이세벨의 위협을 받아 호렙산으로 도망쳐 숨었을 때에는 “ 오직 나만 남았다” 184고 고백
하며 절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 
인을 남겨놓았음을 밝히며 하나님과 성도와 자신과의 삼위일체적 공동체를 회복시켜준다.185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나를 재발견할 때 우리는 참된 성숙에 이르게 된다. 그는 소그룹의 목
적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깨어진 남녀관계의 회복, 두려워진 성도 상호간의 회복을 통하여 
성숙하고 완전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2. 소그룹을 위한 십계명 
 
가. 십계명에 대한 재해석 
아이스노글 목사는 지금까지의 십계명이 개인의 윤리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
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생명력이 없는 의문에 적은 율법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음
을 지적하고 있다. 십계명은 우리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훈련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성숙에 관한 책으로 사용한다. 하나님
은 애굽 사상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 이상과 판단과 기준을 바꾸기 위하여 출애굽을 
선택하셨다. 애굽에서의 권력은 한 사람에게 집중 된 피라미드형이었다. 이곳에서는 모든 사
람이 한 사람인 왕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노예였다. 이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산출해 낼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
라엘로 하여금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이스
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신 것이다. 모세의 역할은 바로 노예 생활에 익숙
한 그들을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모세가 
먼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출애굽기 18 장 19 절-20 절은 제사장의 역할에 대하
여 나와 있다. 그것은 첫째로 율법과 법도를 가르치는 것이요(teaching), 둘째는 마땅히 할 일
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showing).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 자신인 모세가 먼저 변하지 않
고 있었다. 모세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는 그의 사역이 너무나 많고 바빠서 아내와 자녀
를 장인 집에 보내었다. 자신이 먼저 가족 안에서 제사장으로 살아야 가르치는 단계를 넘어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이 모델이다. 아무리 가르치고 조직을 정비한다고 해도 사람이 바뀌지 
184 왕상19:10을 보라.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여기에 소그룹의 목적이 있다. 작은 공동체를 훈련시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여 출애굽기 18 장
21 절에서 직접 지도자감을 선택하여 천 부장, 백 부장, 오십 부장, 십 부장을 세우게 된다. 
이전에 애굽에서 배운 피라미드형의 지도체제가 아니라 그 지도자에게 그 공동체의 책임을 
묻는 파트너십(partnership)을 가진 원형으로 바뀐 것이다. 이전처럼 모세가 전 이스라엘 백성
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십 부장, 오십 부장 이라는 소그룹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니 이제는 애굽에서 사용하는 법이 아닌 새
로운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의 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모세가 시
내산에 올라가 이런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장면이며, 드디어 출애
굽기 20장에 가서 시내산 언약인 십계명을 받게 된다. 그래서 아이스노글은 십계명을 재해석
하여 소그룹을 위한 십계명으로 새롭게 작성하여 공동체를 위한 성숙의 지표로 삼고 있다.  
 
나. 베들레헴장로교회의 소그룹을 위한 십계명 
 
먼저 우리는 베들레햄장로교회의 소그룹을 위한 십계명을 살펴보자. 이는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은 기존의 십계명을 현대를 사는 우리의 소그룹에 맞도록 재해석 놓은 것이다. 이
것은 개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인
격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새 법이 된다.  
  
1. 우리 그룹은 몇 명의 지도자들의 은사와 지도력의 행사를 인정
하지만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궁극적 지도자임을 믿는다. 
2. 우리 그룹은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를 중심으로 살고자 노력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선하심을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노력한다. 
3. 우리 그룹은 하나님에 대해 피상적이거나 하찮게 이야기하지 
않고, 창조적이고 정직하게 이야기함으로써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과 본성의 충실함에 대해 성찰하고자 한다. 
4. 우리 그룹은 하나님과 다른 회원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기 위한 
시간을 정해 둔다.  
5. 우리 그룹은 서로서로 하나님의 한 가족의 형제 자매로 존중하
며 소중히 여기기 위해 노력한다. 
6. 우리 그룹은 진실되고 서로 용서하는 분위기 속에서 분쟁과 문
제를 직면하여 해결 한다. 
7. 우리 그룹은 성적이고 감정적인 문제로 상처받은 사람을 보살




켜 건강한 남성과 여성의 협력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다. 
8. 우리 그룹은 시간과 장소,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하여 구성원들
이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시간과 장소, 자원을 빼앗지 않고 각자의 몫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한다. 
9. 우리 그룹은 성원간의 약속을 굳게 지켜 특별히 정직하게 이야
기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서로의 비 을 보장해 주기 위해 애쓴
다. 
10. 우리 그룹은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
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관대하게 섬기며 이러한 섬김을 교회와 세
계로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한다.186   
 
아이스노글 목사는 여기서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십자가로 소그룹
을 위한 십계명을 도식화하고 있다. 1계명에서 4계명을 십자가의 세로 축으로 삼고, 4계명에
서 10 계명을 십자가의 가로 축으로 삼는다. 여기서 십자가의 세로와 가로가 함께 만나는 4
계명인 안식일 준수, 즉 소그룹이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다룬다. 세상의 일을 내려놓고 소그룹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시
키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동산을 거닐면서 인간과 대화를 하셨다. 그러므
로 제사장의 역할은 안식일이 존재함으로 그 사명을 계속 감당케 되는 것이다. 안식일은 가
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이며, 동시에 공동체인 소그룹 안에서 함께 만나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다. 이렇게 십계명을 공동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계명으로 다시 볼 
때 소그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 
 
 3. 리더십의 유형과 성화의 단계 
 
베들레헴장로교회의 아이스노글 목사는 리더십의 유형을 네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
는 이것을 제자화(discipleship) 단계로 소개하고 있다. 첫째가 출애굽기 19 장 20 절에 있는 율
법과 법도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돌보는 단계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
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
며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아주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그들의 생명의 주로
서 절대 순종하는 것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려 했다. 이는 곧 그들이 이해하든
지 아니하든지 또는 인정하든지 말든지, 그가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며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한 예를 왓슨은 누가복음 5 장의 베드로의 부름에서 찾았다. “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
다.” 이것이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최초의 그리고 최상의 교훈이었다.187 리더
십의 두 번째 과정은 보여주기 이다. 주님은 제자들을 3 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며 전도하는 
방법,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 병자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방법, 어린이를 사랑하고 
품에 안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방법,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는 방법 등을 일일이 보여주
며 제자들을 훈련시켰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와 십자가 상에서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
는지를 보여주었으며, 부활 이후에도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그들을 다시 찾아가 사
랑을 확인해 주었다.188 제자화 과정의 3단계는 참여하여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해보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코치의 역할이다. 이 단계에서 주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을 둘
씩 짝지어서 가까운 동리로 파송한 것이다. 그들을 보내기 전에 주님은 전도의 방법을 보여
줬지만 이젠 그들 스스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보는 것이다.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주의 이름으로 직접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이 전파되었다. 이 단계에서의 제자화 과정을 가리켜 참여하기 라고 한다. 제자화 과정의 마
지막 과정은 위임하기 이다. 이제 지도자가 가진 모든 역할을 훈련 자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이는 마태복음 28 장 16 절-20 절의 주님의 지상명령에서 잘 볼 수 있다. 사도들을 보내어 그
들로 하여금 직접 ‘가서 제자 삼는 일’을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일은 역할이 바뀐 것이지 권한이 바뀐 것이 아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여전히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렇게 베들레헴장로교회는 단계에 따
라서 리더십의 스타일을 바꾸어 주고 있다. 섬기는 사역 대상에 따라서 리더가 맞추어 주어
야 한다는 것이다. 풀 허쉬도 리더십의 상황이론을 그래프로 단계별로 그리면서 지시형, 코치
형, 후원형, 위임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189 그는 그룹원의 준비도를 보아도 지도자가 
중심인 1 단계인 지시형에서는 그룹원의 역량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자원하지 않거나 혹 불안
해하지만, 그룹원 중심인 4단계인 위임형으로 가면 그룹원의 역량이 살아나고 자원함과 혹은 
확신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아이스노글 목사의 리더십 훈련이란 곧 성숙훈련 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리더십 유형은 곧 성화의 단계와 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제자 된 
                                                     
187 David Lowes Watson, 제자도, 문동학 역, (서울: 두란노, 2000), 276. 
188 요21:15-23을 보라. 





훈련생이 성숙하면 리더십의 유형이 바뀌듯이 소그룹이 성숙하면 성화의 강도가 높은 훈련이 
필요하게 된다. 리더십의 유형이 처음에는 주도권이 리더에게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도
권이 제자에게로 이임된다. 성화의 과정도 처음에는 자신의 의지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완전
성화로 나아갈수록 내 안에서 주님이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게 된다. 그래서 마침내 물 속에
서 자유 하는 노련한 수영선수처럼 된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을 비유하여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 차고, 두 번째는 무릎에 차고, 세 번째는 허리에 차고, 마지막에는 몸이 물속에 완전
히 잠기게 된다고 묘사한다(겔 47:3-5). 이는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면서 성도가 겪는 몸과 물
과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다.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면 정체되어 있지 않고 이처럼 완전한 자
유를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게 된다. 코치는 물의 양이 많아 질수록 성숙한 지도를 통
하여 스스로 감당하게 하듯이 지도자는 성화의 단계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게 함으로 완전
성화에 이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이스노글이 말하는 제자화 단계는 곧 성화의 
단계와 연결이 된다.   
 
 4. 베들레헴장로교회의 소그룹 목회를 통한 성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베들레헴장로교회의 소그룹 목회의 핵심인 제자훈련 과정을 살펴
보자. 이 교회의 비전은 “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내는 공동체 되기” 이다. 이 교회의 선교
적 사명은 “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예수님의 종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다.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사역에 초대하고 동참시키고 있다. 이 교회의 소그룹 목
회의 슬로건은 “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계획적으로 성장하며, 아낌없이 주고 섬길 것” 이다. 
모든 양육되는 제자들은 아래와 같이 예측 가능한 몇 가지 단계들을 거치게 된다. 아이스노
글 목사는 다음의 5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 은혜로 인한 감동의 단계” 이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발을 내딛는 단계이다. 두 번째 성숙의 단계는 
“ 그룹으로 훈련의 단계” 이다. 이는 초청받은 한 개인을 공동체 안으로 다시 부르는 것이다. 
세 번째 성숙의 단계는 “ 은사의 협력의 단계” 이다. 이는 사역으로 부르는 단계이다. 그 사
람은 구체적인 선교 혹은 사역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일과 교회나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자신
의 역량을 실천할 수 있다. 네 번째 성숙의 단계는 “ 고뇌의 시험의 단계” 이다. 제자가 하나
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리고 초신자가 자신을 예수님께 더 맡길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고통, 
어둠, 세상의 악한 것들과 당면하게 된다. 다섯 번째 성숙의 단계는 “ 선을 위한 연단의 단




                                                     
그들의 믿음과 성품은 이 아픈 세상에서 더 강력한 선을 행하기 위해 다듬어졌다.190
이상에서 우리는 제자훈련 5 단계 과정을 소개받게 되었다. 그는 이 훈련을 “ 하나님에 
의한 변화” (Transformed by God) 라는 주제로 그 단계를 나누고 있는데, 이는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이 단계를 밟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순서는 각 사람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일어날 수 있다. 그가 말하는 제자훈련은 곧 성숙훈련임을 우리는 위의 단계를 통해
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소그룹이 생성과 변화를 거치면서 소멸하느냐 아니면 변화하고 
더욱 발전하여 마침내 성숙에 이르게 되느냐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다루는 핵심 주제이다. 
여기서 베들레헴장로교회의 소그룹목회는 상당히 웨슬리의 성화의 단계에 입각한 5 단계 훈
련과정을 첨가함으로 많은 열매를 거둔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확고
한 성화의 가치관을 목회현장에서 영적 성화와 접목시켜 상당히 통전적인 성화의 모델을 만
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심리적인 성화의 측면이 빠져있는 것이다.    
본 장에서 우리는 두 개의 모델교회를 통하여 성숙방법론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남가
주 사랑의교회는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도를 철저하게 훈련시켜 순장을 성숙
시켜 다락방이라는 소그룹을 이끌게 하므로 전 교인을 성화에 단계에 이르게 하고 있다. 둘
째로 펜실베니아 베들레헴장로교회는 지금까지 구약성경을 보는 눈을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눈으로 봄으로 소그룹목회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십계명을 공동체에 준 윤리로 받아들임
으로 소그룹 모임에 기준을 설정하게 되고, 더 나아가 소그룹을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여 
공동체의 발달단계를 제시하고 성숙의 과정에 적용함으로 완전성화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제 4 장 





그럼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동신교회는 지금 어느 정도 성숙했는가? 우리 교회와 성도
들의 현 위치를 찾고 그 성숙의 정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이 성숙을 방해
해왔는지를 밝히고, 무엇이 성숙을 촉진시켰는지를 찾아 보는 작업이다. 동시에 동신교회가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를 분석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컨텍스터인 이민교회라는 특수
성을 알지 못하면 결코 바람직한 성숙의 모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국교회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이민교회와는 다른 캐나다, 그 중에서도 토론토를 중심 한 지역사회의 
영적, 문화적 변화가 동신교회 성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를 긍정적으로 적용
하여 목회와 성도의 성숙에 도움을 입고자 한다. 
 
제 1 절 캐나다 동신교회 내부 분석 
 
교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볼 때 9 년 전에 탄생한 동신교회는 어떻게 성장해왔느냐는 것
을 진단하고 반성하며 분석해보는 순서가 필요하다. 그 분석의 기준은 다양할 수 있으나 2장
에서 설정한 성경적, 신학적, 영성적, 심리적 측면으로 나누어 동신교회 내부를 분석해본다. 
여기에는 객관적인 결론을 얻기 위하여 동신교회 교인들에게 설문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하였
다. 그리고 캐나다 동신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를 분석하여 얼마나 이 지역 토양에 
맞는 선교를 하였는지를 반성해보려 한다.  
 
 1. 동신교회 신앙성숙의 방해요인 
 
그 동안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목회하는 가운데 동신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를 되돌아 보려 한다. 우선 주님의 몸 된 동신교회의 성숙을 위한 어떤 계획과 목표가 있었
는지를 평가해보면 매우 미흡함을 금할 수 없다. 성숙을 위한 신학과 목표와 방향이 없이 그




신교회에 몸담고 있는 교인들이 성숙하는데 제일 큰 방해의 요인이 되었음을 돌아보게 한다. 
  
가. 성경적 측면에서의 방해요인 
 
동신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성화의 과정을 객관화시키는 성화의 단계를 점검해보는 작
업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아이스노글 목사의 소그룹 운동이 교회 내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훈련 5 단계 과정을 설정하여 신앙의 성숙에 따라 점점 변화하는 성화의 과정을 보게 함
으로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구
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였느냐? 라는 칭의에 대한 질문은 1 단계에 불과하다. 이것은 성숙
의 시작이다. 그런데 무려 1 단계에 머무르는 성도가 전체의 12.2%로 조사되었다. 이런 개인
적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 2 단계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훈련 받을 수 있는 단
계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동신교회의 소그룹의 핵심은 텐트모임이다. 그리고 이 텐트모임에
서 신앙성장을 얼마나 가져다 주고 있느냐는 질문에 32.2%가 5등급을 표시했고 25.1% 4등급
을 표시하여 모두 57.3%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성숙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소그룹리더의 양성으로 보여진다. 동신교회는 사역반에서 소그룹리더
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데 아직 1 기가 훈련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시간
이 필요로 한다. 진정한 거듭남은 한 개인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다시 이루
어져야 한다. 이것이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성화시키는 제 2
단계의 성화이다. 성화의 3단계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협력하는 더 나은 공동체의 성숙으로 발전하는 
단계이다. 사실 소그룹모임이 지속되지 못하고 중간에 끊어지고 더욱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
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공동체 안으로 힘겹게 들어온 성도들이 상대방의 성숙되지 못한 모
습을 통하여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받음으로 3 단계의 성화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동신교회 
성숙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일어섰다가도 어느새 다시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것이 신앙생
활이다. 여기서 자신의 상처와 관계 속에서의 갈등을 극복하려고 훈련을 통하여 성화의 4 단
계로 나아갈 필요성이 대두된다. 4 단계는 갈등과 아픔을 통하여 주저앉아 버리지 아니하고 
연단을 받아 마침에 소망에 이르는 단계이다. 이 정도를 극복해 내면서 한 성도는 한 교회 
안에 정착하며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 이는 보통 동신교회에 등록한지 7-8
년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게 한 성도가 교회에 등록하면 1-2 년은 별 무리를 




고 알아가는 단계이다. 성화의 1 단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어 등록한 지 3-4 년을 보내면서 
한 성도는 공동체 안으로 서서히 들어가며 자신을 동신교회의 문화와 성향에 일치시키게 된
다. 여기서 자신의 주장이 너무 강하고 자신의 욕구를 성취시키려는 사람은 떠나게 되는 경
우가 많았다. 반면 어느 정도 연대감을 맛보며 인정을 받고 공동체 안에서 동질성을 느끼면 
동신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게 된다. 이것은 등록한 지 5-6 년 정도에 가장 보편적으로 일
어난다. 그리고 등록 7-8 년이 되면서 성도 사이에서와 봉사와 헌신을 통한 일과 관계 속에서 
많이 부딪히고 갈등하는 과정을 지나 마침내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완전성화로 나아가게 되
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7년째에 안식년을 허락한 것일까? 동신교회가 만 6
년을 지나면서 제일 힘들어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 이는 나 개인의 위기이며 
동시에 공동체의 위기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모든 조직은 생명을 가진 유기체 이므로 
더 나은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7-8 년째에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연단의 과정이었던 것
이다. 주위 이민 목회 현장에서 7-8 년의 고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동하는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한 교회에서 목회자가 10 년을 넘길 때 성화의 5 단계를 마침내 경험하게 된다
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7-8 년의 고비를 넘어서게 되면 한 공동체는 9-10 년 사이에 
완전성화를 위한 마지막 불꽃을 태우면서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10
년이 지나면서 목회가 평안해 진다는 말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나. 신학적 측면에서의 방해요인 
     
신학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성숙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부분도 있었지만, 가장 미
흡한 부분이 교회론이 아닌가 반성하게 된다. 지금까지 나는 교회를 직분을 중심으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다른 성숙한 모델교회를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성숙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공통
된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담임목사의 교회관에 있었다. 이는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
라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확고히 하는 것이다. 나는 제자훈련을 모방하기는 했지만 평신도에 
대하여 눈을 뜨지 못했다. 정작 신학교 때 이것을 우선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그러므로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은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만인제사장설 이다. 2 차 샘플 60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웨슬리
의 성화의 5단계를 점검해 보았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완전성화를 믿고 있지만(55%) 신앙
과 삶이 완전성화에 이르 다고 답한 사람은 6.7%에 불과했다. 주님이 제자들처럼 부족한 인




                                                     
와 똑같이 예수님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신학적 교회관의 결여가 캐나다 동신교
회 성도들의 성숙의 한계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다. 영성적인 측면에서의 방해요인 
 
영성은 신학의 산물이다. 신학이 덜 성숙하니 영성도 덜 성숙할 수 밖에 없다. 예수님의 
영성이 성숙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주님은 자신과 성도들을 동일시하는 완전성화의 신학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 사이에 조그만 차이나 간격이 있었다면 주님은 철저히 섬기는 목회를 
감당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외면했을 것이다. 과연 선생인 그가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었겠는가? 이는 그의 신학이 성숙하고 완전하였으므로 그의 삶이 넉넉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도 남음이 있는 섬김의 영성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이 주님이 사도들에게 남긴 영성의 
본질인 제자도 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섬기는 것이 주님의 영성임을 가르쳤다. 그런
데 나의 목회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모든 목회를 내가 하다 보니 나도 지치고 성도들도 
성장하지 못했다. 성도들은 나보다 더 큰 가능성이 있는 나와 함께 몸 된 교회를 섬겨야 할 
동역자들 이다. 나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사도성을 주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라
는 것을 성도들에게 소홀이 가르쳤다. 왜냐하면 그들을 나와 똑 같은 사도의 직분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죽어야 함을 알려주어
야 했다. 영성의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목회는 내가 하고 평신도들은 나의 목회를 바쳐주
고 따라오게 하는 차선에 머물게 했던 것이다. 이는 내가 완전한 헌신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
지 못하고 또 그런 성숙과 헌신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성숙하여 머리만 커지고 가슴은 싸늘한 영적으로 미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는 목회의 본질인 제자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탈하여 인기만 구가하고 양적 성장
만을 추구해온 결과인 것이다. 또한 나의 목회는 달라스 윌라드가 지적한 대로 성도들에게 
교육과 프로그램을 밟게 하는데 급급하였지 그 분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성도들이 영
적으로 스스로 서가면서 성숙하게 하는 데는 미흡했음을 고백한다.191 이는 선물로 인한 만족
이 아닌 선물의 공급원이신 그분의 임재로 만족하는 것이 못되었기 때문이다. 파울러의 7 단
계 이론을 가지고 동신교회 영적 성숙을 진단해 본 결과는 60% 정도가 신화적인 신앙은 넘
어서서 5 단계인 개인적 회고의 신앙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적 임재 앞으
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6 단계의 접속적 신앙과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하여 7 단계 우주화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질적이고 영적인 훈련과 삶과 믿음이 합일이 되도록 이끌
어야 한다.   
 
라. 심리적 측면에서의 방해요인 
 
나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는데 왜 교인들은 
변화되어 성숙하지 못할까? 이는 실로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 밭이 문제인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성도들의 성장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요인은 바로 상처였다. 어릴 때 버림받은 경험
이 있다거나 목회자나 성도간에 인격적으로 금전적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을 듣기는 들어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돌짝밭과 같다. 더 나아가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불신자들의 마음 문은 굳게 닫힌 길가와 같다. 그리고 세상에 대
한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져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뿌리를 조금 내리지만 
세상의 기운과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는 가시떨기 밭과 같음을 알게 되었다(막 4:14-20). 나의 
목회는 어떻게 하면 좋은 꼴의 말씀을 먹이느냐에 집중해 왔다. 지금 그 말씀의 꼴을 먹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상처와 환경 가운데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먼저 치유하는 목회를 하지 못하였다. 이는 참으로 긍휼이 없는 질책의 메시지였음을 부끄럽
게 고백한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불타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목회의 대상인 인
간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의 말씀의 밭인 성도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서 어떻게 공감 있는 
설교를 할 수 있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먼저 치유해야 한다. 그들의 딱딱
하고 가시로 엉켜진 마음의 쓴 뿌리들을 먼저 거두어내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부
드럽고 좋은 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영적 
성숙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세속적인 인간의 마음 밭에 어떻
게 작용하느냐에 있다. 예수님은 얼마나 인간을 잘 이해하고, 유대인들과 그들의 전통인 구약
을 이해하고, 또한 인간의 연약한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는지를 발
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비유로 말씀하였다. 그래서 그의 말씀은 쉬웠다. 예수
님은 주로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로 말씀하였다. 그래서 그의 스토리는 재미가 있었
다. 그의 신적인 기적은 바로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이적이 그
것이요,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를 남긴 것도 바로 그




함께 동행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떡을 떼면서 그들의 눈을 밝혀 자신을 알린 것도 
그것이다. 주님은 바로 그들의 마음과 함께하며 그들의 삶과 깊이 연루되어 있는 모습을 보
여주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좋고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
의 마음을 받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
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4-15). 
 
여기서 체휼하다 라는 말은 헬라어 ‘자비(έ λ ε ο ς )’에서 파생된 언어로 “ 같은 감정
을 가지다” , “ 함께 고난을 당하다” , “ 동정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바로 이 부분에서 
에릭슨의 8 단계 이론은 인간과 심리적 성숙을 이해하는데 적절한 조사가 되었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가 은혜를 받으려 하는 것은 그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분임을 공감하기 
때문이다. 인간 이해가 먼저 되지 않고 영적 성숙이란 불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반성해 볼 때 
바로 나의 인간이해에 대한 무지가 우리 교인들의 상처에 대한 방치와 그들의 이민 현장에 
대한 공감의 부족으로 이어져 성도들의 성숙을 방해한 큰 요인이 되었다. 자신의 정체감은 
어느 정도 발견하고 있으나 인간관계 속에서 고립의 단계를 벗어나 6 단계인 친 감으로 나
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생산적인 일에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이 나오지 않으며 
마음에 평강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8 단계의 성숙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나이와도 
상관관계가 많으나 감정에 대한 처리가 가장 큰 강권이다. 감정의 성숙을 5 단계로 나눌 때 
동신교회의 심리적인 성숙의 정도는 1 단계가 3.2%, 2 단계가 4.8%, 3 단계가 22.7%, 4 단계가 
39.9%, 마지막 자아통합이 이루어지는 성숙한 성도는 29.4%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민 1세들에게 있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역시 언어이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 한국에서 그렇게 능력 있게 활동하는 모든 지식과 기술이 이
민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성도들의 활동 범위는 한국 커뮤니티 
안으로 축소되고, 그것도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다 보면 교회 안으로 축소되고, 한 교회 
안에서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생기면 또 다른 교회로 쉽게 옮기면서 그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어 간다. 이렇게 이민 성도들의 사회성이 결여된 데는 다분히 목회자의 책임이 크다. 
그것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문제이다. 목표가 뚜렷하면 언어의 한계는 얼마
든지 극복이 가능하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나의 목회가 칭의론에 중점을 두고 성화론에 
소홀했다는 평가를 내리게 된다. 이렇게 된 데는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신학
의 한계였다. 이는 교회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으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소명의 공동체
라는 것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
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엡 2:20). 사도의 특징은 세상을 향하여 열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사도성을 계승한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복음 전파의 명령을 받았으며 세상으
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세상의 빛과 소금들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나아가는 성화를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그것
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는 사도성과 접히 연관되
어 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모두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 사도성이 아니다. 이민자
들이 생소한 서구 사회라는 세상이 두려워서 교회와 하나님 품으로 숨는 생활이 아니라, 이
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다.  
 
2. 동신교회 신앙성숙의 공헌요인 
 
양적 성장이 꼭 질적 성장을 대변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9 년간 동신교회가 양적으
로 꾸준히 성장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의 신앙훈련과 성숙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 장점을 발견하고 더욱 보완해 간다면 성숙에 더 큰 유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성경적, 신학적, 영성적, 심리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지금까지 달려온 나의 목회를 





가. 성경적 측면에서의 공헌요인 
 
지난 9 년간 동신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30
명이다.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이는 모두 19명이며, 학습을 받은 이는 4명, 입교한 사람은 10
명이다. 모두 63명의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게 되었
다. 이 숫자는 전체 교인의 약 1/4 에 해당한다. 이는 동신교회가 단순히 수평이동을 통하여 
성장한 교회가 아니라, 불신자들이 들어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임을 보여준다. 나는 동신교회를 개척하면서 교육하는 교회로 자리를 잡기 위하
여 꾸준히 훈련 프로그램을 전개하였다. 훈련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단기
(10주) 기초훈련 과정이다. N.T.M.(New Tent Making)이라는 기초교리반이 있다. 본 교회 등록한 
교인이면 누구나 10주 동안 기독교의 기본교리를 배우게 된다. 지난 9년 동안 NTM을 수료
한 교인은 모두 95 명이다. 본 교회 등록 교인 중 3/4 이 기초 교육을 받고 동신교회 교인이 
되었다. 또 소그룹리더반을 개설하여 텐트리더를 양성하였는데 10 주 과정을 수료한 성도는 
모두 33명이다. 또한 전도요원을 양성하는 전도폭발훈련을 수료한 성도는 모두 49명이다. 연
경원(성경연구반)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느헤미야, 사도행전, 레위기, 히브리서, 창세기, 요한 1
서, 갈라디아서를 연구하였는데 수료한 사람은 모두 42명이다. 또한 은사개발반을 10주 동안 
개설하여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게 하였는데 지금까지 수료한 사람은 16 명이다. 그리고 QT
반을 수료한 사람은 모두 20 명 이다. 한 코스를 수료하면 또 다른 코스를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자기 개발과 성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는 장기 훈련코스인 제자훈련과정이
다. 8개월 과정으로 2001년 9월에 시작된 제자반 1기는 6명 수료, 2기는 7명 수료, 3기는 
10명, 4기는 10명, 5기는 4명이 수료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자반 6기생 9명을 포함
하여 모두 46명이 훈련에 참여했다. 2005년에 시작된 사역반 1기는 제자반을 졸업한 사람들
로 구성되며 7 개월간 진행되는데 현재 9 명의 훈련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이 훈련은 교리
와 실천을 동시에 강조하여 명실공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
기며 소그룹의 텐트리더로 봉사하기 위한 고급 훈련과정이다. 셋째는 가정사역과 단기선교훈
련을 통한 공동체 성숙훈련이다. 가정사역으로는 내적치유학교를 운영하여 현재 16명이 수료
하였으며, 어머니학교는 18 명, 아버지학교도 18 명이 각각 수료하였다. 교회개척과 더불어 시
작된 단기선교훈련은 온두라스에 처음 파송되었는데 99년에는 4명, 2000년에는 4명, 01년에
는 7 명, 02 년에는 6 명, 03 년에는 10 명을 파송하여 5 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고, 쿠바선교는 




먼턴에 있는 원주민(인디언) 선교는 2003년부터 3년째 40여명의 단기선교사들이 파송되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된 중국에서 시작하여 실크로드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는 Back to 
Jerusalem 프로그램은 8 명의 단기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선교의 열정을 더하고 있다. 이상의 3
종류의 사역은 동신교회가 성경적인 이론과 실천을 함께 배워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
으로 평가하고 싶다. 이런 종류의 성경적인 훈련과 섬김이 있었기에 동신교회는 예수 그리스
도의 터 위에 세워져 성숙을 지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    
 
나. 신학적 측면에서의 공헌요인 
 
동신교회는 전통적인 장로교의 개혁 전통을 따라 칭의와 경건의 바탕 위에서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에 균형을 이루며 한 길을 걸어가려고 애써왔다. 나의 신앙은 웨스터민스
터 신앙고백에 기초한 삼위일체적 신앙관 위에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과 성령과 기도의 역사를 굳게 믿는다. 나의 목회가 신학적으로 새롭고 혁신적
이지는 않았지만 전통적인 가치관과 신학적인 흐름을 이해하면서 건전하고 건강해지도록 노
력했다. 나는 성장을 위하여 비복음적인 다른 편법을 사용하여 무리하게 새로운 것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조금 미련하고 우직하게 보여도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고백적 전
통을 고수하며 한국의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경건한 신앙의 유산과 장로교의 기본이 되는 신
학적인 전통을 존중하며 목회해 왔다. 나의 목회에 가장 큰 신학적 주제는 성육신적 목회이
다.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희생하여 신앙생활에 모델이 되는 것이다. 이민목회자는 선교사
이다. 선교사는 선교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끝임 없이 주면서도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거
나 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좋은 선교사는 본국의 문화와 전통을 선교지 사람들에게 강요하
지 않고, 선교사 스스로가 그곳 현지인이 되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문화와 언어와 전통
을 배우기를 즐기며 그들처럼 되는 것이다. 나의 이민교회 개척에 베트남에서의 어려운 선교
지 경험은 큰 도전과 유익이 되었다. 목회는 반복되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 신학은 목회
의 뿌리가 되고 기둥이 됨으로 근본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더욱 훈련된 목회자, 성육신화 된 목회자를 요구한다. 나
의 목회가 기복적이고 성장 일변도의 가시적인 목회가 아니라 신학적인 가치관을 잃어버리지 





다. 영성적 측면에서의 공헌요인 
 
칭의를 나의 목회의 신학적 기초로 두고 성화를 강조하지 못하므로 영성적인 면에 있
어서 많은 성숙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런 중에도 나의 이민목회는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에 
기초한 목회를 해왔다. 나의 주일 강단은 꾸준히 강해설교로 이루어졌다. 한해는 구약, 다음 
해는 신약 중의 한 서신을 택하여 1년간 계속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준비하여, 예배시간
이 성경공부를 나누는 것처럼 말씀 안에 젖어 들게 하는 것이 나의 목표였다. 지금까지 구약
은 창세기, 느헤미야, 예레미야, 다니엘서를 가지고 했으며 신약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
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강해설교를 하였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텐트(구역)모임은 
지금까지 시편과 잠언과 데살로니가서를 가지고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나누고 있다. 특히 텐트모임에서 서로의 모습과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영성과 인격을 닮아가
게 한다. 동신교회가 5 년간 계속 진행해온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에 이르게 하는 영적 훈련 프로그램이다. 8 개월 코스로 매주 2 시간 반씩 가정에서 만나 
말씀과 삶을 나누는 제자훈련은 수강생들의 신앙과 인격을 한 차원 성숙시키는 중요한 역할
을 되었다. 나의 목회는 한 마디로 영성적 목회이다. 나의 목표는 성도들이 공중예배에 참여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소그룹 안으로 끌어내어 삶을 나누게 하고, 
단계에 따라 각종 성경공부와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초대하여 영적으로 성숙시켜는 것이다.  
동신교회는 3-4 년 전부터 가정사역을 첨가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아내가 베트남 선교 
현장에서 돌아와 그 탈출구를 찾으며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우리가 
파송받아 섬긴 베트남은 선교의 열정과 헌신을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하는 그런 정직한 국가
가 아닌 공산주의 사회였다. 우리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먼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상처를 씻기 위해서 접근한 상담공부가 지금에 와서는 이민
교회에 접목이 되어 자연스럽게 가정사역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민의 연수가 깊어 질수록 
성도들은 더 많은 상처와 실패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주저앉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차단하
고 기쁨과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바로 지난날 오직 믿음과 헌
신으로 도전했다가 선교의 쓴 맛을 보고 깊은 우울에 빠져있는 우리 가정을 보는 것 같다. 
여기에는 단순히 심리적인 치료가 아닌 영적인 치료가 필요했다. 헨리 나우웬(Henri Nouwen)
이 말한 ‘상처 입은 치유자(Wounded Healer)’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나 역시 
상처 입은 한 이민자로 고백하면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문이 열리고 서로의 관계가 아름다




                                                     
않았다. 문제는 목회자 자신이 그런 상처를 입었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나의 이런 연약함이 오히려 성도들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목회가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성숙과 치유에 더 큰 유익이 되었
음을 고백한다. 결국 목회자가 고난과 실패를 통해 터득한 훈련된 영성이 참되고 성숙된 성
도를 낳게 한 것이다.  
 
  라. 심리적 측면에서의 공헌요인 
 
초창기에는 선교와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후반전에는 지친 성도들을 자주 본다. 끊임없
이 주기만 하다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못할 때 인간은 어느 날 허무해지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고전 9:27) 또한 잠언 기자도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 16:32). 개척 초기에는 성도들끼리 서로 경쟁과 시기가 심하
여 자신이 혼자 과다하게 일을 도맡아 하다가 마침내는 그 짐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주위의 연약한 성도들에게까지 많은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런 지나친 책임감
은 신앙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병적인 현상이 더 강하기 때문에 결국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
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가정사역과 내적 치유 사역을 통하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적
정한 선에서 역할을 분담하게 될 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선교와 봉사활동이 짐이 
아니라 즐거운 것임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 상담과 가정사역이 배우자를 이해하고 가정
을 화목하게 하자 자연히 교회도 평안해지고 인간관계도 아름다워졌다. 또한 제자훈련이 단
지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고백하고 나누게 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인격과 심리를 성숙하게 함으로 부부싸움과 이혼을 줄어들게 하고 서로의 신뢰가 
쌓이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심리적인 성숙은 인간관계의 성숙으로 이어지게 하고 더 나아가
서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지게 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의 깊이는 결국 성숙한 사람의 모델과 돌봄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에 헨리 나우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에 대한 관심은 그의 어머니와 할머
니에 의하여 배우게 되었다.192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과 격려는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푼 가장 




큰 축복이다. 깊은 수  속에 있는 한 자연인이 그가 받은 상처와 좌절을 극복하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갖고 도전하게 되는 것은 누군가의 사랑과 격려에서 시작된다. 인간 내면의 치
유와 관계의 회복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 인간 예수님의 
공생애의 출발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으
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
며 축복해 주셨다. 이런 요소들을 통하여 나의 목회를 바라볼 때 가정과 상담사역을 통해 성
도들의 마음과 심리를 먼저 치유하려 했던 나의 지난 3-4 년의 가정과 치유목회는 성도들의 
심리적인 마음의 치유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내리게 한다.  
나의 설교는 복음적이지만 사회적인 요소가 약하다. 그러나 설교자에게는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지만 동시에 예언자적인 사명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이민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만 외로운 타국생활에서 한국인들의 만남의 광장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의 성
격을 강하게 지닌다. 특별히 캐나다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토론토의 한
인교회들뿐 아니라 중국교회와 복음적인 캐나다 교단과 함께 손을 잡고 캐나다 정부의 합법
화 절차를 막기 위한 서명운동과 전화 및 엽서 보내기, 그리고 오타와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대대적인 시위를 통하여 강력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4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 
캐나다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선교하기 위하여 매년 여름에 청년들로 구성된 단기 선교팀이 
위니펙에 있는 원주민 보호구역과 에드먼턴에 있는 도시선교센터에서 선교와 계몽활동을 펼
치고 있다. 이들은 백인들에 대한 저항감으로 서구인들의 복음을 거부하고 따라서 사회에서
도 적응이 안되어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해서 버려진 인생처럼 살고 있다. 처음에 이들은 외
부인들에게 배타적이지만 자신들과 같은 피부와 감정을 가진 한인들의 헌신과 사랑에 점점 
마음을 개방하여 환영하고 복음을 받아드리는 것을 보게 될 때 큰 보람을 느낀다. 행위가 없
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캐나다 사회와 이민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이다. 
이민 2 세들은 점점 폭이 넓어져 중국인과 백인들과 결혼하는 숫자가 자꾸 늘어가는데, 우리 
1 세들은 한인이라는 울타리를 굳게 치고 이민족을 사랑과 긍휼을 가진 신앙인의 눈으로 바
라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넓혀 이민 2, 3 세들과 함께 좀더 캐나다 
현실에 토착화하며 이민교회의 밝은 미래상을 포용적으로 개발하여 이민 1, 2 세들이 함께 어





3. 실패한 성숙 프로그램 
 
본 교회에는 성경적인 성숙을 가져다 주는 프로그램인 기초교리반(NTM)과 신학적인 성
숙을 가져다 주는 성경연구반이 있다. 성인 130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응답한 성도 중에 
NTM 반을 졸업한 사람은 39 명에 이르 으나 성경연구반을 졸업한 사람은 9 명에 불과했다. 
이는 성경적인 기초교리훈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성경을 깊이 있게 신학적인 사고를 가지
고 조명해보는 사람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성적인 성숙을 가져다 주는 프
로그램이 매우 다양하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한 과정을 마치고 다
음과정으로 무엇을 해야 성숙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지를 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심리적인 
성숙을 위하여 개설된 내적치유반과 상담학교는 아직도 인식의 부족으로 설문조사 결과 각각 
13 명과 8 명이 이수한 데 그치고 있다. 이는 자신의 문제를 알면서도 그것을 밖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고 안으로 감싸고만 있는 폐쇄적인 이민자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이들의 고민과 
문제를 밖으로 끄집어내느냐는 큰 숙제를 발견한다. 2회에 걸쳐서 각각 시행된 아버지학교와 
어머니학교는 교회 안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족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며 
자신의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자기를 재발견하고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을 나누는 가운데 많
은 치료와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같은 교인이고 서로를 잘 아는 상태에서 깊은 
나눔과 교제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 성숙의 면에서 동신교회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었다. 교회 내에 사회적 성숙을 시켜줄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생활 외에 정기적으로 다른 활동을 하느냐는 질문에, 지역사회와 전혀 관련을 맺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130 명 중 59 명이나 되어 전 교인의 45%에 해당되었다. 가끔 시설에 나가 봉
사하는 사람은 18 명, 즉 14%에 불과하였다. 교회봉사를 통하여 사회적인 성숙에 도움이 되
었다는 사람은 27 명, 즉 21%를 차지했으며 오히려 교회봉사가 사회적인 성숙에 방해가 되었
다는 사람도 9 명, 7%를 차지하였다. 여기다가 사회적인 성숙을 위하여 만들어진 텐트모임에
서 상처와 시험을 받았다는 사람 8 명, 6.2%를 합치면 전 교인의 13% 가량이 인간관계와 사
회적 성숙에 상당한 방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별히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 이
민자들이 캐나다 현지 사회로의 진출이 극히 약한 모습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인 
외에는 사귀지 않는다가 17 명, 즉 13%였고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대화한다가 10 명, 즉 
7.7%였고 캐나다인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16 명, 즉 12.3%였고 대부분의 사람들
은 그냥 서로 허물없이 지내는 정도가 78 명, 즉 60%에 해당하였다. 이 통계는 동신교회 교




직도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이다. 좋은 의미로는 우리 민족끼리만 사귀는 민족애를 나타내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캐나다 사회 속으로 깊이 침투해 들어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여기서 
나는 동신교회 성도들의 가장 취약한 사회적 성숙을 위해서 교회 내 봉사는 물론이요 지역사
회 봉사 프로그램이 시급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교회 내에 노인복지센터나 크리스천 
학교설립 같은 시설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참여와 다양한 계층의 캐나다인과의 접촉이 필요하
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또 성숙의 측면에 있어서도 부분
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영적이고 심리적인 성숙에 대
한 통합적인 가르침을 통해 신앙생활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4. 성공한 성숙 프로그램 
 
설문조사 결과 동신교회 성도들의 성숙에 가장 크게 기여한 프로그램으로 공중예배를 
들었다. 130명 중 75.4%에 해당하는 98명이 주일예배를 통하여 신앙 성숙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으며, 27.7%에 해당하는 36명이 금요찬양예배를 통하여서, 33%에 해당하는 42명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신앙성숙을 체험했다고 고백하였다.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배 
그 자체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성숙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 
영감 있는 예배를 통한 성숙이 없으면 신앙생활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밖에 없다. 일단 예
배가 살아있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감화를 받으면 성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 다음으로 성숙에 도움이 된 프로그램으로 제자 훈련을 들었
다. 매주 2-3 시간씩 8 개월 동안 진행되는 제자 훈련은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 성숙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소그룹으로 모여 성경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인격과 삶을 재조명해보는 작업이 제자훈련이다. 지금까지 5 회에 걸쳐서 36
명이 훈련을 받았다. 그 중 30명이 제자훈련을 통하여 신앙과 인격의 성숙에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신앙성숙에 도움을 준 것으로 텐트모임과 교회봉사를 들었
는데 각각 27 명이 응답하여 전체의 21%에 해당한다. 신앙 성숙은 꼭 목사가 가르치고 성도
가 배우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에서 리더의 인도로 성경의 문제들을 서로 나
누는 가운데 서로의 인격과 신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찬양대와 주일학
교 교사 및 각종 섬김의 활동이 학생들이나 같이 섬기는 동역자의 모습을 통하여 성숙이 이
루어 지고 있었다. 이는 얼마나 큰 역설의 진리인지 모른다. 그 반면에 텐트모임과 교회봉사




                                                     
구원에 대한 질문에서는, 1)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칭의)에 응답한 사람은 130명 중 
40명, 즉 31%가 동의했다. 2)행위가 따라주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성화)에 응답한 사
람은 9명에 불과했다. 역시 동신교회는 장로교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서 성화에 약한 모
습을 보여 주었다. 3)믿음(칭의)과 행위(칭의)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으로 분리시킬 수 없고 함
께 간다(통전적 해석)에 응답한 사람이 75명, 즉 57.7%가 동의했다. 많은 사람들이 성숙에 대
한 통전적인 이해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영성적인 성숙을 점검
하기 위하여 성경읽기 대하여 물었다. 1)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이 45명, 35%로 가장 많았
다. 2)일주일에 한번은 읽는다는 35 명, 즉 27%에 해당했다. 3)가끔 필요할 때 본다는 성도는 
43 명, 33%에 해당했고 4)전혀 읽지 않는다는 사람은 7 명, 즉 5.4%에 불과했다. 기도생활에 
대한 설문조사 에서는 1)매일 한 시간 이상 기도하는 분은 17 명, 즉 13%에 해당했고, 2)매일 
1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은 75명, 즉 57.7%에 달했으며, 3)가끔 기도생활을 한다는 사람들도 
33명, 즉 25.4%에 이르 다. 4)급할 때만 기도한다는 분이 3명, 5)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
람이 2명에 그쳤다. 그리고 당신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앙과 생활의 척도로 삼
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한 사람이 108 명, 즉 83%가 응답했고, 당신은 예
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한 사람이 
107 명, 즉 82%가 응답했다. 이상의 영성적인 질문들에 성숙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약 80% 
이상인 점을 미루어보아서 영성훈련의 효과와 그 가능성을 보게 된다.  
 
5.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통전적인 분석 
 
캐나다 동신교회 출석한 연수를 보면 5 년 이상 된 사람이 19 명, 즉 14.6%에 해당하고, 
3년-5년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38명, 즉 29.2%이며 1년-3년 사이에 온 사람들이 44명으
로 제일 많은데 이는 전교인의 34%에 해당하며, 6개월 이내에 들어온 사람도 24명으로 전체
의 19%에 해당한다.193 동신교회 성도들이 이민 온 연수를 조사해보아도 이민 온지 5 년 미만
인 사람들이 전 성도의 68%에 해당한다. 이민 온지 20 년 이상 되시는 분은 불과 5 명, 즉 
3.8%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들 중에 79명인 61%가 모태에서나 유년시절에 복음을 접한 사람
들이다. 이민 와서 한 곳에 정착하는 데 적어도 3-5 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동신교회 성
도들은 이제 정착하기 시작하는 사람들과 정착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87.6%)인 
193 2005년 2월 6일에 캐나다동신교회 장년 교인 130명을 대상으로 21개의 문항을 만들어 설문을 조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동신교회 성도들의 신학적인 성숙을 분석한 결과 웨슬리의 구원의 
5 단계 중 1 단계인 칭의에 머물러 있는 성도는 4.2%로 나타났고, 2 단계인 초기의 성화를 맛
본 성도는 7.9% 이고, 3단계인 점진적인 성화가 이루어지는 성도는 27.4%이고, 4단계인 온전
한 성화를 경험하는 성도는 30.5%에 달했고, 5단계인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믿고 의지하는 사
람은 30%로 나타났다. 나의 목회에서 우려했던 동신 성도들이 칭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논문을 쓰면서 성도들에게 강조한 성화의 과정을 최근에 성도들이 상당히 이해하고 힘쓰고 
있는 모습을 뚜렷이 발견할 수 있었다. 오히려 아이스노글의 소그룹 이론을 도입하여 조사한 
성경적인 성숙의 부문에서는 1단계 첫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3.8%였으며, 2단계 공동체 안으
로 들어와 훈련 받는 단계까지 경험한 사람은 6.6%였고, 3단계인 사역자로 일하는 단계에 이
른 성도는 31.9%에 해당했고, 4 단계인 내적 갈등을 극복하는 성도는 40.1%에 이르 고, 5 단
계인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단계까지 성숙한 성도는 17.6%에 해당했다. 전교인의 1/2 정도
는 고난을 극복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 신앙과 행위에 조화를 이루며 살려고 노
력하는 사람으로 판단되었다. 파울러의 이론으로 영적성숙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 단계 
영적으로 극히 미성숙한 성도는 4.5%에 해당하고, 2단계인 미성숙한 사람은 9.4%에 해당하고, 
보통이라고 표시한 성도는 41.1%에 이르 고, 영적으로 상당히 성숙하다고 표시한 성도는 
31.7%에 이르고, 부분적으로나마 1단계부터 5단계의 영적 성숙을 모두 경험한 성도는 13.3%
에 달하였다. 에릭슨의 이론으로 심리성숙도를 조사한 결과 극히 미숙한 성도는 4.9%였고, 
조금 미숙한 성도는 8.7%였으며, 보통인 사람은 34.8%, 건강한 심리를 유지하고 있는 성도는 
33.6%에 해당하여 많은 가능성을 비취었고, 매우 건강한 사람도 18%에 이르 다. 질문 자체
가 완벽하지 못하여 정확한 분석 결과는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동신교회 성도들은 네 가
지 측면 중에서 신학적인 면이 비교적 성숙하고, 그 다음은 성경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과 영
적인 면의 순으로 비슷하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분야로 나누어서 조사한 성숙도를 분야별로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
실은 네 분야를 합한 통전적이고 종합적인 면에서 교회와 성도를 진단하는 것이 더욱 실제적
인 분석이 될 것이다. 2 차 샘플 60 명의 조사에서 나는 극히 미성숙하다고 1 단계에 마크를 
한 성도는 전체의 4.3%에 한정되어있고 2 단계라고 답한 자들이 8.2%이며, 3 단계는 33.7%, 4
단계는 34%, 그리고 나름대로 성숙하다고 표현한 자들이 19.8%에 달한다. 이 통계는 비록 숫
자적이기는 하지만 동신교회 영성 훈련에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 교인의 
1/2 이 상당히 성숙한 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성도의 과반수가 완




가 많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교인의 68% 정도가 종합적인 성숙도에 있어서 3-4 단
계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숙에 대한 목회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는 무척 고무적인 현상이기도 하면서 어쩌면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낫게 평가하는 병적인 
현상과 겸손이 부족한 현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 2 절 캐나다 동신교회가 소재한 지역 분석 
 
이제 캐나다 동신교회의 내부 분석에 이어 캐나다 동신교회를 주변한 토론토와 그 인
근 도시의 지역적인 분석과 캐나다 현지교회의 분석을 통하여 한인교회의 선교의 방향을 모
색해 보려 한다. 
 
1. 캐나다 현지교회의 현황 
2001 년 캐나다 인구조사 통계국에서 발표한 토론토를 중심 한 온타리오주 일대의 기독
교 분포도를 보면 가톨릭 인구가 3,911,760 명으로 전체의 34.7%의 신도수를 나타내며, 개신
교는 3,935745명으로 34.9%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Christian Orthodox가 264,055명으로 
2.3%를 차지하며, 위의 3 개의 교파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기독교 교파의 인구는 301,935
명으로 2.7%에 해당한다. 회교도 인구는 352,530명으로 전체의 3.1%에 해당하며 유대교 인구
는 190,795 명으로 1.7%에 해당한다. 그리고 불교 인구는 128,320 명으로 전체의 1.1%에 해당
하며 힌두교가 217,555명으로 1.9%에 해당하고 있다. 시크교도는 104,785명으로 전체의 0.9%




1,841,290명으로 전체의 16.3%에 해당하고 있다.194 한편 여기서 개신교 중에서는 감리교와 장
로교가 합친 연합교회(United Church)가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여기에 가담하지 않은 보수적
인 스코틀랜드 출신의 장로교인들이 존 낙스(Jonh Knox)의 신앙과 전통을 이어받아 만든 캐나
다장로교가 있다. 그런데 연합교회는 진보적인 그룹으로 급선회하여 동성결혼이나 게이(Gay) 
안수나 포스트모더니즘에 너무 깊이 연루되어 있고, 캐나다성공회와 캐나다장로회는 그 폐쇄
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종교마케팅 전문가 
키츠 메커라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0 년 동안 캐나다에서 가장 큰 감소율을 보
인 교단은 캐나다 성공회로 1961년 136만 명에서 2001년 64만 2천 명으로 무려 53%나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캐나다성공회는 매년 1 만 3 천 명의 성도를 잃고 있으며 이
는 21 세기 중반이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2 위는 캐나다연
합교단으로 61년 104만 명의 성도가 2001년 63만 8천 명으로 39% 감소했고, 3위는 캐나다
장로교회로 같은 기간 35% 감소했고, 침례교회는 7%, 루터교는 4%씩 교인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95 결국 개신교가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요구에 가장 늦게 반응하는 집단으로 평
가되어 젊은이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데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런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도 개신교 독립교단에 해당하는 People’s Church 나 Prayer 
Place Church 는 성도수가 수천 명에 이르는 대형교회로 발전하고 있고, 가톨릭 교인도 꾸준
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장로
교와 연합교회와 성공회 같은 한때 개혁을 주도하던 개신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있고, 오순절 
계통과 복음주의적인 독립교단 그리고 가톨릭은 어떻게 점점 성장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 
해답은 먼저 교회의 건강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새들벡교회의 릭 워렌 목사의 말, “ 21 세
기 교회의 핵심이슈는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건강이다.” 라는 말과 함께 자연적 교회성장론
인 NCD(Natural Church Development) 이론을 만든 크리스티안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z)의 
“ 생명체적 잠재력” 이라는 말에 공감하는 바이다. 우리가 교회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
니라 교회가 건강한 요소를 갖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곽선희목
사는 이를 더 단순화하여 교회건강을 예배와 지도력에서 찾았다.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설교인데 그것은 설교자의 경건성과 복음성과 시대성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캐나다 
교회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위의 세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면 교회 성숙의 원리를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교
                                                     
194 www.statcan.ca 홈페이지에서 2001년 조사한 통계 수치를 인용하였다. 




                                                     
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고, 둘째는 어떤 건강한 소그룹에 소속하여 인격과 신앙에 도움을 
받으면 성숙에 큰 도움을 입어야 한다. 셋째는 교회가 교리와 전통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고 
시대와 젊은이들을 흡수 할 수 있는 융통성과 포용력으로 끝임 없이 새로워져야 한다.  
 
2. 한국 이민자들의 실태 
 
캐나다 한인 이민의 시작은 약 40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캐나다에 최초의 이민자
로 기록되어 입국한 사람은 1962 년에 입국한 전충림 이다.196 그는 이민관계의 일에 종사하였
는데 그에 의해서 1963 년에 캐나다와 한국은 국교가 수립되고 정식으로 이민법에 조인하였
다. 그래서 1966년부터 1972년까지 캐나다 이민성은 4,000여명의 한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
였다. 1969년 말부터는 서독으로 취업 차 들어간 한인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한국으로 돌아가
지 않고 캐나다에 입국 영주하게 되었는데 약 1,000 명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이 기간에 남
미로 이민을 갔던 한인들이 캐나다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1969 년부터 1974 년 사이에 입국한 
한인들은 약 5,000 명에 달한다. 그 이후 캐나다 정부가 투자 이민의 문호를 개방하면서 1977
년부터 1987년까지 약 10년간 투자이민자의 수가 꾸준히 늘어가면서 1988년에는 2,664명의 
이민자중 1,353 명이 투자이민자였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한인인자들의 80% 이상이 투자이민
자들이다.197 1992 년에는 한인 수가 85,000 명에 달했고 1998 년에는 100,000 명에 달했으며 
2004년에는 16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게 되고 있다. 그 중에서 토론토를 중신한 그 인근 
지역에 약 100,000명으로 가장 많고 벵쿠버에 60,000명 가량이며, 몬트리올에 약 3,000명 정
도이다.  
이민의 새로운 양상은 1985 년과 1995 년을 계기로 달라지고 있다. 초창기 이민자들은 
맨주먹으로 이민 와서 생활의 터전을 닦는데 20-30년이 걸렸는데 80년대 이후에 이민 온 사
람들은 처음부터 여유 있는 생활로 시작하여 이전의 이민자들과 의식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
다. 90 년데 중반에 들어온 이민자들은 한국의 선진화된 문화와 물질을 가지고 들어와 더욱 
생기 있게 그들의 꿈을 펼치고 있다. 여기서 살아가는 한인 이민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정체성’의 문제이다. 여기에는 3 가지 형태의 이민자들로 대변될 수 있다. 첫째는 고립주의의 
형태로 새 땅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자기 고유의 문화만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고유한 문화를 완전히 버리고 새 땅의 문화 속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리는 경우이다. 셋째는 
196 김인철, 캐나다 한인 이민교회사 연구, Fuller 신학교 D. Min 논문, (1992), 144.  




                                                     
좋은 자기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고수하면서 새 땅의 좋은 문화도 끊임없이 받아들여 하나
님이 원하는 창조적인 문화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는 고통
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주님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완전한 하나님 이시면서 완전한 인간
이셨다. 우리의 이민의 삶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 완전한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캐나다
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철학과 비전이 없으면 조그만 어려움에도 쉽게 둥지를 떠나거나 또
는 자기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를 보게 된다.   
 
3. 지리학적, 인구학적인 요인 
     
토론토(Toronto)는 북미 동쪽에 위치한 캐나다 경제의 활력소가 되는 중심도시이다. 정
치적인 행정도시인 오타와(Ottawa)가 있지만 인구는 토론토의 1/5 에 불과하다.198 토론토는 미
국의 어느 도시와도 다르게 150 여 인종이 모여 인종 모자이크를 이루는 있는 독특한 혼합도
시이다. 흑백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 중심의 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
아시아, 동북아시아 등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고유한 전통 의상과 언어와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세계 유일한 혼합형 자유 도시이다. 특히 9.11 사태 이후로 
이슬람계의 사람들이 미국 유학의 길이 막히자 1,500명의 중동유학생들이 토론토대학으로 몰
려들었다. 2001년 인구조사에 따른 통계에 의하면 광역 토론토의 인구는 4,797,2000명으로 집
계된다.199 그 중에서 비유럽계 소수민족이 36.5%를 차지하는데 인도를 중심 한 남아시아계가 
488,000 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토론토 인구의 10.2%를 차지한다. 다음은 중국인으로 420,700
명으로 8.8%를 차지하며 한국은 41.100 명으로 0.86%를 차지하며 10 위에 해당하고 있다. 이
런 추세로 나가면 2017 년이 되면 토론토는 비유럽계 인구가 50.6%에 다달아 과반수가 넘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한국인의 이민 성장률은 4 위에 달하여 82,900 명으로 2
배 정도로 많아질 것을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2005년 현재 토론토에 사는 한인 교민
은 이민자 70,000 명과 유학생과 그 가족들 30,000 명 모두를 합하여 100,000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동신교회가 위치한 미시사가 지역도 8,000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2중 언어를 공적으로 인정한다. 모든 공관에 영어와 불어가 동시에 표기
된다. 또한 모든 이민자들의 고유한 전통과 언어를 존중하며, 소수민족 교사들에게도 지원금
198 2001 Census에 의하면 오타와 인구는 822,000명으로 집계되며 그 중 비유럽 계통의 인구는 138,900명
으로 전체의 16.9%로, 규모면에서는 토론토의 1/5에 불과하다. 
199 “Toronto Star” 2005년 3월 23일자 신문, B4, From the 2001 Census (Statistic Canada) for Toronto CMA, 




                                                     
을 주어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립학교에서는 이슬람의 라마단 금
식기간이 마치면 학교 강단에서 친구들을 초청하여 종교집회를 허용할 정도로 포용성이 크고 
소수민족에 대한 배려가 대단히 관대하다. 특히 인권이 가장 존중되는 사회이므로 인명을 중
요시 여긴다. 이는 캐나다 인구가 미국 인구의 1/10 에 해당하는 3 천만 명에 불과한 것을 보
면 알 수 있다.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지형적으로 보수성을 띠고 있다. 미국보다 땅은 더 넓
지만 토론토와 벵쿠버를 비롯한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는 겨울의 평균 기온이 영하 10 도를 
가리킨다. 토론토만해도 겨울이 6 개월이며 일주일에 2-3 번씩 오는 눈이 캐나다 경기를 많이 
위축시키는 것이 사실이다. 건국의 배경도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자유의 정신이 
강하나 캐나다는 영국의 지배를 받으며 그 정통성을 따르겠다는 왕당파들에 의하여 건설되었
다. 동시에 퀘벡을 중심으로 한 불어 문화권과의 공존과 인디언 원주민을 위한 보호구역에 
대한 배려는 자유보다는 평화를 사랑하는 캐나다인의 면모를 볼 수 있게 한다. 이것이 소수
민족에 대한 정책으로 그대로 이어져 토론토는 인종과 언어와 종교의 모자이크 형태를 띠게 
되었다. 
 
4. 한인 이민교회의 분석 
 
캐나다의 최초의 한인교회는 1967년 4월 23일에 창립한 캐나다 연합교단 소속의 토론
토한인연합교회이다.200 성누가연합교회당에서 60 여명의 한인들이 모여서 태동하게 되었다. 
동년 9월에 캐나다장로교단 소속의 토론토 한인장로교회가 문을 열게 되었다. 1968년에는 한
인천주교회가 서게 되었다. 1974 년부터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평균 매년 5 개씩의 한인교회
가 토론토에 설립되었다. 그래서 1992년에는 35,000명의 한인 인구 중 토론토에 110개의 한
인교회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는 인구 300 명당 1 개의 교회가 서게 된 것이다. 교단별로 보면 
캐나다 장로교단 소속의 교회는 21 개, 연합교단은 14 개, 미주한인장로회(통합) 소속 교회는 
24개, 미주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 교회는 21개, 미주한인성결교회(Holiness) 12개, 미주한인
감리교회 (Methodist) 9개, 침례교 10개, Assembly of God 8개, 구세군교회는 2개, 루터교회는 2
개, Christian Church는 1개, 성공회 1개, 제칠일 안식교회는 2개, 독립교회 53개, 기타 20개로 
집게 되고 있다.201 이후 토론토 인구가 급증하면서 1997년에는 50,000명의 한인 인구에 한인
교회가 150 개로 늘어 났으며, 또 8 년이 지난 2005 년에는 100,000 명의 한인인구에 300 개의 
200 토론토한인연합교회 편찬위원회, 토론토한인연합교회 30년사, (토론토: 신명기획, 1997), 41. 




한인교회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상의 한인 이민교회의 형성을 몇 개의 단계로 분석해보려 한다. 첫째는 1960 년대의 
한인이민교회는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교파별로 한 두 개의 교회들이 대부분 형성되
게 되었다. 이 당시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대부분의 한인들이 이 땅에 맨 손으로 들어
와 힘들게 캐나다 사회에 적응해 나가면서 교회가 신앙공동체라기 보다는 Community Centre
의 역할이 더욱 강하였다. 둘째는 1970 년대의 한인교회는 정착기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 연
방정부에서 인력보충을 위해서 아시아인들을 환영하자 한인들의 이민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
다. 한국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 중에는 상당히 신앙생활을 깊이 하는 분들이 많으므로 자연
히 이민교회들이 힘을 받으며 신앙공동체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는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한국적인 요소와 서구적인 요소의 많은 차이가 교회 안에 큰 갈등으로 자리잡아 교회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는 1980년대의 이민교회를 성장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80 년대 들어오면서 연반정부는 가족이민의 문호를 좁히고 투자이민의 문호를 활짝 
열개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맨손이민이 아니라 상당한 자본을 가지고 들어온 이민자들은 
교육의 기반을 가지고 이 땅에 정착하면서 교회를 성숙시키는데 상당한 공헌을 하게 된다. 
이때부터 이민교회는 단순한 주일예배의 차원을 넘어서서 주중 성경공부가 생겨나며 이민자
들의 삶을 조명하는 성숙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넷째는 1990 년대 이후에는 교회
가 다양한 이민자들로 성장을 위한 연단의 과정을 겪었다. 이민자들과 유학생의 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이미 정착한 초기 이민자들과의 심한 갈등으로 교회 분열이 극에 달한 시기이다. 
다섯째는 2000 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민교회는 스스로 그런 갈등을 극복하고 안정기를 맞이하
게 된다. 분열과 갈등을 거듭하여 세워진 개척교회들이 건전한 성장과 성숙을 못하고 더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긴 채 사라져간 것을 지켜본 이민교회 교인들은 갈등의 결과로 새로운 개척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을 스스로 체험하게 되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반성하며 기존 교회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터득하며 교회가 안정을 되찾게 되
었다. 건강한 중형교회들이 탄생하며 예배와 선교와 봉사와 교육에 균형을 이루는 교회다운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교단별로 노회와 총회가 힘을 더하여 교역자에 대한 관리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의 
능력이 한층 성숙하게 되었다. 그래서 2000 년 3 월 미주한인장로회(통합) 봄노회에서 토론토
를 중심으로 한 동쪽에 속한 16개의 교회가 캐나다동노회라는 이름으로 따로 모이게 되었다. 
2005 년 3 월에 모인 제 46 회 캐나다동노회에서는 23 개 교회로 성장하였고 전체 교인 수는 




                                                     
가장 큰 노회로 성장하게 되었다.202 2004년 통계에 의하면 감리교의 경우는 토론토를 중심으
로 20개가 있으나 대부분 중소 교회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감리교는 현재 기독교대한감리교 
미주연회 캐나다지방회로 명명하여 한국교회에 소속된 형태로 남아있다. 성결교단에 속한 교
회는 15 개로 늘어났으며, 미션 얼라이언스에 속한 교회는 4 개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측)에 속한 캐나다노회 소속교회는 4 개가 있다. 보다 큰 교단으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합
동) 캐나다노회 소속교회는 24 개 교회로 성장을 했으며, 캐나다장로교 한카동부노회 소속교
회는 24 개 교회로 캐나다장로교단의 후원과 협력으로 성장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지금 캐나
다의 최고의 개신교단이며 한인이민교회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캐나다연합교단 소속 한인교회
는 10 개의 교회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는 현지 캐나다연합교단의 신학적인 입장인 게이의 
목사안수 허용, 동성결혼 지지 등이 한인들의 이미지에 진보적인 성향으로 비취어졌기 때문
이다. 순복음교단 소속의 교회는 12 개로 집게 되며 독립교단으로 등록된 교회가 약 20 개로 
드러나 있는데 사실은 더 많은 숫자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메노나이트 교단의 교회가 2 개, 
갈보리채플 교회가 1개, 구세군교회가 1개, 루터교회가 1개, 침례교회가 6개, 성공회 1개로 
집계된다.203 그 가운데 2,000명 이상이 출석하는 초대형교회가 2개, 500명 이상의 성도를 가
진 대형교회가 8개, 100명 이상의 성도가 모이는 중형교회가 60여 개 이며, 나머지 80여 교
회가 50 명 내외의 성도인 10-20 여 가정이 모여 집회를 가지고 있으며, 더 적은 수의 교인으
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도 상당히 있는 실정이다.   
 
5.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대처 
 
캐나다의 기독교가 급속히 감퇴하는 주된 원인으로 세속화와 종교다원주의를 들 수 있
다. 60년대만해도 신축 교회당이 들어서고 신앙생활에 열심이든 캐나다인들이 70년대의 세속
화의 바람을 타고 탈 교회의 현상을 빚으며 이제 서구 기독교는 문화로만 남아있는 현실을 
본다. 캐나다의 종교적 성향이 진보적이며 휴머니즘을 존중하는 사회라 개신교회들은 다원주
의에 깊이 물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장로교단에 속한 신학교인 Immanuel College와 Knox 
College는 서구의 다른 신학교와 마찬가지로 다원주의에 입각한 신학교육을 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불가능한 현실 속
202 미주한인장로회(통합) 제29회 총회회의록 2004년 5월 18일 발행. 참고로 미주와 중남미에 퍼져있
는 미주한인장로회의 총 교인수는 56,696명이며 각 교회가 총회에 납부한 총 예산은 USD $53,401,002 
이다. 




                                                                                                                                                               
에서 그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자. 첫째는 영적 메마름을 들 수 있다. 세속화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삶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북미에서 가장 평화로운 토론토가 도심
으로부터 총기와 마약으로 점점 슬럼화 되어가고 있다. 최근 마리하나를 재배하는 농장을 추
적하다가 캐나다 연방경찰 5 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터졌다. 캐나다인 46%가 마리하나를 피
워본 경험이 있다. 무엇보다 음란과 호색이 만연하고 있고 가정에 청소년을 둔 한인부모들은 
자녀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찾으며 요가
나 다른 종교의 영성 분야에 깊은 관심을 표하고 있고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사실 대안
이 없는 형편이다. 여기에 복음의 부흥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그들의 인생을 새
롭게 만들 수 있는 길은 원래의 아버지의 품인 기독교로 회심하는 길이다. 우리 한인들을 이
곳으로 이주시킨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런 복음의 역수출이라는 사명에 있다. Knox College 만
해도 신학생의 40%가 한국 학생이며, 이에 학교 당국은 4 년 전에는 한국인 교수를 채용하기
에 이르 다.204 영성을 회복하고 복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인교회 외에는 다른 대안
이 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서구 신학교가 한국교회의 영성과 복음을 접목하지 
않으면 스스로 존립하기 힘든 위기에 들어 선 것이다. 
둘째는 전통과 권위가 무너진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새로운 대안을 찾는 길이다. 기존
의 가치체계가 흔들리는 반항과 도전의 세대에서 기독교는 무엇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제자도와 소그룹에서 찾고 싶다. 이것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예
수님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능력을 상실하고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가 성경의 권위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소그룹과 제자도를 통하여 회복하는 길이다. 이는 성숙과 성화의 길을 걷는 영
성훈련의 최후의 전략이다. 이것이 우리가 속한 작은 공동체인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질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바울의 복음이 12제자들의 복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
치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바울의 주위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 그 중의 1/3 은 여자들이었으며, 특히 이방인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들의 신
분과 출신과 직업은 너무나 다양했는데 바로 그들이 세상에 속한 직업의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가정교회를 목회하면서 세상에서 참된 제자로 빛과 소금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기독
교의 부흥의 길은 이미 기독교인이 된 성도들에게 달려있다. 바로 우리가 제자도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얼마나 세상을 섬기며 변화시키는 삶을 사느냐에 달려있다.  
월드’에 근거하여 조사한 것임을 밝힌다.    




셋째는 교회가 세상의 변화를 인식하고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신학과 영성을 개발하
고 적용하는 것이다.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담는 문화는 계속 변화되어 왔다는 사실
을 인식해야 한다. 주님께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셨다. 기독교가 이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자기의 문화와 전통만 고집한다면 이 땅의 젊은이들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왕궁에서 생활하지 않고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그 이유를 물어
야 한다. 이는 세상을 알고 세상과 함께 호흡하지 않으면 이 세대의 젊은이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심지어 모세도 왕자의 신분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그는 미디안의 광야생활을 거치면서 진정한 지도력의 기초인 섬김 즉 제자도의 기초
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는 그가 활동할 무대는 왕궁이 아니고 광야였기 때문이다. 사울왕
의 실패와 다윗의 성공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사울의 개인적인 교만
과 질투와 불순종이 그를 넘어지게 했지만 어쩌면 더 큰 원인은 그가 하나님의 뜻과 백성들
의 마음을 잃지 못했던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에 반해 다윗은 어린양을 지키는 목동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서민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며 그들에게 맞는 정책을 시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그 
속에 젖어 사는 현대인들에게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6. 지역사회의 전망 
 
미국과 달리 토론토 인근 지역은 많은 이민자들이 려 들어오며 발전하고 있다는 것
을 감안하면 이민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이민의 연수가 더하여감에 
따라 2 세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이 때에 한인 커뮤니티의 성격을 넘어선 지역사회로의 
진출도 또한 점점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그 미래를 예측해 본
다. 신학적인 분야에서는 복음주의와 진보주의 간에 통합이 점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복음
주의 계열에서는 사회 참여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며 진보적인 계열에서는 신앙적인 위기에 
도전을 받으면서 통합적인 이론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렇다고 각각의 노선을 걷는 신학교들
이 합병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그 동안 극단에 치우쳤던 신학
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차원으로 나갈 전망이다. 누구 하나가 
독점하는 신학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함께 이기는 win-win 정책을 펴게 될 것
이다. 그리고 영성적인 측면에서는 행정적이고 교리적인 면보다는 영성분야와 상담분야가 크




한 연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논리적이고 조직신학에 관련된 가르침보다는 영적이고 생활
과 접한 가르침이 더욱 절실한 때가 되었다. 개인에 대한 성숙에서 공동체의 성숙을 강조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특별히 소그룹에 대한 중요성과 공동체 의식의 고양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될 것이다. 심리적인 면에서는 지역사회가 더욱 분화하며 다양해지고 복
잡해질 전망이므로 그럴수록 인간은 더욱 외로워지고 고독해져 우울증환자가 증가하고 자살
률과 이혼율이 더욱 높아지면서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것에 관심이 커질 것이다. 성장보다는 
성숙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특수분야인 노인이나 장애자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높아지며, 이
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더욱 전문화되고 많아질 전망이다. 사회적인 면에서는 교회는 
지역 주민과 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더 큰 위치로 부상할 것이며, 더 나아가 사회는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의 필요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구해 올 것이므로 교회는 여러 면에서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여 사회 속으로 들어가면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성경적인 측면에서 복음주의자들의 사명은 더욱 크질 것을 전망한다. 지역선교와 해외선교의 
통합과 전문화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며 교회는 선교단체와 연합하여 정보와 인력과 재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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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까지 성숙의 모델교회와 동신교회의 성숙의 정도를 분석해보았다. 이제 우
리는 캐나다 이민목회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성숙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접근해온 네 가지 측면인 성경적, 신학적, 영성적, 심리적 분야의 
성숙에 대한 정의와 토론토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적인 현황을 고려하여 캐나다 이민현장에 
걸맞은 동신교회가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성숙방안을 제시해 보려 한다. 
 
제 1 절 영적 성장 시스템의 도입 방안 
 
동신교회의 영적 성장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성숙으로 보며 어떻게 정의하
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향하는 목회의 시스템은 달라질 것이다. 우선 이 시스템의 원리는 
앞에서 살핀 네 가지 성숙에 대한 정의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성경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 믿음을 더욱 깊이 있게 심어주어야 할 것이며 마침내 신앙과 삶의 조화
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내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
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신학적
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칭의와 성화라는 이중 구조를 동시에 이해하면서 웨슬리가 말한 
점진적인 성화의 단계를 거쳐 온전한 성화를 지나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
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외형적인 영성훈련인 기도훈련, 금
식훈련, 학습훈련이라는 단편적인 수도원적인 훈련의 한계성을 넘어서서 보다 내면적인 것을 
함께 포함하는 전인적이고도 종합적인 영적 성숙에 도움을 주어 성도들의 삶이 세상과 믿음
에 대한 진정한 통합과 일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참된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는 심리적인 성숙을 이루기 이해서는 영혼에 대한 성숙과 더불어 감정과 심리를 
동반하는 인간 내면의 깊숙한 세계에 대한 상처와 치유를 통한 온전한 행위로 한 몸을 이루
는 상호 관계의 성숙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성숙은 결코 분리되지 않으며 




가능해 질 수 있다. 성경적인 성숙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신학적이고 영적이고 심리적인 성숙
이 부족하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만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부족한 공동체로 남게 
될 것이다. 이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금방 싹이 나오는 것 같지만 뿌리가 없으므
로 곧 말라 사라지는 성도가 될 것이다. 반면 신학적인 성숙은 이루어졌지만 성경적이고 영
적이고 심리적인 성숙이 부족하면 건강한 뼈대와 기초를 갖춘 건물이지만 아직 내부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성의 쓸 수 없는 건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는 가시떨기에 심겨
진 씨앗과 같아서 뿌리는 잘 내리고 줄기도 힘차게 자라지만 환경이 따라주지 못하여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또한 영적인 성숙은 이루어졌지만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심리적
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발육을 하지 못하고 매우 기형적이고 신
비한 기념물로만 남아 실재 생활에 어려움을 격는 신비주의자로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
리적인 면에는 성숙한 면모를 보이면서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영적인 면에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는 존경의 대상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과 온전한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선 사업가에 불과할 것이다. 이들의 감성은 따뜻해도 영적인 상태는 마치 굳어버린 
길가와 같아서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사단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아무런 성령의 열
매와 구원의 역사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고루 갖춘 온전한 
성도 즉 좋은 땅이 될 때 심겨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므
로 좋은 땅으로 비유되는 성숙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쪽 방향으로 기울어진 기형적인 
성장을 지양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
게 된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진단하면서 영적인 성장이 너무 커서 방언과 기적에 대
한 관심에 치우쳐 분리와 파당을 만드는 성도들에게 신학적인 성장의 일환으로 지식과 올바
른 예언의 은사를 강조하며(고전 14:1) 동시에 심리적인 성숙인 절제와 질서(고전 14:40), 화평
(고전 14:33)과 사랑(고전 13 장)을 요청하므로 보다 통전적이며 신앙생활에 조화와 균형을 이
룰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또한 이런 현상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서도 발견할 수 있다. 에베소교회는 신학적으로 성숙하여 거짓 사도를 몰아내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은 잘 하였으며, 심리적으로도 성숙하여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하여 칭
찬을 들었다. 그런데 처음 사랑 즉 믿음의 첫 열심을 계속 지켜나가는 성경적인 성숙을 잃어
버림으로 영적인 부흥을 이루지 못하여 주님께 큰 책망을 듣고 있다(계 2:4). 서머나교회는 환
난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영적인 훈련을 소홀히 함으로 충성에 대한 지적을 받으
면서 미성숙한 교회로 책망을 받고 있다(계 2:10). 버가모교회와 두아디라교회는 각각 발람(계




                                                     
은 있으나 행위의 열매가 없는(계 3:2) 심리적인 성숙의 부족으로 온전한 성도가 되지 못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영적인 성숙의 부족으로 책망을 받았다(계
3:15).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에 합당한(성경적인 성숙) 행위를 보여 주었고(심리적인 
성숙) 또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여 잘 물리쳤으며(신학적인 성숙) 자신을 지키고 훈련하여 
시험의 때를 면하는(영적인 성숙) 네 분야의 균형 있는 성숙을 이루었으므로 주님께 크게 칭
찬을 듣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계3:11).              
여기서 영적 성장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분야의 성
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어떤 분야의 성숙이 미비한지를 발견하는 작업이 우선되어
야 한다. 이전 시대의 신학의 가장 큰 주제는 “ 하나님은 누구인가?”  또는 “ 예수님은 누구
인가?”  (마 16:15)였지만 현대 포스트모던 시대에 성숙을 위한 신학적인 질문 중에서 가장 
우선 되어야 할 질문은 “ 나는 누구인가?” 이다. 그래서 나우웬은 플라톤이 언급한 “ 성찰되
지 않은 삶은 살 만한 가치가 없는 삶” 이라는 논리를 재확인 하면서 인간의 독특한 힘은 자
신의 삶을 반추하는 능력이라고 믿었다.205 그러므로 성숙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시
작하는 순간부터 성숙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포스트모던 시대에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
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참된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는 데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신학은 기독론이다. 더 구체
적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
셨다는 이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
님의 사랑 안에 있는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진실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택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거룩한 존재로 불러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이다. 그것은 아직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성숙이 없으면 영적이고 심리적인 성숙이 불가능함을 단적으로 증명하
는 예이다.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자연이 분리될 수 없듯이 네 가지 성숙의 측면은 결코 독
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이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성숙한 성
도가 되는 길은 우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회심 사건이란 바로 이것
을 깨닫는 순간이며 성화란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
리고 완전 성화란 사역과 영성 훈련을 통하여 통전적이고 전인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
이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거짓 자아로 




살아왔으며 또한 그의 사명이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인지도 모르고 성도를 핍박하는 자로 
살아왔던 것이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임하는 “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것이며 그것
이 더 나아가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로 확장될 때에 참된 성숙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의 성숙은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통합적인 관계와 조화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종합
예술이다. 
여기서 우리는 개인의 성숙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인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느냐?” 라는 데 있다. 이것을 해결하는 열쇠는 예수
님이 갖고 있다. 그것은 마 22 장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큰 계명을 가르쳐 주시면서 언급하셨
다. “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다시 말
하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받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이웃에 대한 매우 분명하고도 사려 깊은 사랑이 가능해진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 사랑의 확신이 이
웃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한 것이다. 여기에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가 등장하게 된다. 
이는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을 경
험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준 십계명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여기서 성숙에 등장하
는 가장 큰 주제는 ‘사랑’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결국 사랑의 정도가 성숙의 정도인 것이
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종합적
인 성숙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 나는 하나님과 이웃과 환경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 “ 나
의 신앙은 네 가지 측면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것을 베드로의 경우를 통하여 살펴보자. 눅 5 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다. 그때 그
는 주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회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에 주님은 시몬 베드로
에게 “ 두려워하지 말라” 는 권면과 함께 “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고 선언하셨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
은 물론 이웃과 세상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요 21 장에서 주님
은 “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발




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이것은 곧 주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 질문으로 베드로는 종합적이고 전인격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긴 과정을 통한 온전한 성숙
에 이르게 된다.  
이제 나는 동신교회 성도들의 종합적인 영적 성숙 시스템을 도입할 충분한 근거를 찾
았다. 그것은 칭의와 성화를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질문인 “ 나는 누구인가?” 와 “ 나의 
성숙에는 무엇이 부족한가?” 이다. 이 질문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 나의 영성훈련의 과제이다. 이렇게 영적 성장은 프로그램의 변화보다 내면의 변화에 있
다. 교회적인 구조조정은 오히려 성장에 도움은 줄지 몰라도 성숙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 
가능하면 기존의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되 영적 성숙 시스템에 효과가 있도록 재편성
되어야 할 것이다. 동신교회의 목표가 교인의 성숙에 있다는 것을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점
진적으로 계몽하는 가운데 설교와 행정과 교회학교와 사역이 성숙의 연장선상에서 재평가되
어야 할 것이다.  
 
제 2 절 영적 성장 시스템의 커리큘럼 
 
여기서 우리는 한 측면을 강화시키는 커리큘럼을 개발하기보다 네 가지 측면을 동시에 
보완해 주는 종합적인 성숙 시스템에 의한 커리큘럼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영성적이고 심리적인 성숙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하나로 작용할 때에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스노글의 5 단계 시스템과 웨슬리의 5 단계 성화의 과정은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성숙에는 효과가 있으나 영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파울러의 7 단계 성숙 시스템과 에릭슨의 8 단계 성숙 이론은 영적이고 심리적인 면에
서는 유익이 있으나 또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낸다. 그리고 2 장에서 
포스터나 달라스가 초기에는 수도원적인 단편적인 영성에 머물러 세상과 현실을 무시한 성경
적이고 신학적인 훈련에 그쳤다. 그러나 그들은 후기로 오면서 결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
는 전인격적이고 종합적인 영성훈련을 제시함으로 온전한 영적 성숙의 길을 새롭게 열개된 





1. 1단계: 믿음의 씨를 뿌리는 단계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불신자가 복음을 처음 접함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
고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돌아서는 단계이다. 그(녀)는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어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는 단계에 들어선다. 이는 신앙적으로 결승점인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
하여 힘차게 달리기를 시작하는 출발선에 선 운동선수와 같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 16:16) 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렸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
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비로소 경험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성령의 강
력한 역사로 신비적인 경험과 기적을 동반하는 일이 많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잔잔한 파도가 려와 마음에 평화와 기쁨을 주는 감동의 순간을 접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이때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덧입게 된다. 칭의는 성도가 이전에 세상 속에서 자기 의와 공로와 노력으로 사는 삶을 내려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출발선 이므로 신앙생활의 뿌리에 해당한다. 나무의 크기는 뿌
리의 길이와 정비례한다. 신앙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기본기에 해당하는 칭의의 신학이 분명
해야 한다. 영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의 무력감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임
재를 열망하는 가운데 주님과 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여기서는 성령의 역사
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영적인 작업이 필수적이며, 이전에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했던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드는 회개와 애통의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
다. 이 단계에서 목회자가 발휘해야 할 리더십은 죄와 세상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강력한 지휘형과 죄인과 함께 아파하는 긍휼의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한다. 세상에 속한 사람
이 천국의 시민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씨를 뿌리는 개척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이
는 누군가의 기도와 성령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한 알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죄의 담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어둠의 
세력과의 강력한 싸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자신이 사랑 받는 존재
임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동시에 인격적으로 잘 훈련된 목회자의 모델이 믿음의 생활을 시작
하는 성도에게 큰 기준이 되며 세상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으며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려는 의지가 생기게 한다. 이상의 성숙의 1 단계에서 지도자가 익혀야 할 덕목은 선포
(proclamation)와 가르침(teaching)과 돌봄(caring)이다. 건강한 교회에서는 계속되는 회심의 사건




인 모방이 꽃피게 된다. 이는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과 비유된다. 오랜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복음에 대한 역동적인 생명력이 사라질 때 새 생명의 역사도 사라진다. 습관에 려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 이런 최초의 복음전파 운동이 일어날 때 교회 부
흥과 개인 성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는 복음의 열정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으며 교회의 본질인 선교지향적인 목회의 회복을 통하여 발생하는 열매인 것이다. 1단계가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에게 다가가는 전도훈련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
장을 위한 단기선교와 전도대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교회 안으로 들어
온 자들이 첫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작업은 초신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16 기 95 명이 졸업한 NTM 과정(10 주간)을 밟게 하여 세례로 이어지게 한
다. 세례 시에 첫사랑의 은혜에 감동을 받아 고백하는 자들은 그들 자신뿐 아니라 기존 신자
들에게도 새로운 감동과 은혜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유익이 있다. 이 1 단계로 들어오지 
못한 이름뿐인 교인들도 교회 안에 있다. 이들은 수 년 동안 그냥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 그
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이므로 
꾸준히 기도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미 믿는 가족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적당한 
기회를 통하여 복음을 제시하고 성경공부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어야 한
다. 영적 성숙은 농사에 비유된다. 농부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바라보면서 봄에 씨를 뿌림
과 같이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씨를 뿌리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것이다. 여기서 주님과의 교제는 단순히 자신의 독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처럼 
시작된 영적 성숙의 작업이 주님과의 계속되는 대화로 이어지게 하는 2 단계로 발전해야 한
다.   
 
2. 2단계: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재발견하는 단계 
 
성경적인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 신앙을 고백하고 은혜를 체험한 성도가 내
적으로는 주님과 깊은 대화의 장으로 나아가며 동시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환경과 인간관
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는 단계이다. 1 단계에서 고백과 첫사랑의 감
동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졌지만 한 인간의 내면에는 아직 많은 옛 습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아야 한다. 이것은 개인적인 내면의 치료로 자신이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만 동
시에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재발견함으로 전인적인 온전한 성도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신




                                                     
처음 예수를 믿은 자가 성경공부와 돌봄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
를 받는 장면과 연관이 된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성경의 기적과 
이적 사건이 자신의 인식과 일치를 이루게 되는 시간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순간이다. 소위 말하여 영안이 열리고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며 기도의 
실재적인 능력과 말씀의 위대함을 체험하는 시간이다. 심리적인 면에서는 죄책감을 깊이 느
끼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단계이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진 많
은 악한 성품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며 남과 비교하여 우울감
과 열등의식이 교차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상에서 하나님은 성도가 개인
적인 신앙고백에서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가게 함으로 한 단계 성숙시키는 모델을 보게 한다. 
이는 바울의 회심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초대 기독교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 후에 주님은 다메섹의 기독교 공동체의 경건한 지도자 아나니아
를 만나게 했다. 이어 바울은 온유하고 권위하는 지도자인 바나바를 만남으로 예루살렘 공동
체와 연결이 되고 이어서 안디옥교회를 함께 섬기게 되었다. 바울이 이때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와 야고보를 차례로 만남으로 그가 더 이상 박해자가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인 것을 예루살렘공동체로부터 확인 받게 되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의 참된 회복을 위한 바울을 위한 배려의 기간인가! 이는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의 기회가 공동체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소
그룹 모임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그룹 리더의 역할의 중요성이 있다. 소그룹의 활성화를 
위하여 리더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과 소그룹을 위한 규칙이 필요하며 이를 그룹원 
사이에 어떻게 정착시켜 나가느냐가 큰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룹 안에서의 성도들의 
관계와 대화를 통하여 자신이 용납됨을 경험하고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용납됨으로 
이어질 때 성숙의 2단계인 관계를 통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서 소그룹 리더의 역할은 운동으로 말하면 코치의 위치에 해당한다. 능력 있는 미
식축구 코치였던 빌 파슬스(Bill Parcells)는 리더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성실성과 융통성, 충성, 
확신, 상호책임, 솔직성, 준비성, 창의력, 겸손, 자기 훈련, 그리고 인내와 같은 가치관에 깊이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206 이런 우수한 코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과 수년
간의 경험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그들에 대한 헌신도 
이다. 그러한 헌신은 경험이나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기의 성품을 인식하고 부족한 부분을 더 보충하려는 사람은 점점 더 유능한 리더로 발전해




                                                     
가는 것이다. 리더는 이런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동시에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만일 리더가 될 사람이 비판적이고, 모험을 회피하고, 자신이 빠져 있는 구덩이
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거나, 평상시 익숙한 방식에 굳어 있다면 그들은 효과적으로 남을 도
울 수 없다.207 그러므로 리더의 역할은 강요하지 않으면서 권면하고, 낙담시키지 않으면서 비
판하고, 지배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이다.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 또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영적인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리고 리더의 역할
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소그룹의 회원들이 편안한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잘 나누도록 도와주는 리더가 좋은 리더이다. 리더 자신이 결론을 갖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귀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함께 그 결론을 도출해내도록 만드는 것
이다. 리더의 역할은 상대방이 인식을 재고하고 자신의 책임을 자극하도록 돕는 것이다. 여기
서 동신교회 소그룹을 위한 십계명을 만들어 개인의 윤리를 넘어서 공동체의 윤리로 정리해 
보았다. 이제 우리는 동신교회 소그룹인 텐트모임에 알 맞는 소그룹의 십계명을 만들어 실제 
모임에 지표로 삼으려 한다. 이는 관계를 위한 법이어야 하며 사랑과 긍휼에 기초한 십자가
의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할 것이다.  
 
1. 동신교회 소그룹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경배하기 위한 모임
이다. 이 그룹은 인간적인 친교 단체나 선교활동을 넘어서 하나님
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임이다. 이 모임을 통하여 믿음을 
더욱 고양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기회로 삼
는다. 
2. 소그룹 모임이 개인이나 단체의 어떤 이익의 희생물이 되지 않
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게 한다. 텐트모임을 통하
여 서로가 익숙해지고 친해지면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임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이 모임을 통하여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생겨
날 수 있다. 비 성경적인 가르침이나 사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것
을 서로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  
3.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자신의 성공과 받은 축복을 자랑하는 것
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나눔을 하게 한
다. 특별한 지도나 가르침이 없이 간증과 생활에 대한 나눔을 하
다 보면 자칫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오히려 우
리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더 큰 위로와 
격려가 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을 받는 모임이 되게 한다. 
4. 소그룹 모임의 시간과 날짜를 꼭 기억하고 힘써 지킨다. 이 시




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이며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만남의 
시간인 공적인 사건이다. 자신의 개인적인 사유나 질병이나 다른 
공적인 일로 이 시간의 모임의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도록 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모임에 큰 타격을 주지 않도록 시
간과 날짜를 엄수한다. 
5. 소그룹 모임의 각 사람을 한 가족처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이 그룹에 속한 회원의 가족까지 서로 돌보며 섬긴다. 먼 이웃보
다 가까운 성도는 한 가족이나 다름이 없다. 서로를 위해 중보기
도를 드리며 함께 지내며 가족처럼 돌보며 서로 아낀다. 
6. 소그룹을 통하여 관계를 진전시키며 서로를 거울로 삼아 인격
의 성숙을 가져오게 한다. 서로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인격을 돌
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자아 성숙의 훈련장으로 삼는다. 
7. 소그룹을 통하여 성적 순결과 결혼의 신성함을 지켜나가는 공
동체의 모델이 되게 한다. 성도 상호간과 성도들의 자녀들의 성장
을 함께 기도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2 세들은 통하여 거룩한 신앙 
전통과 영적인 유산이 이어지게 한다. 
8. 소그룹을 통하여 마음과 물질의 나눔과 섬김으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회복하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 된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한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므로 경조사
에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한다. 
9. 소그룹의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므로 상대를 이간시키
거나 판단하는 입술의 범죄를 짓지 않도록 한다. 축복과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입술의 열매에 있으므로 텐트모임을 통해 서로 힘
을 얻고 오히려 상처를 회복하고 돌아가는 모임이 되게 한다. 
10. 소그룹을 통하여 복음이 이웃에게 전해지게 하며 더 나아가 
후원하는 선교사와 선교지자 더욱 번성하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
한다. 소그룹이 또 다른 소그룹을 낳게 하는 배가 운동과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나의 자원과 우리의 은
사를 최대한으로 사용한다.   
     
이상에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재발견하는 2 단계 성숙에서 소그룹을 통한 공
동체의 회복이 한 개인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이제 
한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대화를 통해 참된 교제의 단계로 나아가며 이를 통해 과거의 무거
운 짐을 벗어버리는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3. 3단계: 갈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단계  
 
공동체에 들어와 함께 신앙과 삶을 나누는 중에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성도들과 




동체 안에서의 교제는 참되고 아름다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묘한 이해와 인간관계를 통
한 오해로 시험을 받게 되는 순간이 온다. 소위 더 나은 성숙을 위하여 격는 성장통이다. 성
경적인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며 연단을 받
는 단계이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이 고통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놀라운 영적 성숙과 신앙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지도자가 취할 수 있는 리더십은 같이 아파해주는 공감과 스스로 일어설 수 있
도록 지켜봐 주고 용기를 잃기 않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조심 할 것은 넘어진 어
린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와 용기를 주는 것은 좋지만 생각없는 부모처럼 그
를 무조건 일으켜 주는 것은 삼가야 한다. 고통과 연단의 과정을 건너뛰면서 소망과 축복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때 진정한 자신의 가치와 은사를 발견하게 된다.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통을 극복하고 연단이 쌓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
하고 사역자로 쓰임 받게 되며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다다르게 된다. 
우리가 남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연단 과정을 통과
하였기 때문이다. 영적으로는 이 때 나와 다른 것에 대한 갈등을 통하여 조화를 이루며 사는 
법과 통합하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정상을 넘고 나면 보다 넓은 통찰력과 
여유가 생겨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자신의 정체감을 세우며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확립하게 된다. 사춘기의 방황과 반항과 독립
을 위한 몸부림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서서 자아를 발견하고 공동체에서 건강한 역할
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와 비교된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지만 이 때 심리적으로 이민자로 
다시 한 번 거듭나야 한다. 혼 자 갈등하고 고민하는 외로운 존재에서 이웃과 성도와 진정한 
협력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고통의 산물이다. 우리
의 영성이 바뀌기 위해서는 체질을 바꿔야 한다. 영성이란 다른 말로 하면 변화나 성숙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더욱 강하게 말하면 혁명이라는 용어도 가능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를 바꾸기 위하여 고난과 연단이라는 도구를 가장 즐겨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숙의 
공식을 아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다. “ 다만 이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
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롬 5:3-4) 여기
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연단을 위한 영성 훈련을 체험하
는 지혜가 필요하다. 훈련이 시험과 고난을 이기게 하기 때문이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은 이미 같은 고난을 당했던 성도를 보면 위로를 받는다. 더나아가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주




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마 5:4).고 하셨다. 고난은 바로 주님과 연합되는 순간이며 이것을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의 지구력을 키우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
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 동신교회가 할 수 있는 지구력을 키우는 영성 
훈련을 소개해 본다. 1)성경읽기와 말씀묵상 훈련이다. 이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
심을 기억하면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말씀묵상은 하나님의 위
대한 속성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다. 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형통한 길이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일 주님의 말
씀을 기다리는 자에게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신다. 이를 위하여 QT반과 QT나눔반을 운영한다. 
2)제자 훈련이다. 좋은 소그룹은 탄생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지는 것이다. 제자반 8 개월, 
사역반 7 개월 동안 매주 2 시간씩 정기적으로 만나 신앙과 삶을 점검 받고 훈련 받는 것은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을 덧입는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이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나눔과 
교제를 통하여 자신만 당하는 고난이 아님을 확인 받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공동체를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성숙하게 된다. 3)기도 훈련이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과 전 세계 교회
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한다. 불의와 가난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더 잘 
닮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면 비록 그 일이 더디게 이루어져
도 경건의 능력을 더욱 크게 입게 된다. 이를 위하여 새벽기도회와 중보기도회로 모인다. 4)항
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생활 훈련이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염려와 근심으로 얼룩져있다. 고통
과 환난을 푸는 열쇠는 감사와 기쁨이라는 열쇠이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사와 
찬송으로 옥문을 열었다. 우리는 예배와 신앙과 기도생활을 따로 하고 돌아서 현실에 부딪히
면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의 역사를 믿으며 현실 생활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는 훈련이다. 이를 위하여 영성훈련 
코스를 개설한다. 5)유머 감각과 상대를 칭찬하는 성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유머는 값싼 웃음
이 아니다. 상대방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유 있는 마음이다. 현대인들은 너무 긴장해 
있다. 이민교회 성도들은 너무 신앙이 좋다. 그래서 종종 심각해짐으로 상대방에 대한 칭찬에 
인색하다. 유머와 칭찬은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며 높여주어 심리적이고 인격적인 성숙이 가
능하게 하는 통로이다. 사탄의 특징은 결코 웃지 않고 비웃기만 한다. 작은 사랑과 여유만 있
어도 우리는 갈등의 구조를 극복하고 평화와 화해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내적치유학교와 성장학교를 개설한다. 이런 훈련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자신의 정




                                                     
다.  
 
4. 4단계: 이웃을 향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단계 
 
신학적인 성숙의 측면에서는 고난을 극복하고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단계이다. 십자가
는 하나님과의 세로의 교제와 이웃과의 가로의 교제와 함께 만나는 지점이다. 이는 자신의 
고난의 극복이 이웃의 고난을 돕는 적극적인 자비와 긍휼로 표현될 때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
게 된다는 뜻이다. 여기에 하나님과는 연합이 이루어지며 이웃과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일
치와 동질감을 맛보는 시기이다. 이웃과의 참된 교제는 자신의 개성이 그대로 있으면서도 상
대방과의 생각과 삶을 깊이 공유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이 때 상대방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나와 같은 편에서 생각하고 느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이 일어나는 단
계이다. 여기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과거의 사건과 인간관계 속에서 맺힌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상대방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교제를 더욱 아름답게 해주
는 세 개의 빛이 있다. 윌라드는 이 세 가지를 환경과 성령의 감화와 성경말씀에 둔다.208 비
행기가 활주로를 질주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 도약하는 지점에 이른다. 이 때야말로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를 맛보며 비상하는 시간이다. 이 때가 바로 세 개의 빛의 상호의존
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다. 이런 성숙의 단계에서 우리가 던
지는 성경적인 질문은 “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을 때 던진 질문이 “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행 22:10)였다. 
흠이 없고 온전해서가 아니라 온전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됨으로 원죄에까지 씻
음을 받고 온전한 성화를 경험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유익과 뜻을 좇아 살았지만 그
것이 얼마나 잘못된 삶이었는지 확인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
지를 알고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며 자신을 희생시키게 된다. 영적인 측면에서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지체 의식을 느끼며 보다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길은 환경과 성령의 감동과 성
경 말씀의 상호작용을 벗어나서는 불가능하다. 율법과 세상에 종 노릇하던 바울이 생명의 본
체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 교제하기 전까지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과 같다. 성경을 보
면 성도가 예수님의 온전함을 보게 됨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게 
된다(딤후 3:16). 소그룹을 통한 제자훈련이 교제와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




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이미 좋은 모델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 생시에는 
제자들에게 이런 온전함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인
격과 능력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좋은 모델을 보고 3 년 동안 훈련 받은 교
육의 효과가 성령의 능력과 맞물려 조화를 이루며 온전함으로 나타나게 한 것이다. 바울은 
주님이 사용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방법을 채용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였다. “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
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
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 1:28-29). 바울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환경)을 아끼지 않았다. 전자
를 “ 영성(성령)” 으로 후자를 “ 훈련” 으로 정의해보면 이 둘을 합친 영성 훈련이 하나님과
의 교제를 통하여 참된 자신을 발견하고 지난날 자신을 얽매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기회
를 가져다 준다. 이제 우리는 영성훈련을 통하여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신앙과 삶이 일
치하는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나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5. 5단계: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완전성화의 단계 
 
신앙의 영화는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로 완성되었다. 삶의 영화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완성되었다. 십자가가 순종의 징표인 것처럼 수건은 섬
김의 징표이다. 순종과 섬김은 지배서열에 대한 우리의 바람이나 혹은 욕구를 철폐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완전성화의 상징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섬김의 본을 보이심으로 지도력에 대
한 정의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고 권위 배열을 새롭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권위는 
조종하고 지배하는 지위의 권위가 아니라 기능의 권위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영적 
권위는 지위나 혹은 직함에서 찾는 권위가 아니라 수건에서 찾는 권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은 외롭지 않게 제자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인간으로서 완전성화의 길을 보여주셨
다.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과 참된 섬김을 구별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의의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행과 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자기 의에서 나온 섬김
은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온다. 이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유익을 계산하고 계획하는 데서 나
온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내부 깊은 곳에 계시는 거룩하신 분과의 관계에서 온다. 여
기에 신앙과 삶의 일치를 가능케 하는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 이 이루어진다. 먼저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바울은 이런 개인적인 순종과 섬김의 훈련의 일환으로 “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을 했다. 바울은 철저히 그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더나아가 공동체 속에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자신은 죽고 남을 높이며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
게 머무르며, 능욕과 핍박과 궁핍과 곤란 속에서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나 크게 체험하였기 때문이다(고후 12:9-10).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
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다(막
10:45). 제자들이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따라 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렇지
만 그들은 계속되는 성화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어 마
침내 완전성화에 이르 다. 그것은 성도가 성경적인 완정성화를 믿고 날마다 자신의 의를 내
려놓고 주님의 의를 붙잡으려는 끝임 없는 자기부인,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만 가능한 것
이었다. 여기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인간의 섬김과 노력으로는 완전성화에 이를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바울 사
도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였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전5:23-24).  
 
여기서 ‘보전되다’(be kept)는 수동형으로 기록되었으며, ‘이루신다’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
라 하나님(He will do this)으로 되어 있다. 이는 성경적인 면에서 순종과 섬김이라는 성화는 하
나님의 은총의 사건인 칭의와 결코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구절
이다. 순종과 섬김의 장이 가장 필요한 곳은 바로 가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통적인 가부
장적 사회 속에서 자라왔으므로 권력은 아버지에게 귀속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
들에 대하여 절대권력의 위치에 있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했
다. 여기서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참된 가정
의 모델을 제시하였다(엡 5:22-33). 그것은 민주적인 상호순종과 오히려 약한 자에게 힘을 부
여하는 것이다. 성경의 메시지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김으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권력
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정 사역자인 잭 볼스윅(Jack O. Balswick)은 “ 다른 




                                                     
큰 힘의 부여를 위해 자신의 잠재력을 배가시킬 것이다.” 209 라고 주장한다. 이는 섬기는 자
가 더 큰 자가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더 나아가 완전한 성숙은 인생의 동반자
를 가족과 배우자에 국한하지 않고 이웃 가운데 행복한 소수를 만나서 함께 교제하며 기쁨으
로 서로와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다. 맥도날드는 이것을 “인생의 연료가 되는 그리스도인 친
구”210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
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5).라고 말한다. 이런 성도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 자기 
안에 진정한 평화와 통합이 이루어짐으로 나와 다른 이웃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며 나눔과 베
푸는 생활로 이어지게 된다. 이제서야 아무런 조건 없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며 사소
한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궁극적이고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매진하게 된다. 이런 성도는 
노년이 될수록 삶의 열정을 더욱 불태우게 되며 인류에게 끼칠 위대한 일들을 하며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는 심리적인 성숙이 이루어져 자신의 평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행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개설되는 노인대
학이나 성장학교는 완전성화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에게 더욱 요구되는 필요충분 조건이다.  
이상의 5 단계 성숙 이론에 기초해 한 성도의 성숙의 정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나눈다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학적으로는 3 단계에 해당하지만 영적으로는 2
단계, 신앙적으로는 4단계 심리적으로는 5단계에 이른 사람도 있다. 그리고 신앙성숙도를 조
사할 때 마다 그 당시의 환경과 신앙상태에 따라서 언제나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설
문조사에서 같은 수준의 성숙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같은 질문의 문항을 3-6 개로 
반복하여 시도해 보았다. 또한 한 성도의 성숙도를 평가를 할 때에는 모든 측면에 대한 평가
를 종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서 4 측면의 성숙도에 대한 평균을 종합하여 어느 단계
에 해당하는 지를 규정하였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동신교회 성숙 커리큘럼을 작성하여 자신






209 Jack O. Balswick and Judith K. Balswick, 크리스천 가정, 황성철 역, 서울: 두란노, 1995, 341. 




<표3>동신교회 성숙훈련 프로그램 








2)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는 단계
3)자신의 무력감을 깨닫는 단계 
4)죄의식을 느끼며 하나님을 신뢰 
하기 시작하는 단계 
1)구원의 확신 
2)3위1체 하나님 학습 
3)복음서 읽기 








1)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2)소그룹모임인 텐트로 들어옴 
3)받은 은혜와 믿음을 나눔 
4)죄와 실수에 대한 갈등을 인정 
1)매일 하나님과 만남 
2)말씀과 묵상과 나눔 










1)갈등을 극복하는 단계 
2)은사를 사용하여 영향력을 끼침 
3)나와 다른 것에 대한 통합능력 
4)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함 
5)자신의 정체감을 새롭게 발견 
6)공로를 넘어 은혜를 체험함 
1)치유. 상담학교 운영 
2)성격유형 테스트 
3)텐트리더 수련회 
4)친 한 관계맺기 훈련 
5)신앙의 선배와의 대화 
6)부부학교, 결혼예비학교 
제자반 8개월
1)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단계 
2)성령의 열매맺는 단계 
3)생산적인 일에 희생하는 단계 
1)섬김과 봉사 훈련 
2)경건서적 읽기와 쓰기 






1)영혼에 대해 긍휼한 마음 
2)공동체의 성숙을 위해 희생함 
3)섬김과 봉사를 통한 전도생활 
1)관계를 통한 전도훈련 
2)지체의식을통한공감훈련 
3)지역사회 봉사 참여 
연경원 10주 
1)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단계 
2)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단계 







1)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단계 
2)평강과 사랑으로 자유하는 단계 
1)깊은 묵상과 중보기도 




1)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단계 
2)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단계 
3)지도자로 남을 섬기는 단계 
1)유머와 여유를 더하기 
2)노인대학, 평생교육 





제 3 절 측정과 결과 처리방법 
     
앞에서 우리는 동신교회 성도의 신앙성숙을 5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매년 전 교인을 대
상으로 4 가지 측면으로 성숙도를 조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먼저 단기기초훈련
인 NTM(새장막세우기) 10주 코스를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1차 신앙성숙도를 4가
지 측면에서 조사하여 개인의 성숙도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파악한다. 신학적인 성숙이 약한 
사람에게는 연경원(성경연구원) 코스를 권하고, 성경적인 성숙이 부족한 자에게는 성경읽기와 
평일성경공부반 코스를 권한다. 영적인 성숙이 부족한 자에게는 은사개발반과 QT 반과 영성
훈련 코스를 소개하며, 심리적인 성숙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상담학교나 내적치유반 코스 등
을 택하게 권한다. 이 코스들은 모두 단기훈련과정으로 1년에 두 차례 봄과 가을에 개설한다. 
이 중에서 동신교회가 아직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연경원과 영성훈련학교를 조만간 개설하도
록 준비할 것이다. 이런 훈련을 마친 자에게 수시로 2 차 신앙성숙도를 4 가지 측면에서 다시 
실시하여 취약한 부분이 어느 정도 성숙했는지를 조사하고 평가하여 장기 훈련코스인 제자반
과 사역반에서 더욱 심도 있는 훈련을 받게 한다. 여기서 제자반 8 개월 코스를 마친 자에게 
제3차 신앙성숙도를 조사하며, 사역반 7개월 코스를 마친 자에게도 제4차 신앙성숙도를 조
사한다. 가능하면 4 차 성숙도 조사에서 적어도 성숙 5 단계 중 4-5 단계에 이른 사람으로 텐
트리더, 즉 소그룹 인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 일과성 행사로는 교인들의 영적 성숙을 이
루어낼 수 없으며, 한 두 번의 테스트로는 정확한 성숙 정도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4차례
의 성숙도를 3-4 년에 걸쳐서 꾸준히 시행해 봄으로 자신의 성숙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점점 성숙한 삶을 사는 분위기로 유도하고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삶을 살도록 권면한다. 개
인의 종합 성숙도가 장단기 훈련을 받기 전의 상태와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여 동신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발견하고 더 높은 성숙의 단계를 향하여 
체계적인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물론 여기에는 계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
할 것이다. 1 년 1 차에 시행되는 대심방을 통하여 검사결과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자신의 강
점과 약점을 점검하고 어떤 훈련이 적합한지를 권한다. 교회의 직분을 맡기는 일에 있어서도 
본인이 받은 훈련과 단계에 근거하여 은사를 따라 적절한 사역을 감당케 하며, 여기서 나오
는 성숙의 점수로 교회 인사에 반영하는 일은 차후에 두고 보면서 결정할 일로 생각된다. 그
리고 주일 마다 상담실을 운영하여 측정 결과를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사람에게 공개하
며 개인상담을 통해 신앙 성숙을 지도한다. 여기서 4 측면의 성숙도에서 000 단위는 1 단계의 




숙도를, 400 단위는 5 단계의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이다. 어떤 사람은 같은 범주인 성
경적인 성숙도를 조사하는 가운데 인격적인 면에서 5 단계의 신앙 성숙을 이루었으면서도 신
앙적인 면에서는 1 단계인 미약한 측면을 보이며 구원의 확신이 희미한 사람도 있었다. 그래
서 어떤 사람은 종합성숙도에 있어서 4 단계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면서도 신앙적 
측면에서의 성숙도는 가장 기본인 1단계 칭의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므로 성숙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차이가 많이 나고 너무나 다양함으로 이를 종합하여 분석하되 개인적인 










본 논문에서 본 연구자는 자신이 개척한 동신교회를 캐나다 이민교회라는 특수상황 아
래에서 성숙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다. 하나님의 은혜
와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지만 또한 인간적인 열정과 훈련과정이 없으
면 교회가 또한 온전히 성숙할 수 없다는 것을 동시에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과 세상
이 원하는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은총과 훈련이라는 상호작용이 긴 하게 이루어
져 서로 다른 네 가지 측면에서의 성숙이 하나로 통합이 될 때 나타나는 종합예술인 것을 발
견하였다.  
첫째로 성경적인 성숙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이 삶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돌아 
보아야 한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생활과 상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열매가 맺히지 못하면, «나는 누구인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다시 물어 보아야 한다. 
모든 성도는 말씀 묵상과 결단과 적용훈련을 통하여 성경 말씀이 실재 생활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를 성경 말씀 속에서 새롭게 경험해야 한다. 십자가의 수직적인 만남
인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십자가의 수평적 만남인 나와 이웃과의 만남과 일치를 이룰 때, 
신앙이 관념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큰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의 나라가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는 성경적인 성숙의 차원이다. 둘째로 신학적인 성숙을 위
해서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새롭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어디로 치
우쳐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목회 현장에서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열
심히 달리다 보면 나를 객관화하고 나의 목회를 분석해 보는 작업을 가질 기회를 얻지 못한
다. 이제 한 발자국 물러서 동신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도를 설문조사 해본 결과 성화의 
부분에 많은 약점이 드러났다. 아마 이런 현상은 한국교회 특히 이민교회와 특별히 장로교회
의 일반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사실 칼빈과 바르트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오늘날의 장
로교회가 점차 칭의의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 윤리를 잃어버린 이민 목회자와 이민 성도들
이 된 것이다. 여기에서 지도자들은 신학적으로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자신과 교회를 새롭게 




과 심방의 차원을 넘어서 영성 훈련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영적인 성숙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소그룹이다. 목회자 혼자서 설교나 심방을 통하여 교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시키려면 목회자가 먼저 탈진한다. 성도는 소그룹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
계와 말씀의 나눔을 통하여 스스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게 된다. 여기에 사용되는 가장 좋
은 도구는 제자훈련이라는 말씀 훈련과 생활 훈련 프로그램이다. 동시에 훈련 방법이 중요하
다. 이전처럼 성도들이 일방적으로 성경을 주입식으로 그냥 배우기만 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
어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지식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관계와 나눔의 훈련이 될 때 생명력과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스스로 그 답을 찾고 
서로의 고백 속에서 삶이 나누어 질 때 인격의 성숙과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 넷째는 
심리적인 성숙을 다루어 주어야 한다. 지성이 풍부하고 신앙과 영성이 넘치는데 가정적으로 
불행하며 교회 안에서와 사회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민자들이 많
다. 이는 신앙과 영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는 
대부분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것에서 연루한
다. 여기에 상담과 내적 치유가 필요다. 육체와 지성은 어른이지만 감정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인 아이’가 신앙인 중에서도 많다. 이런 사람들은 결혼 후에도 배우자나 자식이나 가
까운 사람 사이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결혼예비학교나 부부학교나 치유학교를 통하여 
자신의 감정에 대한 치료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 심리적인 성숙이 없는 그런 사람들만 모인 
교회는 자연히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분노가 가득할 수 밖에 없다. 이상의 네 가지 측면은 
모두 사회적인 성숙과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이민교회는 이질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이 부족함으로 사회적인 성숙에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사
회적으로도 성숙한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성도라고 천국에
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봉사와 선교의 장이 필요하다. 여기서 가정사역이 그 모체가 된다. 
건강하고 성숙한 가정이 없이는 건강한 사회와 교회와 공동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
정을 세우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이 우선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봉사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일과 자신의 유익과 한계를 넘어서 희생하고 섬기는 훈련의 장인 선교활동
이 꼭 필요하다. 여기에는 목회철학과 선교관이 뚜렷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봉사와 
수고를 하였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인 
성숙에 있어서도 복음주의적인 선교관과 에큐메니칼적인 선교관을 아름답게 조화한 통전적인




념의 갈등보다 더욱 잔인할 수 있다. 서로를 비방하고 적대시하지 말고 서로의 장점과 방법
을 조화시키고 선교 대상을 함께 섬겨나가면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숙을 주제로 다루면서 일치와 조화와 균형이라는 용어를 가장 중요
하게 사용하였다. 성경적인 면에 있어서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칭의
와 성화의 균형을, 영성적인 면에 있어서는 나와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을,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자신의 내면세계와 이웃 세상과의 조화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종합적으로 이 네 측
면은 결코 분릴 될 수 없는 하나의 통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 가장 중요
하게 다룬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살펴보면, 칭의가 없는 성화는 하나의 윤리에 불과하며 성
화가 없는 칭의는 운명론에 치우치는 경향이 짙다. 칼빈이나 바르트가 다루는 칭의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요, 희생과 성화를 동반한 값비싼 은혜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루는 성숙은 
단순히 성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를 전제로 한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칭의를 잃어버리고 성화에만 얽매이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렇지 않는 양 위선자가 되었다.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의 가톨릭도 칭의
를 잃어버리고 성화에 집착하므로 기독교가 고행과 선행과 봉사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윤리
적인 종교로 생명력을 잃게 되었다. 그 반면 오늘날의 장로교는 칭의 만을 지나치게 강조하
다 보니 신앙 성숙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성화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오순절 운동은 
성령의 생명 운동을 통해 무거운 죄와 사망의 짐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자유와 해방은 주었
지만 진정한 사회적인 책임과 성숙을 통한 인간관계의 성화를 소홀하게 다루었다. 감리교 역
시 초창기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을 일으킬 때에는 성화를 더욱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의 정신
인 칭의를 함께 호소하였는데 이제는 점점 성화 쪽으로 기울게 되면서 복음의 영적 영향력을 
상실해 가는 것을 보게 된다. 여기서 성숙을 위해서는 이 둘의 조화와 균형이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을 재발견하게 된다. 
본 논문을 통하여 본 연구자는 동신교회라는 이민교회의 특수상황 아래에서 성숙할 수 
있는 방안을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영적이고 심리적인 면에서 나타난 현상을 종합하여 통전
적인 성숙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것이 다른 지역의 이민교회의 상황 아래에서나 한국교회
의 상황 아래에서는 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가장 지역적인 특수성이 
가장 보편적인 진리가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하면서 본 논문이 영적 성숙을 통하여 하나님의 






동신교회 신앙성숙도 설문조사(1차) 
2005. 2. 6 (주일)  
 
1. 당신은 동신교회에 출석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  
1)6개월 이내   2)6개월 - 1년   3)1년 - 3년   4)3년 - 5년   5)5년 이상  
 
2.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까?  (      )  
1)모태신앙   2)유년시절   3)중고등시절   4)청년시절   5)결혼이후   6)40세 이후  
 
3. 캐나다에 이민(방문)이나 유학 오신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     )  
1)1년 이내    2)3년 이내    3)5년 이내    4)10년 이내    5)20년 이내    6)20년 이상  
 
4. 당신은 동신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해당 난에 모두 0표 해주세요)  
1)NTM(   )     2)QT반(   )     3)소그룹리더반(   )     4)은사개발반(   )     5)연경원(   )  
6)영어성경(    )    7)전도폭발(   )     8)내적치유(   )    9)상담학교(    )    10)제자반(   )  
 
5. 당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     )  
1)있다      2)없다     3)잘 모르겠다  
 
6. 당신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앙과 생활의 척도로 삼고 있습니까? (     )  
1)그렇다     2)그렇지 않다    3)잘 모르겠다  
 
7. 당신은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    )  
1)매일 읽는다  2)일 주일에 한번은 읽는다  3)가끔 필요할 때 본다  4)전혀 읽지 않는다  
 
8. 당신은 기도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  





9. 당신은 교회 출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  
1)모든 공적모임 참석   2)매주일 예배 참석   
3)1달에 한번 참석   4)1년에 몇 번   5)마지못해함  
 
10. 당신은 구원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    )  
1)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칭의)   
2)행위가 따라 주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성화)  
3)믿음(칭의)과 행위(성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으로 분리시킬 수 없고 함께 간다  
 
11. 당신은 요즘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    )  
1)아주 친 하고 접한 관계로 내안에 거한다   2)가끔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교제함  
3)그분은 나의 기도에 잘 반응하지 않으신다   4)나는 주님과 단절된 상태로 지낸다  
 
12. 당신은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나눔과 교제를 하십니까? (    )  
1)지난날에 받은 상처로 모든 관계를 차단한다   
2)상처를 받을까 두려워 선별해서 사귄다  
3)상처를 극복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간다   
4)상대를 제압하여 내 손에 넣으려 한다  
 
13. 당신은 한국인 외에 다른 이민자와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    )  
1)한국인 외에는 사귀지 않는다   2)직장에서 어쩔 수 없어 대화한다  
3)그냥 서로 허물없이 지내는 정도이다   4)캐나다인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  
 
14. 당신은 교회생활에 정기적으로 다른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  
1)영어나 기술학교에 나가 전문지식을 배운다   2)지역사회 행사에 동참한다  
3)가끔 시설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한다   4)전혀 지역사회와 관련을 맺고 있지 않다  
 
15. 당신은 동신교회에서 어떤 분야를 통하여 신앙성장과 성숙에 도움을 받습니까?  
1)각종 예배   2)교육 훈련 프로그램  3)교내외 선교활동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당신의 신앙 성숙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기록해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 당신은 동신교회에서 어떤 분야로 말미암아 신앙성숙에 방해를 받았습니까?  
1)각종 예배   2)교육 훈련프로그램   3)선교활동   
4)텐트모임 5)선교회 모임 6)교회봉사 7)회의  
그럼, 구체적으로 교회의 어떤 활동이 당신의 신앙성숙에 방해가 되었는지를 기록해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 아래 동신교회 프로그램 중에 당신의 신앙성숙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3개만 표시해 주세요.)  
1)주일예배(   )   2)금요찬양(   )  3)새벽기도(   ) 4)텐트모임(   )   
5)가정.상담사역(   )   6)제자훈련(   )  7)단기선교(   )   
8)새생명축제,집회(   )  9)교회봉사(   ) 10)선교회(   )  
 
18. 위의 동신교회 프로그램 중에 당시의 신앙성숙에 가장 큰 방해가 된 것은?( 번)  
 
19. 당신은 기독교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    )  
1)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2)종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위에 따라 구원받는다  
3)예수님도 믿고 다른 종교도 믿는다   
4)무슨 종교를 믿든지 결국 구원은 마음에 달렸다  
 
20. 당신은 예정(미리 택함) 교리에 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    )  
1)내가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택이다   
2)하나님의 예정은 불공평한 교리이다  
3)예정보다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이 더 중요하다   
4)나는 섭리와 예정교리를 부인한다  
 






동신교회 성도들의 신앙성숙도 측정(2차) 
2005년 11월 
 
나이:     세,   신앙경력:     년,  이민경력:     년,    동신교회등록:      년    
각 문항에 대해 당신의 상태를 5가지로 응답할 수 있다. 답변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
은 괜찮지만 너무 자주 중간 칸(어느 정도 그렇다)을 선택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 생각하는 것이 대체로 정확하다. (1-거의 그렇지 않다, 2-조금 그
렇다, 3-어느 정도 그렇다, 4-상당히 그렇다, 5-매우 그렇다)  
 
신학적 성숙의 영역과 질문들 
1단계(관계적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의 단계 
질문001: 당신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까? (1, 2, 3, 4, 5) 
질문002: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1, 2, 3, 4, 5) 
질문003: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1, 2, 3, 4, 5) 
 
2단계(초기의 성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 즉 성화의 시작단계 
질문101: 당신은 주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고백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났습니까? (1, 2, 3, 4, 5) 
질문102: 당신은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 났습니까? (1, 2, 
3, 4, 5) 
질문 103: 당신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 
난 것을 믿습니까? (1, 2, 3, 4, 5) 
 
3단계(점진적 성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며 연단하는 단계 
질문 201: 당신은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가 더 많
습니까? (1, 2, 3, 4, 5) 
질문202: 당신이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연단 과정임을 이해하십니까? (1, 2, 3, 4, 5) 
질문203: 당신은 갈등을 극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습니까? (1, 2, 3, 4, 5) 




질문301: 당신은 성도가 마침내 온전하게 성화될 것을 믿습니까? (1, 2, 3, 4, 5) 
질문 302: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당신의 자범죄는 물론 원죄에까지 씻김을 받았다는 사실
을 믿습니까? (1, 2, 3, 4, 5) 
질문303: 당신은 선을 행하는 데 열심을 내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1, 2, 3, 4, 5) 
 
5단계(그리스도인의 완전): 삶과 신앙과 인격이 일치하는 완전성화의 단계 
질문401: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삶과 인격은 많이 일치합니까? (1, 2, 3, 4, 5) 
질문 402: 당신은 인간의 죄의 가능성은 인정하나 믿음으로 날마다 이를 극복하며 절제된 삶
을 살고 계십니까? (1, 2, 3, 4, 5) 
질문403: 당신은 성화의 최종 단계인 성도의 영화를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까? (1, 2, 3, 4, 5) 
 
성경적 성숙의 영역과 질문들 
1단계(첫사랑을 경험하는 단계): 예수를 처음 믿고 감격하는 단계 
질문 004: 당신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입은 사실을 믿습니까? (1, 
2, 3, 4, 5) 
질문005: 당신의 죄는 십자가의 은혜로 사함을 입었습니까? (1, 2, 3, 4, 5) 
질문006: 당신은 주님의 사랑 받는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1, 2, 3, 4, 5) 
 
2단계(공동체 안에서 훈련 받는 단계): 교회 안의 소그룹으로 들어오는 단계 
질문104: 당신은 소그룹 텐트모임에 대부분 참여하고 있습니까?(1, 2, 3, 4, 5) 
질문 105: 당신은 소그룹 안에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1, 2, 3, 4, 5) 
질문106: 당신은 공동체의 능력과 유익을 맛보며 모임을 사모하며 기다립니까? (1, 2, 3, 4, 5) 
 
3단계(사역자로 일하는 단계):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일하는 단계 
질문 204: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개발하고 있습니까? 
(1, 2, 3, 4, 5) 
질문 205: 당신은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받은 은사를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
습니까? (1, 2, 3, 4, 5) 




3, 4, 5) 
 
4단계(내적 갈등의 단계): 성숙을 위한 고통과 연단을 통과하는 단계 
질문 304: 당신은 첫사랑의 감격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다 어떤 좌절을 맛본 경험이 있습니까? 
(1, 2, 3, 4, 5) 
질문 305: 당신은 믿음 안에서 충성하다가 어느 날 큰 시험을 당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1, 2, 3, 4, 5) 
질문 306: 당신은 온갖 시험을 잘 참아내다가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의 고난의 경지
에 다다른 체험이 있습니까? (1, 2, 3, 4, 5) 
 
5단계(선을 행하는 성숙한 단계):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적극 선을 행하는 단계 
질문 404: 당신의 믿음은 단순히 마음에만 남아있지 않고 삶으로 이어져 성령의 열매 맺는 
단계에 이르 습니까? (1, 2, 3, 4, 5) 
질문 405: 당신의 마음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신앙생활에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1, 
2, 3, 4, 5) 
질문 406: 당신은 주님의 삶을 본받아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고 있
습니까? (1, 2, 3, 4, 5) 
 
영적 성숙의 영역과 질문들 
1단계(최초의 신앙): 무력감을 깨닫는 단계 
질문 007: 당신은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십니까? 
(1, 2, 3, 4, 5) 
질문 008: 당신은 인간이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욕구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음을 발견
하셨습니까? (1, 2, 3, 4, 5)  
질문 009: 당신은 생활 속에서 과학과 이성의 단계를 넘어 영적인 도움이 필요함을 느끼십니
까? (1, 2, 3, 4, 5) 
 
2단계(직관적 영상적 신앙): 은혜를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 
질문 010: 당신은 자신이 받은 은혜로 상대를 조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현재의 모습 그대로 




질문011: 당신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따뜻한 사랑의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1, 2, 3, 4, 5) 
질문 012: 당신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결핍되었는지를 깨닫고 
있습니까? (1, 2, 3, 4, 5) 
 
3단계(신화적 문자적 신앙): 스스로 판단하고 추리하는 신앙의 단계 
질문107: 당신은 성경에 기록된 동정녀 탄생과 홍해도하 사건을 믿습니까? (1, 2, 3, 4, 5) 
질문 108: 당신은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도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선과 악에 대한 공평한 보
상을 믿습니까? (1, 2, 3, 4, 5) 
질문109: 당신은 하나님을 하나밖에 없는 천지를 창조한 유일신으로 믿습니까? (1, 2, 3, 4, 5) 
 
4단계(종합적 관습적 신앙): 서로 다른 것을 갈등하며 통합하는 단계 
질문 207: 당신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
니까? (1, 2, 3, 4, 5) 
질문 208: 당신은 자기 안에 존재하는 자기와 다른 악으로 갈등을 일으키지만 마침내 이를 
통합하여 극복하는 법을 터득하고 있습니까? (1, 2, 3, 4, 5)   
질문209: 당신은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줍니까? (1, 2, 3, 4, 5) 
 
5단계(개인적 회고적 신앙):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새롭게 창조하는 단계 
질문307: 당신은 자신의 잘못과 한계를 인정하십니까? (1, 2, 3, 4, 5) 
질문308: 당신은 미래의 성장에 대한 확신과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1, 2, 3, 4, 5) 
질문 309: 당신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하여 그 상처를 긍정적으로 해석해내는 
지혜를 얻고 있습니까? (1, 2, 3, 4, 5) 
 
6단계(접속적 신앙): 다른 사람에 대해 동정을 느끼는 단계 
질문310: 당신을 향해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있습니까? (1, 2, 3, 4, 5) 
질문311: 당신과 다른 의견에도 공감하고 그런 자를 용납할 수 있습니까? (1, 2, 3, 4, 5) 
질문 312: 당신은 교회 안에서 서로 한 몸 된 지체의식을 갖고 나와 다른 상대를 이해하며 
그들과 함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1, 2, 3, 4, 5) 
 




질문 407: 당신은 주님의 사랑으로 나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사
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1, 2, 3, 4, 5) 
질문 408: 당신의 마음은 모든 것이 질서와 균형을 이루어 한없는 내적 평화와 안식을 누리
고 있습니까? (1, 2, 3, 4, 5) 
질문 409: 당신은 사소한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궁극적인 영원한 가치관을 붙들고 큰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1, 2, 3, 4, 5) 
 
라. 심리적 성숙의 영역과 질문들  
 
1단계(신뢰 대 불신의 단계): 믿음이 시작되는 단계 
질문013: 당신은 인간의 말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습니까? (1, 2, 3, 4, 5) 
질문014: 당신은 자신을 가치 있고 사랑 받는 존재라고 여기십니까? (1, 2, 3, 4, 5) 
질문015: 당신은 신앙으로 본능적인 욕구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1, 2, 3, 4, 5) 
 
2단계(자주성 대 수치의 단계): 죄의식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단계 
질문 016: 당신은 본성적인 상태에서는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죄인인 것을 고
백할 수 있습니까? (1, 2, 3, 4, 5) 
질문017: 당신의 행위가 상대에게 해가 되었을 때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용서를 구합니까? (1, 
2, 3, 4, 5) 
질문018: 당신의 행위가 상대방과 비교하여 무엇이 부족한지를 찾아 낼 수 있습니까? (1, 2, 3, 
4, 5) 
 
3단계(주도성 대 죄책감의 단계):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고백하는 단계 
질문 110: 당신의 잘못에 죄책감을 느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1, 
2, 3, 4, 5) 
질문111: 당신은 상대를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질문112: 당신은 상대의 죄와 실수에 대한 고백을 받아들이며 용서해 줍니까? (1, 2, 3, 4, 5)  
 
4단계(근면성 대 열등감의 단계): 열등감과 상처를 극복하는 단계 




(1, 2, 3, 4, 5) 
질문 114: 당신은 실패로 말미암는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에 두려움 없이 자신
감을 갖고 전진하고 있습니까? (1, 2, 3, 4, 5) 
질문 115: 당신은 과거의 늪에서 빠져 나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구조대의 역할을 담
당하고 있습니까? (1, 2, 3, 4, 5) 
 
5단계(정체감 대 역할혼란):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하는 단계 
질문 210: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고 자신의 존재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있습
니까? (1, 2, 3, 4, 5) 
질문 211: 당신은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을 발견하고 보람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1, 2, 3, 4, 5) 
질문 212: 당신은 이민생활로 새롭게 형성되는 자아의 정체감을 확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1, 2, 3, 4, 5) 
 
6단계(친 감 대 고립의 단계): 인간 관계 속에서 인격이 성숙하는 단계  
질문213: 당신은 자신의 속 마음을 나눌 친 한 관계를 맺는 친구나 동역자가 있습니까? (1, 2, 
3, 4, 5) 
질문 214: 당신은 혼자 고립된 상태를 벗어나 이웃과 성도와 협력관계를 맺으며 봉사하고 있
습니까? (1, 2, 3, 4, 5) 
질문 215: 당신은 자신과 다른 성향의 사람과도 담을 쌓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동역하
고 있습니까? (1, 2, 3, 4, 5) 
 
7단계(생산성 대 자아탐익의 단계): 보다 생산적인 일에 희생하는 단계 
질문313: 당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며 손해 볼 줄 아십니까? (1, 2, 3, 
4, 5) 
질문 314: 당신의 성공에만 집착하지 않고 공동체의 공의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나누고 있습
니까? (1, 2, 3, 4, 5)  
질문 315: 당신은 더 높은 가치와 성장을 위해 현재의 고난과 희생을 극복하며 전진하십니까? 





8단계(자아통합 대 절망의 단계): 모든 관계와 생각이 통합되어 완성되는 단계 
질문 410: 당신은 자신에게 임한 불행한 사건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믿음
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1, 2, 3, 4, 5) 
질문 411: 당신은 관계를 통해 깊은 용서를 경험하고 상대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1, 2, 3, 4, 5) 
질문 412: 당신은 평안함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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